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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금융권은 급격한 변화와 혁신의 물결에 휩싸여 있습니다. 금융의 디지털화와 기술 혁신은 전례 없는 변

혁을 일으키며, 금융 시장의 지혜로운 재편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권은 글로벌한 경제적 변동, 사회

적 요구 변화, 기술 혁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딜로이트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Deloitte One FSI)은 ‘2024 금융산업전망: 글로벌 금융산업, 경제·사회 

발전의 촉매재로 재부상’을 선보이며, 이 중요한 시점에 금융기관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글로벌 금융업계를 은행, 보험, 부동산업, 자산운용업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2024년의 향후 전

망을 탐험하고, 각 부문이 직면한 과제와 딜로이트가 제시하는 해결 방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세계경제

의 성장 둔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면서 은행은 고금리와 규제 강화로 인한 수익과 비용 관리의 어려움에 직면

할 것으로 예측되며, 신기술과의 융합이 혁신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산업에서는 기후변화와 사

이버 범죄 대응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의 도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문은 거

시 경제 요인의 변화, 사이버 리스크, 금리 변동 등이 주요 우려 사항으로 부상하며, 자산운용업의 경우 팬데믹 이

후 전략적인 인수합병에 초점을 맞춘 시장 환경에서 상품 혁신과 고객 경험 개선이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딜로이트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은 금융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며, 현명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전

문성을 강화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금융산업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Leader's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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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 통합서비스그룹 (One FSI)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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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성장 둔화와 다각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2024년 글로벌 금융산업은 기본적인 수익 창출 및 비용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고금리, 통화 공급량 감소, 규제 강화, 기후변화, 지정학적 긴장 등 복수의 파괴적인 힘들이 다각도에서 작용해  

금융자본시장 산업의 근간을 재편할 것이다.

신기술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다양한 추세가 융합되면서 은행의 운영 및 대고객 서비스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금융산업간 융합, 임베디드 금융, 오픈 데이터, 통화의 디지털화, 탈탄

소화, 디지털 신원, 금융사기 등의 충격이 2024년에는 심화될 것이다.

은행 건전성은 견조하지만, 기존의 수익 모델은 새로운 흐름 속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유기적 성장이 

느리게 진행될 전망인 만큼, 금융기관들은 자본이 희소해지는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원을 모색해야 한다.

투자은행과 증권 영업 및 거래 부문은 새로운 경쟁 역학에 적응해야 한다. 사모 자본 부문이 성장하는 등 환경

이 변화하면서 투자은행들은 기업과 바이사이드(buy-side) 고객사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할 것이다.

2023년 초 글로벌 은행권을 뒤흔들었던 파산 충격 사태로 금융산업은 전면적인 전략 재편에 나서게 됐다. 은

행 경영진들은 자본, 유동성, 위험 관리 관련 규제 변화 전망에 주목하는 한편, 사업모델의 발전에도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

저성장-고금리, 기술 및 경쟁 변화에 맞설 민첩한 성장 전략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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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성장 둔화와 다각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2024년에 글로벌 은행 및 자본시장 

부문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상당수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대응 노력이 일말의 성과를 보고 있지만 공급망 차질, 무역관계 재편, 지속되는 지정학적 긴장 등 새로 

심화되는 위험요인들이 세계경제 전망을 어지럽히고 있다. 홍수, 폭염, 허리케인 등 극심한 기상이변 사태도 심각한 경제 피해를 낳

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3.0%를 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1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 

경제는 1.4%의 부진한 경제성장률을 예상한 반면2 상당수 신흥국들은 강력한 소비 수요, 우호적 인구학적 여건, 무역수지 개선 등에 

힘입어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인도는 2024년 6.3%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것

으로 기대된다.3

한편 중국은 소비 수요가 약하고 부동산 시장도 위축돼 경제 성장이 둔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중국의 수출입 감소는 무역 파트너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역학과 더 나아가 세계경제 회복 경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소비자 및 기업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중

국 정부의 최근 노력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IMF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

을 높이 평가하면서 2023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0%에서 5.4%로 높이고, 2024년 전망도 4.2%에서 4.6%로 상향 수정했다. 

내년 중국 경제의 우려 요인으로는 부동산 부문의 둔화와 외수의 약화로 인한 부담을 지적했다.

IMF는 2022년 8.7%로 정점을 찍었던 글로벌 인플레이션율이 2024년에는 5.2%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미국 등에서

는 노동시장과 소비지출이 여전히 강력해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느리다. IMF는 대부분 국가의 인플레이션이 안정목표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4

각국 중앙은행들은 2024년 내내 통화정책을 미세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 미국 연

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연방기금금리(FFR) 유도목표는 2024년 상반기까지는 5.5% 

혹은 그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다가 2024년 하반기에 4.5%에서 5.0% 수준으로 떨어

질 것이라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예상했다.5 유럽중앙은행(ECB)은 올해 

9월까지 정책금리(재할인금리)를 4.50%까지 10회 연속 총 450bp 인상해 2000년 

고점 수준까지 인상했다가 10월에야 금리 동결로 전환했다. 내년에는 방향을 금리

인하 쪽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6

1. 재편되는 세계경제 환경과 은행 및  

자본시장 부문의 대응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ly 2023.

2. Ibid.

3. Ibid.

4. Ibid.

5. US Federal Reserve, “FOMC projections materials,” June 14, 2023.

6. Martin Arnold and George Steer, “ECB raises interest rates back to record high,” Financial Times, July 27, 2023.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3/07/10/world-economic-outlook-update-july-2023#:~:text=The%20global%20recovery%20is%20slowing,in%20both%202023%20and%202024.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omcprojtabl20230614.htm
https://www.ft.com/content/440068b1-4c39-4ad9-94ee-2d54a1097f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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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역 및 국가별 정책금리 변동 추이

미국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 호주

참조: 변동 추이의 전망치는 2023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analysis of Economist database, August 2023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BOE)은 2021년 12월부터 14회 연속 금리인상을 통해 올해 8월까지 기준금리를 5.25%까지 

올렸으나, 9월과 11월에 두 차례 연속 동결했다.7

 2024년 상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은행(BOC)도 5%까지 인상한 기준금리를 내년 상반기에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8 일본은행(BOJ)은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한 가운데, 지난 7월 금융정책회의에서 물가 압력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을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9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앙은행들의 양적 긴축조치들은 글로벌 통화량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다. 실제로 미국 광의통화량(M2)은 

1930년대 이후 가장 가파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10

이러한 거시경제 요인들은 지역과 국가별로 경제 성장에 서로 상이하고 산발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일부 지역은 전망이 밝아

지겠지만, 다른 지역은 여전히 고질적 인플레이션 및 저성장과 싸워야 할 수 있다.

전 세계 은행들이 2024년에 전례 없는 거시경제 환경에 처하게 되는 가운데, 각각의 장애물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은행의 수

익 창출 및 비용(이자비용과 판관비 포함) 관리 능력에 영향을 줄 것이다.

7. Shaloo Shrivastava, “Bank of England rates set to peak at 5.75% by year-end: Reuters poll,” Reuters, July 25, 2023.

8. TD Economics, Canadian Quarterly Economic Forecast, June 15, 2023.

9. Leika Kihara, “BOJ debated prospects of sustained inflation at July meeting – summary,” Reuters, August 7, 2023.

10.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US),” August 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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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euters.com/world/uk/bank-england-rates-set-peak-575-by-year-end-2023-07-25/
https://economics.td.com/ca-quarterly-economic-forecast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boj-debated-prospects-sustained-inflation-july-meeting-summary-2023-08-07/
https://fred.stlouisfed.org/series/M2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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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CFS analysis of Economist database.

12. DCFS analysis of S&P Market Intelligence database.

13. Detlef Glow, “Monday morning memo: A view on the European fund flows in money market products,” Refinitiv, May 8, 2023.

14.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2023 Money Market Fund Statistics,” accessed on August 8, 2023.

* 예금 베타(deposit beta): 단기(기준) 금리 변동에 대한 예금 이자율 변화의 민감도. 예금 베타가 하락하는 것은 은행이 금리 변화를 예금 이자율에 반영하는 정도

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예금 베타가 높아지는 것은 은행이 금리 상승을 예금에 더 많이 반영해야 하는 등 취약해지는 상황을 보여준다.

사실 금리 인상은 금융산업에 호재로 작용해, 2022년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이 급증했다. 미국과 캐나다 은행들의 NIM

은 전년 대비 18%, 유럽 은행들은 11% 각각 증가했다.11

하지만 금리인상은 자본조달 비용도 끌어올려 마진을 옥죄었다. 그동안 긴축 사이클이 워낙 가팔라 미국 은행들의 이자부 예

금 비용이 급증했고, 특히 지방 및 중형 은행들이 훨씬 큰 비용 부담을 안게 됐다. 2023년 2분기 기준 중소형 은행들의 이자

부 예금의 비용 부담은 2.5%로 대형 은행들의 2.2%보다 높았다.12 금리인상 주기를 거치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패

턴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글로벌 은행 업계는 정책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예금 비용 및 예금 베타*를 낮추기 위해 고전해야 할 것이다. 예금금리

에 대한 고객의 기대가 높아진 데다, 예금을 유치하려는 시장 경쟁까지 가열돼 상당수 은행들이 고객을 붙잡아두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예금금리를 제시해야 하는 입장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상황은 지역마다 다르다. 유럽 은행들은 상

대적으로 빠르게 예금금리를 낮출 수 있다. 미국처럼 머니마켓펀드(MMF)와의 경쟁이 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3월 글

로벌 은행 파산 사태 당시 유럽 MMF로 유입된 자본은 미화 193억 달러로, 미국 MMF로 유입된 3,670억 달러에 비하면 매

우 적었다.13, 14 아시아권 은행들의 경우 특히 인도 등은 경제 성장세가 강화되면서 예금 이자가 계속 높게 유지될 것이다. 사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은행들은 글로벌 평균에 비해서 높은 순이자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1) 당분간 높은 예금 비용 부담 지속

https://lipperalpha.refinitiv.com/2023/05/monday-morning-memo-a-view-on-the-european-fund-flows-in-money-market-products/
https://www.sec.gov/divisions/investment/mmf-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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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출 수요는 거시경제적 여건과 높은 자본조달 비용 때문에 완만히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 또한 엄격

한 신용대출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연준과 ECB가 최근 실시한 은행대출 서베이에 따르면, 상당수 은행들이 모든 금융

상품군에서 신용 기준을 이미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부정적 경제 전망 속에서 담보 가치와 신용 등급이 악화될 수 

있다며 신용 기준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 예상했다.15, 16

다만 대출 상품별로 거시경제적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에서 소비지출은 활발한데 저축이 고갈되고 

있는 만큼, 신용카드와 오토론 수요는 강력한 양상을 지속할 것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기업 대출 수요는 급감하고 있

다. 기업 대출은 앞으로도 단기적으로는 계속 감소하다가 2024년 말에나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도 대출 수요와 신용의 가용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CB 은행대출 서베이17에 따르면, 향후 12개월간 은행들

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갈색(brown) 기업들에 대한 대출 시행 시 신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녹색(친환경) 기업 및 탈

탄소화 전환을 추진 중인 기업들에게는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출 심사에 기후 리스크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각 기업

의 기후 관련 전환 리스크 및 물리적 리스크가 은행 대출 심사에서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18

이자부 예금 비용 상승, 정책금리 하락, 제약적 대출 가능성 등 요인이 합쳐져 2024년 은행들은 높은 순이자마진을 창출하기 힘

들어질 수 있다. 실상 최근 은행 실적을 살펴보면 순이자마진은 이미 정점을 찍고 감소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은행들은 2024

년 순이자마진이 감소할 전망인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은행들은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금리인상 주기가 지속되며 강력한 순

이자마진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2). 2024년에 나타날 새로운 요인들로 인해 은행들은 이자부 예금 비용을 실질적으로 

재점검하고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15. European Central Bank, “July 2023 euro area bank lending survey,” July 25, 2023.

16. US Federal Reserve, Senior loan officer opinion survey on bank lending practices, July 2023.

17. ECB, “July 2023 euro area bank lending survey.”

18. Ibid.

2) 대출 증가세 완만한 수준에 그칠 전망

그림 2. 국가별 은행 순이자마진 변동 추이

출처: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forecast based on S&P Market Intelligence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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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3/html/ecb.pr230725~8358d3939d.en.html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3/html/ecb.pr230725~8358d3939d.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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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은행들은 마이너스 통장 수수료, 잔액부족 계좌 유지 수수료, 신용카드 연체료 

등 다양한 경로로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지만, 이들 수익원은 

규제당국의 조사를 초래할 수 있고 이 외에도 여러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반면 금융자문, 금융상품 인수(underwriting), 기업 금융 프랜차이즈 등 

경로를 모색하면 안정적으로 수수료 수익을 늘릴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기

업 가치평가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지연됐던 인수합병(M&A) 딜이 몰

리면서 은행들이 M&A 및 회사채 발행에 따른 짭짤한 수수료 수익을 챙

길 수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줄면서 주식과 채권·

외환·상품(FICC) 거래 수익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

3) 비이자 수익원 모색 강화

은행들은 2024년부터 몇 년간 줄어드는 순이자마진을 충당하기 위해 비이자수익

(noninterest income)을 우선시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3). 

그림 3. 국가별 은행 비이자 수익 및 자산변동 추이

출처: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forecast based on S&P Market Intelligence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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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은행들의 효율성(efficiency ratio)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으나(그림 4), 2024년에는 부진한 수익 증

가세와 높은 판관비를 상쇄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상당수 은행들은 첨단기술 투자를 지속

해 경쟁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은행이 다른 부문의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데이터과학, 

사이버보안 등 전문 분야 인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역외 아웃소싱 허브 지역의 노동시장 경

색과 임금 상승세 가속화로 금융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4) 비용 단속 강화

은행들의 수익 창출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비용 단속이 과거에 비해 훨씬 중요한 우선

사안이자 경쟁력 차별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림 4. 국가별 은행 효율성*

*효율성(efficiency ratio)은 은행이 1달러를 벌기 위해 얼마를 지출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이다.

출처: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forecast based on S&P Market Intelligence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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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분기 미국 10대 은행의 대손충당금 총액은 전 분기 대비 26% 증가했다.19 고객들의 대출 상환 능력이 악화되는 데다, 

인플레이션과 긴축 통화정책의 여파가 가계와 기업에 확산되면서 신용의 질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신용카드와 상업용

부동산(CRE) 등 특정 대출 상품군에서 연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20, 21 또한 투기등급 회사채 디폴트도 늘고 있다.

특정 부문의 신용의 질은 이처럼 악화되고 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은 

향후 수년간 줄어든 대차대조표를 회복하기 위해 자기자본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 ECB, 잉글랜드은행의 최

근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대형 은행들은 대부분 유동성이 충분하고 강력한 자본 완충장치를 갖추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22, 23

2024년 자본조달 비용 상승과 부진한 매출 성장률로 인해 상당수 지역의 은행 수익성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그림 5). 하지만 수익

원을 다각화하고 비용 단속을 강화하는 은행들은 수익성을 제고하고 시장 가치를 더욱 증대해 경쟁사에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9. DCFS analysis of S&P Market Intelligence database.

20. Vaibhav Chakraborty and Xylex Mangulabnan, “CRE loan delinquency rate at US banks rises sharply,”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May 31, 2023.

21. Daria Mosolova, “UK lenders report rise in household and company defaults,” Financial Times, April 13, 2023.

22. US Federal Reserve, “Federal Reserve Board releases results of annual bank stress test, which demonstrates that large banks are well positioned 

to weather a severe recession and continue to lend to households and businesses even during a severe recession,” press release, June 28, 2023.

23. Bank of England, “Stress testing the UK banking system: 2022/23 results,” July 12, 2023.

5) 늘어나는 대손충당금 부담

2023년 상반기 상당수 은행들은 채무 불이행 건수가 팬데믹 이전 저점에서 증가할 것

을 예상하고 대손충당금을 늘렸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 호주

그림 5. 국가별 은행 평균자기자본수익률(ROAE)* 변동 추이

*평균자기자본수익률(ROAE)는 연초와 연말 자기자본 가치의 평균으로 자기자본의 변동성으로 인한 영향을 완화한 뒤 이에 대한 이익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수익성 지표다.

출처: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forecast based on S&P Market Intelligence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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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latest-news-headlines/cre-loan-delinquency-rate-at-us-banks-rises-sharply-75884506
https://www.ft.com/content/aa09b5b9-f88a-4ffc-8a1c-826970dfbc73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bcreg20230628a.htm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bcreg20230628a.htm
https://www.bankofengland.co.uk/stress-testing/2023/bank-of-england-stress-testing-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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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미국 은행들이 글로벌 은행 순위에서 상위를 독점하는 등 글로벌 금융산업에서 이미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6을 보면 글로벌 100대 은행의 국가별 분포 상황을 알 수 있다. 향후 10년간 인도와 중동 은행들이 글로벌 100대 은행

에 더 많이 진입하며, 글로벌 금융산업 주도권이 아시아와 중동 지역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은행들은 강력한 경제 

성장과 국내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부단히 대차대조표를 확대하고 있으나,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무대로 진

출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중동 국부펀드들이 글로벌 자금 흐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6) 글로벌 금융산업 주도권, 아시아로 이동

향후 글로벌 금융산업의 양상과 규모가 한층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그림 6. 총자산 규모 기준 글로벌 100대 은행의 국가별 분포 상황

참조: 동그라미 크기는 각국별 글로벌 100대 은행의 총 자산 규모를 나타낸다. 아랍에리미트연합(UAE), 카타르, 홍콩,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는 각 

1개 은행이 100대 은행 랭킹에 올랐다.

출처: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analysis of Refinitiv database, August 2023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 특집호

1501 은행 및 자본시장 전망: 급변하는 경쟁환경 속 치열한 생존전략 모색

2024년 은행 및 자본시장 부문의 기존 사업모델은 앞에서 언급한 거시경제적 요인들 외

에도 다각도에서 근본적이고 파괴적 요인들에 대응해 전환을 거쳐야 할 것이다(그림 7). 

2. 은행 및 자본시장 부문의 미래를 

형성하는 동인들

그림 7. 2024년 글로벌 금융자본시장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동인들

출처: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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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역학이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 은행에 도전하는 경쟁자들도 전례 없는 경쟁력을 갖춰 밀려들고 있다. 비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얼마든지 이용할 의향이 있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전통적 경쟁자뿐 아니라 새

로운 경쟁자와 전례 없이 격한 전투를 벌여야 하는 입장이다.

특히 예금 부문은 격렬한 전장이 되고 있다. 소매은행은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디지털 은행과 경쟁해야 한다. 또 결제 

부문에서는 디지털 지갑과 계좌이체 결제가 많은 국가에서 일반적인 결제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후불결제(BNPL, ‘buy 

now pay later’의 약자)도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주류 결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본시장 및 투자은행 부문도 새로운 경쟁에 직면해 있다. 미국 월가 대표 투자은행들은 규모의 힘을 빌려 시장점유율을 확대

하고 있으나, 전문 서비스로 무장한 유럽 은행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고 전문 부티크 업체들이 대형 딜에 참여하는 경우

도 늘고 있다. 사모펀드도 신용 제공 및 인력 측면에서 더 큰 위협이 되고 있고 헤지펀드도 투자은행의 가치사슬에 더욱 깊숙

이 침범하고 있다. 시장 인프라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거래소들이 틈새 거래소 및 신흥시장의 거래소들과 경쟁에 직면해 있다.

이와 동시에 은행, 핀테크, 빅테크 기업들 간 관계가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 핀테크 업체들은 더 이상 적으로 간주되지 않고 전

통적 은행들과 협업 구도를 이루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산업간 융합이 심화하는 만큼, 은행이 첨단기술 및 여타 비금융 산업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고객 유치 및 유지를 위해 일반적인 사업 전략이 되고 있다.

또한 고객들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고객들은 개인적 소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디지털 경험

이 우선시되는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기술과 소셜미디어로 무장한 대중 사이에서 정보 민주화가 확산된 결과다. 고객들은 복수의 선택지를 

제시하는 금융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데다,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오가며 계좌를 이동하고 예금을 분산하

기가 더욱 간편해지고 있는 만큼, 은행들은 이처럼 새로운 요구를 충족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특히 젊은층 고객들은 일

부 첨단기술 업체나 핀테크 플랫폼과 동일한 고도의 경험을 요구한다. 자산관리 고객들은 더 낮은 비용에 ‘옴니채널’ 경험을 요

구하고 있다. 기업 및 기관 고객들은 리스크 다각화를 위해 거래 은행의 수를 늘릴 의향을 보이고 있다.

금융산업 관련 규제 환경은 지역별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AI)법을 제정하는 등 규제

를 강화하는 추세다.24 그 결과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개인정보보호, AI, 심지어 기후 리스크까지 전 세계 규제 환경이 통일되

지 못하고 산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각국 규제당국이 소비자 보호, 산업 회복력, 열린 경쟁에 초점을 맞추는 등 대

체적으로 규제 감시는 강화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은행의 대출 관행을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강화

하라고 촉구하는 규제당국과 정책당국이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게다가 바젤Ⅲ 규제 최종 개정안(endgame)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은행들의 자본 요건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25 

이로 인해 프랍트레이딩(금융회사 자기계정거래) 등 일부 자본시장 활동을 지원하는 은행들의 능력과 소매은행들의 주택담

보대출 시행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

규제가 강화되면 특히 투자 및 대출 포트폴리오와 예금 믹스에 올인한 지방 및 소형 은행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2024

년 한 해 상당수 은행들은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상업용부동산 대출 등 위험 자산뿐 아니라 안전자산인 미국 장기 국채까지 정

리하며 대차대조표 다각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영국, 유럽,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멕시코 당국이 추진 중인 오픈뱅킹 규제는 데이터 공유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

해,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더 많은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도 비

24. European Parliament, “EU AI Act: first regul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June 14, 2023.

25. Center for Regulatory Strategy US, US Basel III Endgame: Key changes, impacts and where to begin.

26. Rohit Chopra, “Laying the foundation for open banking in the United States,” Consumer Finance, June 12, 2023.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headlines/society/20230601STO93804/eu-ai-act-first-regulation-on-artificial-intelligence#:~:text=It%20says%20that%20AI%20systems,world%27s%20first%20rules%20on%20AI.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us/Documents/Advisory/us-advisory-deloitte-basel-iii-endgame-august-2023.pdf?nc=42#:~:text=The%20Basel%20III%20proposal%20aims,category%20I%20through%20IV%20banks.
https://www.consumerfinance.gov/about-us/blog/laying-the-foundation-for-open-banking-in-the-united-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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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한 규정을 검토 중이다.26 미국 소비자 보호 감시당국들은 뱅킹 업계의 AI 챗봇 활용 확산에 따른 위험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산 매각과 다각화, 규제 강화, 저수익 자산 정리 움직임 등이 맞물려 금융 업계 통합과 M&A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생성형 AI의 등장도 금융 업계를 전환시킬 중요 요인이다. 사실 AI와 자동화는 금융산업에 새로운 기술은 아니다. 금융 업계

는 이미 수년간 머신러닝/딥러닝 알고리즘과 자연어처리(NLP) 기술을 활용해 거래를 자동화하고 위험관리를 현대화하며 투

자 리서치를 수행해 왔다. 이렇게 거래 전주기에 걸쳐 다양한 기능을 자동화하는 데 거액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

람의 수작업이 필요한 영역이 남아 있다. 하지만 마케팅 상품부터 코드까지 만들어 주는 LLM의 도움을 받으면 이러한 영역도 

자동화가 가능하다. 생성형 AI는 비용 절감뿐 아니라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이렇게 해방된 인적 자원

은 혁신과 고객과의 소통 등 더욱 가치 있는 일에 매진할 수 있다.

다만 생성형 AI 활용을 대규모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단기적으로 2024년에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다양한 활용사

례 중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LLM의 효과는 조직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도입 후 효

과와 수반되는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AI 기술의 활용을 극대화하려면 올바른 데이터를 확보해 조직 전반에서 활용 및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은행들은 수년

간 데이터 역량을 구축해 왔으나, 이제 이러한 데이터에서 고객에 대한 총체적 관점을 담은 통찰력을 뽑아내는 것이 전례 없

이 중요해졌다. 고객들은 결제, 현금 상태, 거래, 밸류에이션에 대해 실시간 데이터를 요구한다. 또한 오픈뱅킹이 전 세계적으

로 확산되면서 전통적 은행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경계가 갈수록 흐릿해지고 있다. 은행들은 기존 및 대체 데이터 세트에

서 유의미한 통찰력을 얻는 것뿐 아니라 제3자 파트너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고객 경

험 개선 등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또 신기술의 확산으로 전에 없던 새로운 위험요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오픈뱅킹과 첨단기술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이 확산되면

서 은행 인프라가 새로운 취약성과 사이버공격에 노출되고 있다. 은행이 서비스 제공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또 벤더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른바 ‘제4자 리스크’ 위협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성형 AI가 대중화되면

서 딥페이크(deepfake)가 더욱 정교화되는 등 이러한 위협은 첨단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진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결론

적으로 위협 요인들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고객 신뢰를 유지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도 은행 및 자본시장 업계가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은행들은 핵심 금융 중개인으로서 기후변화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녹색 금융과 탄소시장을 통해 기후 혁신을 지원할 수 있고, 탄소 수집과 저장 및 제거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

트업에 초기 자본을 제공할 수도 있으며, 신흥국의 탄소 프로젝트 개발업체들에 자금을 직접 지원할 수도 있다.

인력 관리도 향후 은행들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다. 금융 업계에서도 첨단기술 부문 인력 유치 경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AI

에서 비롯되는 혁신이 가속화되는 만큼, 외부에서 전문 인력을 영입하거나 내부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데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할 수 있다. 시장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만큼 은행들은 가용한 지식과 자원을 모두 활용해 고객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은행들도 구성원들이 기업 정체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 속에서도 소속

감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미래 형성 동인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은행들은 민첩성을 기본으로 갖추고, 과감하고 결단력 있고 

창의적이지만 금융 중개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충실한 궤적을 그릴 필요가 있다.

26. Rohit Chopra, “Laying the foundation for open banking in the United States,” Consumer Finance, June 12, 2023.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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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 및 자본시장 부문별 현황 및 전망

소매금융 업계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도입하고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자본조달 비용 상승, 디지털 은행들과 경쟁,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다. 하지

만 소매금융 고객들은 복수의 선택지를 제시하는 금융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데다, 다양한 플랫폼을 오가며 계좌를 이동하고 예금

을 분산하기가 더욱 간편해지고 있는 만큼,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임베디드 금융(embedded finance)*과 오픈

뱅킹(open banking)*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고객들이 알고 있는 소매금융의 면모가 완전히 변하고 있다.

2023년 초 미국 지역은행들의 연이은 파산으로 글로벌 은행권이 한바탕 소요 사태를 겪은 후 예금 유출 양상은 대부분 안정화됐

지만, 당시 은행권을 뒤흔든 위험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먼저 금리가 상승하면서 신규 대출과 재융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

다. 또 소매금융 고객의 결제 연체로 인해 오토론, 신용카드, 소비자 대출 등의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 은행들은 채

무 불이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완충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5대 은행은 올해 1분기(1~3월)에 대손충당금

을 전년 대비 13배나 늘렸다.27 전 세계 은행들은 2024년까지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나아가 서브프라임 오토론과 상대적으로 위

험도가 높은 홈에쿼티론(home equity loan)*을 매각 정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차대조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도전 과제들로 인해 2024년 전 세계 소매금융 업체들은 저마다 상이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어떤 은행이 가장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인가?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려면 사업모델을 어떻게 재편해야 하는가? 고객 충성도를 다시 끌어올리

고 거래 시점 이후에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떠한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가?

* 임베디드 금융(Embeded Finance)이란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중개 및 재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자사 플랫폼에 핀테크 기능을 내재화(embed)하는 것

을 말한다. 이는 입출금계좌 서비스, 전자지갑 및 결제, 대출 등의 금융 서비스를 비금융회사에서 번들(bundle) 형식으로 다른 서비스와 함께 제공하여 본업인 온라인 제

품 판매,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수익을 추가로 획득하는 방식이다.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수단을 직접 이용하지 않아도 결제를 

할 수 있는 각종 페이 간편결제, 식음료 전문점의 모바일 앱 주문 및 선불카드 결제, 차량 내 간편 결제 서비스, 완성차 업체의 자체 보험 서비스 등이 있다. 출처: 자본시장

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1-15호 “임베디드 금융의 성장과 규제”, 2021.07.26

* 오픈뱅킹(Open Banking)은 핀테크 사업자와 금융회사가 금융결제 서비스를 원활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이 핵심 금융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에 표준화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Open API)로 제공하는 개방형 금융결제 인프라를 뜻한다. 국내 오픈뱅킹의 특징은 핀테크 회사 등이 합리적인 비용으

로 은행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는 공동형 플랫폼으로 구축되었다는 것이다. 오픈뱅킹 시스템 단일접속으로 전체 참가 금융회사에 접속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를 통해 은행

계좌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이체 등의 기능을 효율적인 API 인프라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다. 출처: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운영 및 추진현황”, 2020.07.06

* 홈에쿼티론(Home Equity Loan)은 1차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이후 남은 잔존 담보가치를 활용한 2차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1) 소매금융: 첨단기술 접목한 ‘맞춤형 고객경험’이 성공 열쇠 

27. Jaren Kerr, “Canada’s big banks log 13-fold rise in loan loss provisions,” Financial Times, May 28, 2023.

https://www.ft.com/content/f32d0f08-b99b-4544-baf2-1dde22025d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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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예금 흐름은 2023년 2분기에 안정을 회복했으나, 은행이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일례

로 미국 은행들의 이자부 예금(정기예금, 적금,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 예금 등 포함)의 비용 부담은 2023년 상반기 말 기준 2.1%

로, 1년 전 0.2%에 비해 무려 192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 상승했다.28 이러한 상승세는 올해 초 미국 지역은행 줄

파산 이후 예금 유치가 한층 중요해지면서 가속화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매금융 산업은 정책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예금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전해야 할 것이다(그림 8).

예금 유치 경쟁은 지속된다

그림 8. 미국 정책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예금 베타*는 하락할 전망이다
미국 은행 산업의 평균 예금이자 및 예금 베타

예금 이자(왼축)

참조: F는 전망치를 뜻함. / 2022년까지 연방기금금리 수치는 FRED 인용, 2024~2025년 전망치는 2023년 3월 2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전망치 인용.

출처: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estimates based on S&P Market Intelligence data, FRED, and FOMC projections.

*예금 베타(deposit beta): 단기(기준) 금리 변동에 대한 예금 이자율 변화의 민감도. 예금 베타가 하락하는 것은 은행이 금리 변화를 예금 이자율에 반영하는 정도

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예금 베타가 높아지는 것은 은행이 금리 상승을 예금에 더 많이 반영해야 하는 등 취약해지는 상황을 보여준다.

예금 베타(오른축)연방기금금리(FFR) 평균치(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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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Tim Partridge, Richard Rosenthal, Val Srinivas, and Abhinav Chauhan, Higher deposit costs will challenge banks, even after interest rates drop, 

Deloitte Insights,  July 27, 2023.

29. Nathan Stovall, Syed Muhammed Ghaznavi, and Zain Tariq, “CDs jump at US banks as institutions market increasingly higher rates,”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April 28, 2023.

30. Bernadette Berdychowski, “What’s next for Tampa startup after its bank collapsed,” Tampa Bay Times, April 3, 2023.

소매금융 고객들은 더 높은 예금이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이미 금리가 더 높은 정기예금으로 갈아탔다.29 일부 미국 

증권사는 고객의 ‘유보 현금’(held-away cash), 주로 은행 계좌에 예치돼 있지만 고객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현금을 유인하기 위해 은행 예금보다 금리가 더 높은 신규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30 디지털 뱅킹도 예금 유치 경쟁을 

https://www2.deloitte.com/us/en/insights/industry/financial-services/financial-services-industry-predictions/2023/bank-deposit-cos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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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하는 요인이다. 디지털 전용 은행들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도해지에 따른 불

이익이 없는 CD 상품을 제공하는 등 기존 금융상품에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 앨라이파이낸셜(Ally Financial)과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의 마커스(Marcus) 등과 같은 일부 온라인 은행들은 ‘예금 이탈 사태’에 시달렸던 일부 지역 및 중형 

은행들과 정반대로 2023년 상반기 총 예금액이 증가했다.31 전통적 은행의 지원을 받는 이러한 디지털 은행과 핀테크 업체들

은 2023년 3월 은행권을 강타한 ‘안전 도피’ 사태의 승자였다.32 핀테크 기업 머큐리(Mercury)를 지원하는 초이스파이낸셜

그룹(Choice Financial Group)은 올해 1분기 예금 규모가 17% 증가했고, 소파이(SoFi)와 바로뱅크(Varo Bank)도 분기 

예금 규모가 각각 37% 및 43% 증가했다.33

유럽에서는 회사채와 자산유동화증권(ABS) 이자가 치솟자 오토론을 위한 대체 자금원을 찾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늘고 있다. 

그 결과 더 높은 예금 이자율을 제공34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통적 은행의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35

일부 유럽 은행들은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율

을 찾아 이탈하는 예금 고객이 늘고 있다. 유럽 대형 은행들은 대부분 올해 1분기에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예금 순유출을 기

록했다.36 머니마켓펀드(MMF)도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더 높은 현금 투자 수익률을 찾는 고객들에게 인기다.37

새로운 규정과 규제도 소매은행 업계에 부담이다. 특히 규제당국들은 자본 및 유동성 요건 강화, 이른바 ‘예금 고착도’(deposit 

stickiness)*에 대한 감독기구의 가정 재평가, 자본과 예금의 역학이 은행의 위험 모델링에 반영되는 방식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은행 파산 사태로 규모와 안정성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일부 은행들은 특정 자산 규모를 

임계점보다 낮게 유지하려는 의지가 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 내 인수합병(M&A)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 특

히 향후 M&A 열풍이 거세지면, 예금 고착도는 높지만 대출 플랫폼이 약한 은행들이 매력적인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중형 및 지방 은행들도 저수익 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외부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M&A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다.38

은행들은 자산관리와 보험서비스와 같은 추가적인 영역을 포함하도록 대화를 넓혀서 고객에게 예금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

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위험 고객 계좌를 식별하고 개별고객의 고유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

품 및 가격 제시 솔루션을 창출해야 한다.39

31. Gina Heeb, “Online banks winning fight for deposits,” Wall Street Journal, June 3, 2023.

32. Kate Drew, “BaaS banks outperform regionals in deposit fight,” CCG Insights, May 18, 2023. 

33. Ibid.

34. Monica Raymunt, Abhinav Ramnarayan, and Albertina Torsoli, “Europe’s carmakers are competing with retail banks for deposits,” Bloomberg, July 

3, 2023

35. Ibid. 

36. Darragh Riordan and Marissa Ramos, “Deposit outflows emerge at European banks,”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June 15, 2023. 

37. Val Srinivas and Abhinav Chauhan, End of cheap deposits: Implications for banks’ deposit betas, asset growth, and funding, Deloitte, 2022, p. 5.

38. The Economist, “Why America will soon see a wave of bank mergers,” April 20, 2023.

39. Srinivas and Chauhan, End of cheap deposits, p. 5.

*예금 고착도(deposit stickness)란 스트레스 상황에서 고객이 해당 예금을 계속 유지하는 경향을 다른 예금과 비교한 정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매금융 회사가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 한 경우 이를 안정적이라고 여겼으나, 급격한 예금 인출 사태로 인한 위기가 발생하자 예금의 안정성이  화두로 부상하였고 이에 따라 고객 

예금 종류별로 빠른 이탈 혹은 유지 정도를 비교하는 이른바 ‘고착도’에 대한 가정을 은행 위험 분석에 적용하게 되었다.

https://www.ccginsights.com/research-snapshot/baas-banks-outperform-regionals-in-deposit-fight/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7-03/europe-s-carmakers-are-competing-with-retail-banks-for-deposits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latest-news-headlines/deposit-outflows-emerge-at-european-banks-76152699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us/Documents/financial-services/us-banking-deposits.pdf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3/04/20/why-america-will-soon-see-a-wave-of-bank-mergers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us/Documents/financial-services/us-banking-deposit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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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 끈질긴 인플레이션, 가계재정 악화 등으로 은행의 대출 사업이 압박을 받고 있다. 상당수 은행은 순이자수익이 개선됐

지만, 미상환 건수가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대손충당금 부담이 수익성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고 있다. 또 미국에서 지난 10월 학

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면서 가계재정 스트레스가 커져 소비지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은행은 고객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 부채 관리를 도울 수 있는 금융자문 기반 모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미국 은행들은 대출 증가세 둔화를 예상하고 소비자 대출 채무 불이행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지난 1분기 신규 주택담

보대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56% 줄며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일부 은행들은 주택대출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기 

시작했다.40 게다가 조만간 미국 금융 규제당국이 은행 자본 규정을 개편하면서 자본 요건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41 이러한 변

화로 인해 최초 주택구매자 및 소외계층 주택구매자들에 대한 은행 대출 실행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42

유럽도 주택담보대출 및 소비자 대출 수요가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 한편 신용 여건이 경색되면서 소비지출과 경제 성장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43 아시아태평양 지역 또한 대출 수요가 위축돼 상당수 은행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본

토의 은행들은 고령층 고객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자녀가 대출을 상속받는 릴레이 대출이나 결혼하지 않은 커플에게 공동 

대출을 시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44 호주의 주요 은행들은 아예 주택담보

대출 사업을 축소하고 상업 대출 사업으로 초점을 전환하고 있다.45

각국 정부와 규제당국들도 은행들의 대출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은행들에게 소비자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

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주택담보대출 승인 마감 단계에서 대출자에게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이른바 ‘쓰레기 수수료’(junk 

fee) 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주택담보대출 및 오토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46 한편 영국 규제당국은 주택담

보대출 투명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했고,47 한국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회사의 시중은행 전환 규정을 완화해 은행 독과점 문제

를 해결하려는 조치에 나섰다.48

또 은행들은 신용 위험 모델을 개선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임대료 지급 이력, 긱(gig) 경제 소득, 공과금 납부 이력 등 대체 데

이터를 활용하면, 신용 이력이 없어 이른바 신용 사각지대에 놓인 소비자들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바로 오토

론을 승인할 수 있는 기술 등 대출 절차에 도입할 수 있는 임베디드 금융 도구의 개발을 확대할 수 있다.

40. ATTOM, “Home-mortgage lending across U.S. falls to more than 20-year low in first quarter,” press release, June 1, 2023.

41.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Agencies request comment on proposed rules to strengthen capital requirements for large banks,” press 

release, July 27, 2023.

42. Paige Smith and Katanga Johnson, “Bank capital rules risk shutting out first-time homebuyers,” Bloomberg, July 27, 2023.

43. Iain Withers, Valentina Za, and Jesús Aguado, “European banks flag bad loan risks as global economy falters,” Reuters, July 26, 2023. 

44. Amy Hawkins and Helen Davidson, “Chinese banks try to revive housing market with mortgages for 95-year-olds,” The Guardian, March 1, 2023.

45. Byron Kaye, “Analysis: Australian banks' bid to shake mortgage reliance brings new risks,” Reuters, May 16, 2023.

46. Rohit Chopra, “The CFPB intends to identify ways to simplify and streamline the existing mortgage servicing rules,” CFPB blog, June 15, 2023. 

47. John Marr, “Consumer duty: the journey continues…,” UK Finance blog, March 8, 2023. 

48. Shinhye Kang, “New players can enter Korea’s banking sector for first time in 30 years,” Bloomberg, July 4, 2023.

대출 둔화 속 미상환 증가 위험

https://www.attomdata.com/news/market-trends/mortgage-origination/attom-q1-2023-u-s-residential-property-mortgage-origination-report/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bcreg20230727a.htm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7-27/bank-capital-rules-clampdown-on-mortgages-raises-borrower-fears
https://www.reuters.com/markets/europe/european-banks-flag-bad-loan-risks-global-economy-falters-2023-07-26/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3/mar/01/china-banks-relay-loans-housing-market-flexible-borrowing
https://www.reuters.com/business/finance/australian-banks-bid-shake-mortgage-reliance-brings-new-risks-2023-05-16/
https://www.consumerfinance.gov/about-us/blog/the-cfpb-intends-to-identify-ways-to-simplify-and-streamline-the-existing-mortgage-servicing-rules/
https://www.ukfinance.org.uk/news-and-insight/blog/consumer-duty-journey-continue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7-05/korea-to-allow-new-players-in-banking-for-first-time-in-30-years-ljp0pe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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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은행들은 이제 브랜드 인지도에만 의존해서는 고객 기반을 확대할 수 없다. 고객 충성도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고객이 누

릴 수 있는 지원과 선택지를 강화해 고객 관계를 고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소비자가 금융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는 허브’(go-to hub)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특

히 2024년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인 만큼, 소비자의 금융 니즈가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서베

이 결과,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까지 상당수 미국인들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안내나 조언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21%에 그쳤다.49 은행이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로 문제나 요구를 해결한 고객은 

그에 상응하는 충성도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서베이 결과 은행으로부터 재무 자문을 받은 응답자 중 약 절반이 해당 은

행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했다.50

은행들은 또한 고객경험을 맞춤화하고 고객 생애주기 가치를 심화하기 위해 고객 데이터를 어디에 활용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

다. 고객 맞춤화 서비스는 글로벌 은행 리더들의 우선순위 과제가 된 지 꽤 오래됐다. 하지만 레거시 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 데이터 부족, 맞춤형 경험을 설계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글로벌 은행 3곳 중 2곳은 특정 시점을 제외하고는 고객의 상황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1 이

는 고객경험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재무 성과와 금융사기 탐지에도 악영향을 준다(그림 9).

49. J.D. Power, “U.S. retail bank customers: stressed and looking to their bank for help, J.D. Power finds,” press release, March 30, 2023.

50. Ibid.

51. Fair Isaac Corporation, “Unlocking hyper-personalization at hyper-scale,” accessed September 25, 2023.

그림 9. 고객 맞춤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

출처: Fair Issac Corporate report, March 2023.

고객 자문 서비스가 생존 열쇠

비용 증대 62%

비즈니스 민첩성 약화 60%

부정적 고객경험 56%

수익 감소 53%

시장 내 브랜드 입지 및 영향력 약화 48%

기업 리스크 증대 45%

제품 및 서비스 개선 능력 저하 40%

운영 및 비즈니스 회복력 상실 54%

https://www.jdpower.com/sites/default/files/file/2023-03/2023032 U.S. Retail Banking Satisfaction.pdf
https://www.fico.com/en/latest-thinking/analystpartner-collateral/forrester-report-unlocking-hyper-personalization-hy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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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 은행 및 자본시장 전망: 급변하는 경쟁환경 속 치열한 생존전략 모색

은행들은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다각도의 고객 접점에서 예측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첨단 모델링 도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야 한다.

또한 첨단 AI 역량을 활용하면 더욱 풍부한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결국 은행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 

한 명 한 명을 하나의 세그먼트로 보는 단계까지 초맞춤화를 발전시키는 것이다.52 예를 들어, 대출 상품을 찾는 고객이 다른 대출 

플랫폼을 알아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철회한 것을 발견하면, 은행은 컨설턴트를 해당 고객에게 배치해 타 대출 플랫폼보

다 경쟁력 있는 금리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53

은행들은 또한 상품 중심 사업모델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 조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 내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데다, 

다른 영역에서 경험한 서비스를 소매금융에서도 기대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일부 고객들은 비금융 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오히

려 더 편하게 여기기도 한다. 은행 리더들은 비금융 기관들의 고객 소통 방식을 배우고 보다 차별화되거나 총체적인 방식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금융서비스 회사 노스웨스턴 뮤츄얼(Northwestern 

Mutual)은 데이팅 앱을 벤치마킹해 각각의 고객에게 그들의 니즈를 가장 잘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금융 컨설턴트를 연결해주는 

‘매치메이킹 알고리즘’을 설계했다.54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것도 고객 유치 및 유지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제3자 기관과 협력

해 이벤트성 고객 혜택을 제공하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캐피털 원(Capital One) 카드 발급 시 인기 콘서트 투어 티켓 사전 예

약 이벤트를 론칭하자, 음악 팬 수백 명이 소셜미디어에서 이벤트를 공유해 일종의 자동 마케팅 효과가 나타났다.55 이처럼 뱅킹

과 관련 없는 새로운 혜택이 고객의 주거래 금융서비스 기관  선택 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브랜드 

스폰서십에 수반되는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

52. Plaid, “Tech Talk: Unlock the future of banking personalization to win and retain customers,” Plaid blog, July 23, 2023.

53. Ibid.

54. Garret Reich, “8 inspirational ideas for banks from other industries,” The Financial Brand, January 12, 2022.

55. Jasmin Baron, “Capital One cardholders can get early access to Taylor Swift concert tickets — here are the best cards to consider if you want to get 

in on the presale,” Business Insider, April 19, 2023.

https://plaid.com/blog/unlocking-the-future-banking-personalization/
https://thefinancialbrand.com/news/banking-innovation/8-inspired-ideas-banks-branch-wellness-experience-127676/
https://www.businessinsider.com/personal-finance/capital-one-credit-cards-taylor-swift-presale-tickets-tour-2022-11
https://www.businessinsider.com/personal-finance/capital-one-credit-cards-taylor-swift-presale-tickets-tour-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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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위험을 축소하고, 운영을 간소화하고, 새로운 사기 방지 안전장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세계 각지에서 본인의 금융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오픈뱅킹 이니셔티브가 동력을 얻고 있다. 영국, 유럽,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멕시코 등 규제당국과 중앙은행들이 데이터 공유를 가로막는 장벽을 계속 허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CFPB가 고객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고려 중인 만큼, 미국 시장에도 오픈뱅킹 열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새 

규정이 마련되면 3P 기업들이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고객 데이터 접근 동의를 구할 수 있어, 예산계획, 재무관리, 

대출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 대형 은행들도 지방 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 타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공유 받아 자체 사

업을 성장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다.56

은행들은 또한 디지털 신원 발행 및 인증을 위한 새로운 방법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실제 또는 가상의 인간을 흉내내는 딥페이크

(deepfake)가 늘어나는 만큼, 신원 관련 기술이 매우 중요해졌다. 또 디지털 지갑(digital wallet)의 도입이 확대되면서 안전장치

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북유럽과 캐나다에서는 상당수 금융기관들이 ‘뱅크ID’(BankID)와 ‘인터랙 베리파이드’(Interac 

Verified) 시스템57을 개발해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신뢰도를 크게 개선했다. 디지털 경제에서 신뢰 기관으로 거듭난 셈이다. 사용자 

개인의 터치스크린, 모바일 앱, 자판 사용습관 등을 분석하는 행동 생체인식 기술 등 생체인식 기술도 금융사기와의 싸움에서 갈수

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생성형 AI가 위험 대응, 컴플라이언스, 운영 효율화 등 많은 이점을 가져다줄 것이다. 일례로 은행들은 금융상품 

인수(underwriting)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정확도를 높이고, 정보 기입이 누락됐거나 불완전할 경우 대화형 AI 툴이 즉각 대출자

에게 알림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AI를 활용해 주택담보대출 신청 경험을 개선할 수 있다.

일부 은행들은 이미 생성형 AI를 활용해 고객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시범 사업을 론칭했다. 네덜란드 ABN암로(ABN Amro)는 직

원 200명이 고객과의 대화를 요약하는 데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고객 불만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58 스웨덴 클라르나 은행(Klarna Bank)은 전 직원에게 생성형 AI 언어 모델 사용을 지원하고, 이를 직접 경험하게 하고 

있다.59 JP모간 체이스(JPMorgan Chase)는 생성형 AI 툴로 인해 2023년 말까지 미화 15억 달러에 달하는 가치가 추가로 생성될 것

으로 추산했다.60 JP모간의 소매은행 사업부는 AI를 활용한 신용카드 업그레이드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이미 성과를 얻고 있다.61

하지만 AI는 새로운 윤리 및 보안 리스크를 수반하기 때문에, 상당수 금융기관들이 여전히 고객 애플리케이션에 AI를 내재화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CFPB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은행들이 사용자의 질의에 ‘즉각 올바른 대답’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소

비자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62 하지만 은행들이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법을 터득하면, 챗봇이 고객과 더

욱 디테일하고 이해하기 쉬운 대화를 할 수 있고, 사용자 개인의 콘텐츠 소비 습관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 캠페인을 펼칠 수도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시행 절차를 간소화해 대기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

56. Evan Weinberger, “Open banking rule backers push CFPB to expand eligible data sets,” Bloomberg, April 7, 2023.

57. Finextra, “Banks must act now to embed themselves in the digital identity market,” February 1, 2023.

58. Ryan Browne and MacKenzie Sigalos, “Big banks are talking up generative A.I. — but the risks mean they’re not diving in headfirst,” CNBC, June 13, 

2023.

59. William Shaw and Aisha S. Gani, “Wall Street banks are using AI to rewire the world of finance,” Bloomberg, May 31, 2023.

60. Catherine Leffert, “JPMorgan Chase aims to create $1.5 billion in value with AI by yearend,” American Banker, May 30, 2023.

61. Ibid.

62.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 “CFPB issue spotlight analyzes 'artificial intelligence' chatbots in banking,” press release, June 6, 2023. 

기술 발전과 혁신을 십분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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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지급결제: 변화하는 생태계 영역을 넘나드는 경쟁력이 관건

소비자 지급결제 부문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지갑과 고속 지급결제(faster payment) 시스템

이 등장하면서 전통적 지급결제 방식이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신용카드는 여전히 활발히 사용되고 있고 

후불결제(BNPL, buy now pay later) 덕분에 온/오프라인 판매 시점에 신용 이용이 더욱 활성화됐다. 아랍에미리트연합

(UAE)의 ‘인스턴트 페이먼트 플랫폼’(Instant Payment Platform)과 인도의 ‘통합결제 인터페이스’(Unified Payments 

Interface, UPI) 등 각국 정부 또한 디지털 고속 지급결제를 활용해 금융 포용성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63 

하지만 현금에서 디지털 지급결제로 전환하는 과정은 국가와 지역별로 상이한 성숙도를 보이고 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등은 이미 수년간 선진국 중에서도 디지털 지급결제의 선구주자로 꼽히고 있다. 신흥국에서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앞

서 나가고 있다. 반면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경제 규모가 꽤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없는 결제로의 전환에서 뒤

처지고 있다.64

이러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 특히 여행 지출이 회복하면서 카드사와 지급결제망 사업자가 호황을 맞고 있다. JP모

간체이스(JPMorgan Chase)는 2023년 2분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가 7%, 카드론이 18% 각각 증가했다고 발표했

다.65 마스터카드(Mastercard)도 해외 여행과 크로스보더 지출 덕분에 2023년 2분기 미화 기준 글로벌 총 거래액이 2조

3,000억 달러로 전년 대비1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66

하지만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카드사들의 신용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

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급결제 방식은 신용카드로 2022년 전체 지급결제 방식 중 31%를 넘었다.67 미국 소비자들의 신

용카드 빚은 2023년 2분기 1조 달러를 넘어, 2003년 이후 최고액을 경신했다.68 같은 기간 30일 이상 연체 건수는 7.2% 

늘어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69 미국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2023년 9월에 종료되면서, 가계 저축이 동나고 신

용카드 결제액 상환 능력이 악화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카드 업계 가치사슬에 속한 기업들은 사업모델의 변화하는 경제학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규

제당국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낮추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각국 정부는 국내 및 크로스보더 지급결제 흐름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자체적 신용카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양자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계정간(A2A) 실

시간 지급결제망이 부상하면서 직불카드 거래량은 위축되고 있는 반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결제까지 포함한 서비스를 내

놓으면서 매입사(merchant acquirer)들의 수익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

이처럼 혼재된 신용카드 업계 가치사슬의 역학 속에서 지급결제 기관들이 2024년과 그 이후 수익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가치 창출 방식을 어떻게 재편해야 하는가?

63. Jean Sideris and Rawad Nasser, “The rise of domestic card schemes – taking back control of payments?,” The Paypers, June 16, 2023.

64. Tsubasa Suruga, “Thailand, Japan and Vietnam lag in Asia’s digital payments rush,” Nikkei Asia, April 12, 2023.

65. JPMorgan Chase, "Second Quarter 2023 Results,” July 14, 2023.

66. Mastercard, “Second Quarter 2023 Financial Results Conference Call,” July 27, 2023.

67. Emily Cubides and Shaun O’Brien, “2023 Findings from the Diary of Consumer Payment choice,”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May 5, 2023.

68.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Quarterly report on household debt and credit, August 2023.

6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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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체들은 수년간 신용카드사들에 결제 수수료를 낮추라는 압박을 가해 왔으나, 이제 카드 수수료는 각국 정부의 개혁 

어젠다에까지 오르게 됐다. 

미국 조 바이든 정부는 ‘신용카드 경쟁법’(CCCA, Credit Card Competition Act) 법안을 지난 6월 상하원에 재상정했다. 

이 법안은 소매업체들이 카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도록 카드사 선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70 일부 소매

업체들은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카드 수수료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일부 전가하고 있다. 정책입

안자들은 카드사들 간 경쟁이 확대되면 소매업체들의 카드 수수료 비용이 줄어 소매 가격도 낮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결제망과 카드 발급사들이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각종 혜택을 제공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카드 수수료 수익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또 카드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면 발급사들은 신용 접근이 어

려운 소비자들에게 카드를 발급할 인센티브도 줄어든다.

게다가 소매업체들이 카드 수수료로 비용을 아낀다 해도 소매 가격을 낮출지 의문이다. 카드 네트워크와 발급사들 간 가격 

경쟁이 촉발되면 거래 수익만 줄고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카드 상품의 품질만 악화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큰 논란이 되지 않지만, 인도 등 여타 국가에서는 카드사들간 경쟁을 확대하는 방안이 다시금 재

조명되고 있다. 인도 중앙은행(RBI)은 2023년 10월부터 신용카드 발급사들이 2개 이상의 네트워크에서 카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했다.71 이에 따라 신용카드 네트워크와 주요 발급사들 간 독점적 협의 관행이 종식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 결제 수수료의 경제학, 새로운 위협에 직면

정부 지원 지급결제 시스템으로 국제적 분열 심화

국제 지급결제망의 독점을 피하고자 자체적 신용카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각국 정부는 시민들의 지급결제 편리와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지급결제 현대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70개 이상 국가에서 정부 허가와 지원을 받아 실시간 지급결제(RTP) 네트워크가 도입됐다. 미화 기준 최대 6,500억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송금 시장도 비효율성을 해결하려면 정부의 개입이 중요하다.72 세계은행(WB)에 따르면, 타국으로 200달러

를 송금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 2023년 1분기 기준 송금액의 6.25%에 달했고, 이러한 비용은 대부분 저소득층이 떠안게 

된다.73 이는 유엔 지속가능한개발목표(UNSDG)에서 2030년 목표치로 정한 3%의 두 배를 넘는다.74 

전 세계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크로스보더 송금 솔루션에 대한 니즈는 여전히 있지만, 각국 정

부는 한 번에 한 국가와 자국의 RTP 시스템을 상호운영 가능하도록 양자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인도와 싱

가포르가 각각의 고속 지급결제망인 UPI-페이나우(PayNow)를 연계해 양국간 저비용 고속 송금 시스템을 구축했다.75 최

https://www.cnbc.com/2023/07/30/credit-card-fee-fight-pits-payment-companies-against-retailers.html
https://www.financialexpress.com/money/credit-card-portability-change-from-visa-to-mastercard-to-rupay-or-any-network-soon-what-rbi-said/3158041/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3/06/13/remittances-remain-resilient-likely-to-slow#:~:text=WASHINGTON%2C%20June%2013%2C%202023%20%E2%80%94,to%20the%20World%20Bank's%20latest
https://remittanceprices.worldbank.org/sites/default/files/rpw_main_report_and_annex_q123_final.pdf
https://www.firstpost.com/explainers/india-upi-going-global-gulf-countries-digital-payments-nris-12734672.html
https://thepaypers.com/expert-opinion/the-rise-of-domestic-card-schemes-taking-back-control-of-payments--126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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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 산업 생태계 내 경계 흐려지며 경쟁 가열

근 인도는 UAE의 마쉬레크 은행(Mashreq Bank)과 협약을 체결해 UAE에 거주하는 인도 국민들이 송금 시 UPI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은 범유럽 결제 솔루션 협의체인 ‘유럽 결제 이니셔티브’(European Payments Initiative, EPI)를 출범해, 온/오프라

인 매장 결제, 현금 인출, P2P 결제 등 소비자와 상인이 이용하는 모든 종류의 거래에 도입할 계획이다.76 2024년 벨기에, 

프랑스, 독일에서 먼저 론칭되는 EPI는 소비자들이 끊김없이 크로스보더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범유럽 은행 카드, 디지털 지

갑, P2P 결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처럼 양자 협약과 지역별 이니셔티브가 활성화되면서 글로벌 지급결제 환경은 오히려 더욱 분열되고 블록화 현상이 심화

되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크로스보더 지급결제 시스템은 적어도 블록 단위로나마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다.

과거 오랫동안 지급결제 기관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나, 이제 수익 창출을 위해 서로의 영역에 침범하는 일

이 빈번해지고 있다.

국내 RTP 네트워크가 확대되자 신용카드 발행사들은 A2A 소비자 지급결제 영역을 넘보고 있고, 미국에서는 크고 작은 은

행들이 연준의 소액결제 시스템 ‘페드나우’(FedNow)를 조기에 도입했다.77 글로벌 카드 네트워크들도 A2A 결제에 큰 관심

을 보이며 멀티 네트워크(카드, P2P, A2A, 가상화폐 등)를 구축하고 있다(그림 10).

그림 10. 카드 발급사와 네트워크, 소비자 결제 서비스 강화 위해 결제 역량 포트폴리오 구축

출처: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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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의 네트워크화 추진

카드 네트워크

P2P 결제

암호화폐 결제



딜로이트 2024 금융산업전망28

Deloitte Insights

블록체인 및 명목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 업계도 소비자 지급결제 영

역에 진입하고 있다. 일부의 경우 크로스보더 송금, P2P 결제, 

심지어 소비자-기업 소매 결제까지 다양한 화폐교환을 지원

하면서 전통적 지급결제 기관의 역할을 무의미하게 만들

고 있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 지갑 및 BNPL 업체들이 신용카드를 

발급하는가 하면, 신용카드 발급사들은 자체 디지털 지갑

을 론칭하고 포트폴리오에 BNPL을 통합하고 있다.78 또 

발급사들은 소매업체들과 협업해 임베디드 지급결제 서

비스를 내놓아, 비금융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

는 통합 지급결제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다.

각자의 핵심 영역을 벗어난 이러한 움직임이 갈수록 가속화

되면서 지급결제, 상품, 네트워크가 서로 얽힌 생태계가 2024

년 들어 더욱 복잡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신용카드 발행사

들과 결제망 사업자는 이러한 혁신과 경쟁 활동이 자신들의 거래 수익을 

위협하고 소비자 데이터에 대한 시야와 소유권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급변하는 환경을 주시하고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오픈뱅킹이 활성화되면서 과거 지급결제 기관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경쟁 우위

를 침범하고 있다. 이 덕분에 핀테크, 빅테크, 여타 소프트웨어 업체 등 제3자 제공업체들이 API를 통해 지급결제 

기관들의 시스템 내 고객 데이터에 접근해, 임베디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쇼핑 여정 속에서 끊김

없이 결제까지 이르도록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통신 및 유틸리티 업체 등 비금융 부문까지 아우르는 오픈 데이터의 시대가 펼

쳐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보안은 여전히 중대한 사안으로 남아 있다. EU는 이를 위해 오픈 데이터 이용 

및 접근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검토 중이다.79 

향후 신용카드 발급사들은 지급결제 이외의 가치를 창출해야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고객을 아는 것이다. 고

객의 거래 데이터와 대체 데이터세트를 면밀히 분석해 지출 통제, 예산 컨설팅, 맞춤형 보상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데이터는 새로운 가치와 사업모델, 파트너십을 창출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제3자 제공업체와 협업

하면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완화함과 동시에 혁신적 서비스로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다. 

물리적 현실과 가상 현실의 융합이 갈수록 심화되는 세계에서 신뢰가 더욱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디

지털 신원 기술의 발전이 한층 촉발돼, 거래 종류를 막론하고 당사자들의 신원 인증 방식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78. Rabab Ahsan, “Challenging facing Paze: Jostling for position in a crowded digital wallet space,” Tearsheet, June 6, 2023.

79.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data strategy,” accessed August 21, 2023.

https://tearsheet.co/payments/challenges-facing-paze-jostling-for-position-in-a-crowded-digital-wallet-space/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riorities-2019-2024/europe-fit-digital-age/european-data-strategy_en#:~:text=The%20European%20data%20strategy%20aims,businesses%2C%20researchers%20and%20public%20admini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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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Credit Suisse, “The Question 2.0: A framework for answering whether scaled incumbent acquirers’ growth can persist,” October 14, 2022.

81. Credit Suisse, “If software is eating the world… payments is taking a bite,” September 7, 2022.

82. Will McCurdy, “Adyen moves into embedded finance with dual product launch,” AltFi, October 25, 2022; Jordan McKee, “Money 20/20 U.S. highlights: 

The rise of embedded finance and ‘everything’ as a service,” Forbes, November 7, 2022.

매입사 및 결제 프로세스 업체들은 상업 영역으로의 진출에 속도를 내며 중소기업(SMB) 부문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크

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중소기업 부문이 전체 지급결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지나지 않았지만, 매입사들의 잠재적 수익 중에서는 약 55%를 차지했다.80

경쟁은 결국 돈을 따른다. 소프트웨어 업체들 중 특히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업체들은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

성을 개선시켜주는 ‘페이팩’(PayFac, Payment Facilitator) 역할을 자청하면서 매입사 가치사슬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81 또한 새로운 형태의 매입사들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도 규모를 확장하며, 지급결제 이외에도 임베디드 금

융 상품을 제공하는 등 점유율을 넓혀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핀테크 기업 애드옌(Adyen)은 2022년 말부터 기업

들이 미국과 유럽의 플랫폼 및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당좌예금과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다.82 

이처럼 소프트웨어 업체 및 핀테크 매입사들과의 경쟁에 직면한 기존 매입사들은 수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부 매입사들

은 소매업체들에 어필해 가치사슬에서 더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손을 잡거나 아예 이들을 인수

하기도 한다. 핀테크 매입사들과 경쟁하려면 이들보다 우월한 디지털 및 서비스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매입사들

은 국제 서비스 및 옴니채널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들이 현지 결제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일 또는 소수 통합 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로컬 서비스도 강화해야 한다.

기존 결제 기관들, 소프트웨어 및 핀테크 업체와 경쟁에 직면

https://www.altfi.com/article/10024_adyen-moves-into-embedded-finance-with-product-launches
https://www.forbes.com/sites/jordanmckee/2022/11/07/money2020-us-highlights-the-rise-of-embedded-finance-and-everything-as-a-service/?sh=2dbed90e1b37
https://www.forbes.com/sites/jordanmckee/2022/11/07/money2020-us-highlights-the-rise-of-embedded-finance-and-everything-as-a-service/?sh=2dbed90e1b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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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지급결제 기관들은 갈수록 정교해지는 금융사기와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실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교묘하게 합성

해 사회보장번호까지 기재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내는 위조 사기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대표적인 금융사기다.83

생성형 AI가 대중화되면서 이러한 위조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며 소비자와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위조 신원을 만들

어 결제하게 만드는 인증 푸시 결제(APP) 사기가 대표적인 수법이다. 영국에서는 2022년 FPS(Faster Payments Service)

를 악용해 개인을 상대로 한 APP 사기 건수가 전년 대비 6% 늘었다.84 이에 따른 피해액은 연간 6억10만 달러에 달했다.85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규제당국들은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에 나섰다. 영국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당국

(Payments Systems Regulator)은 FPS를 통한 APP 사기가 발생할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이 이용하는 기관 모두가 소비자

에게 피해액을 100% 보상하는 새로운 변제 규정을 만들었다.86 

지급결제 기관들에게 금융사기 대응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이들은 결제 사기를 최소화하거나 근절하기 위해 리스크 기반 

접근법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생성형 AI 및 제3자 데이터로 인증 및 사기 포착 모델을 훈련시켜 범법자들의 다음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는 사기 방지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그림 11).

또 은행들은 스타트업 및 기존 첨단기술 기업들과 긴밀히 협업해 사용자의 지문, 발화 패턴, 단어 선택 등 여러가지 생체 신호

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멀티모달 생체인증 보안 시스템을 수립해야, 사기 방지율을 높이고 허위 양성 결과를 줄일 수 있다. 

통신사, 무선 네트워크 사업자, 규제당국 등 비금융 기관들과 협력하면 소비자들의 비금융 데이터를 분석해 가짜 신원을 포착

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을 수도 있다.

그림 11. 양날의 검 생성형 AI

출처: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analysis

83. Satish Lalchand, Val Srinivas, and Jill Gregorie, Using biometrics to fight back against rising synthetic identity fraud, Deloitte Insights, July 27, 2023.

84. Pymnts, “UK APP fraud rules will keep faster payments safer long term, experts say,” May 2, 2023. 

85. UK Finance, Annual Fraud report: The definitive overview of payment industry fraud in 2022, May 2023; British pound to US dollar conversation rate 

of 1.2369 in 2022. See: Exchange Rates, “British Pound to US Dollar Spot Exchange Rates for 2023,” accessed on September 1, 2023.

86. Payment Systems Regulator, “Fighting authorised push payment fraud: a new reimbursement requirement,” June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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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이 진화하면서
위조사기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다

딥페이크 포착기술을 사기방지 시스템 및 훈련에 통합한다

가짜 신원 증명과 위조 ID를
단시간에 만들 수 있다

제3자 컨소시엄 데이터를 활용해 위조 ID를 적발한다

피싱 메일과 가짜 메시지, 전화, 

인보이스로 결제를 유도한다

계좌탈취, 피싱, 업무용 이메일 해킹 등을 포착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챗봇 사용이 확산되면서
개인정보보호 유출 위험이 높아진다

챗봇 툴 사용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한을 둔다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위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프레임워크를 기록하고
모델을 주기적으로 테스트한다

지급결제 기관들의 대응책

고도화되는 금융사기 대응

https://www2.deloitte.com/us/en/insights/industry/financial-services/financial-services-industry-predictions/2023/financial-institutions-synthetic-identity-fraud.html
https://www.pymnts.com/news/security-and-risk/2023/uk-app-fraud-rules-will-keep-faster-payments-safer-long-term-experts-say/
https://www.ukfinance.org.uk/system/files/2023-05/Annual Fraud Report 2023_0.pdf
https://www.exchangerates.org.uk/GBP-USD-spot-exchange-rates-history-2022.html
https://www.psr.org.uk/media/rxtlt2k4/ps23-3-app-fraud-reimbursement-policy-statement-june-20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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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관리: 고객 니즈, 규제 환경 변화에 맞춘 쇄신 필요

글로벌 자산관리회사(wealth manager, 이하 WM)*들은 거시경제, 지정학, 규제 불확실성에 비용 증가 부담 및 마진 

압박을 받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회복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자산(wealth) 규모는 2024년에 미화 500조 달러 

를 넘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배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87 지역별로 현재 가장 많은 자산이 몰린 곳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최대 40%)이며, 그 중에서도 중국(약 20%)이 단연 선두다. 북미는 약 33%, 유럽은 23%를 각각 차지한다.88 운용자

산(AUM) 규모는 향후 5년간 연 평균 약 8% 증가해,89 세계 GDP 성장률을 두 배 이상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90 또한 일

반 소매시장의 순 금융 자산(financial wealth) 규모는 2030년까지 22조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91

글로벌 자산이 이처럼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WM들은 향후 더욱 강화된 민첩성을 요구하는 환경이 도래할 것

에 대비해 경쟁력과 운영모델을 부단히 재점검해야 한다. WM은 2024년부터 경제성장 흐름을 제대로 이용해 우위를 점하

려면 운영모델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가? 어떤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는 개인, 가문, 기업의 소유주 등 고액자산가들의 부(wealth)를 이루는 다양한 자산을 창출, 보존,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총체

적인 재무자문 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에는 주로 금융상품(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이뤄진 고객 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용

서비스인 자산운용(asset manager)이 하위 부문으로 포함된다.

87. Anthony Shorrocks et al., Global Wealth Report 2022, Credit Suisse Research Institute, September 21, 2022;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3.

88. Shorrocks et al., Global Wealth Report 2022.

89. Business Research Company, Wealth Management Global Market Briefing 2023, January 2023.

90.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global recovery is slowing amid widening divergences among economic sectors and regions,” July 2023.

91. Krissy Davis, Katerina Tzouganatos, Sean Collins, and Samia Hazuria, Financial services firms can untap global growth by democratizing financial 

advice, Deloitte Insights, July 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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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경험으로 무장한 자문 서비스 제공

고객 니즈와 시장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WM들은 더 이상 시장 호황에만 기대 운용자산을 늘리기가 어렵게 됐다. 지난 10

년간 운용자산 증가분의 70% 이상은 시장 호황의 결과였고, WM 자체의 유기적 성장에 따른 증가분은 30%에 지나지 않

았다.92

투자자들의 만족도가 WM에게는 보상의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풀서비스 투자자문사(investment advisor)에 대한 미

국 투자자 만족도는 2022년 한 해 17포인트 떨어졌는데, 같은 기간 미국 S&P500 주가지수가 20% 하락한 것과 움직임이 

일치한다.93 하지만 WM들은 시장의 수익률은 거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 이외의 자문과 고객 생애주기 지원 등 다

른 수단을 활용해 고객 만족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쉽게도 현재 이러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WM은 전체의 11%

에 불과하다.94

나아가 운용자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보유자산을 축적하는 대신 처분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베이

비부머 세대가 속속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만큼, WM 자문의 범위는 전반적 퇴직 소득뿐 아니라 건강보험, 장수, 심지어 치

매 치료보장 상품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서베이 결과 50세 이상 미국인 중 80%가 은퇴 후 의료보험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5  따라서 고객 생애주기 중 가장 중대한 시기에 금융/비금융 자산 및 부채를 통합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게다가 딜로이트가 최근 스위스 은행 부유층 고객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 이들은 더 우월한 옴니채널 자산

운용 경험을 더 낮은 비용에 이용하기를 원했다.96 서비스의 품질과 비용 모두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셀프서

비스 플랫폼이 부유층뿐 아니라 투자 가능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젊은층 최초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그

렇다 하더라도 고객 생애주기의 중대한 시기에 자산관리 여정을 지원하는 능력은 여전히 WM의 차별점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데이터와 애널리틱스를 활용해 효율적인 고객 분류 전략에 기반한 개인 초맞춤화(hyperpersonalization)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젊은층 고객들을 확보하려면 WM의 인력 또한 젊어야 한다. 하지만 자산관리 컨설턴트 중 약 37%가 앞으로 10년 내 

은퇴 예정이고, 3년 미만 경력의 신입 컨설턴트 중 72%는 업계에 남을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97 이에 WM들은 채

용 정책을 수정해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신입 컨설턴트들에게 충분한 성장 기회를 제공해 이들이 업계에서 성공할 가능

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UBS는 젊은층 고객의 니즈를 더욱 잘 충족하기 위해 컨설턴트 구성원의 연령과 인종

을 다양화하고 있다.98

92. Tiburon Strategic Advisors, “Tiburon CEO Summits,” accessed September 25, 2023. 

93. J.D. Power, “Investor satisfaction with full-service financial advisors crumbles as markets fall,” press release, April 4, 2023. 

94. Ibid.

95. Angie O’Leary, Griffin Geisler, and Daniel Gottlieb, Taking control of health care in retirement, RBC Wealth Management, March 2021.

96. Jean-François Lagassé, Patrik Spiller, Dr. Christoph Kunzle, Dr. Moritz Classen, Swiss Affluent Clients: Building a winning proposition for a growing 

client segment, Deloitte Monitor, June 2, 2023.

97. Ross Snel, “Here’s how bad the financial advisor talent shortage is,” Barron’s, June 26, 2023.

98. Hubbis, “UBS embarks on an extensive recruitment drive to bolster its team of wealth managers specializing in serving affluent Americans,” July 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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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 은행 및 자본시장 전망: 급변하는 경쟁환경 속 치열한 생존전략 모색

비용 절감과 고객관계 강화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 재정비

WM은 첨단기술 투자를 지속하면서도 이전보다 비용 합리화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최근 서베이 결과, WM 68%는 수익 

대비 비용 최적화와 규제 준수를 가장 중요한 단기 사업 과제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99

이를 위해 제3자 파트너를 모색하는 WM이 늘고 있다. 글로벌 WM 및 프라이빗 뱅킹(PB)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서베이 결과, 핀테크, 증권사, 수탁은행 등과 협력하여 기술 인프라를 현대화하면서 고객관계 강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 및 서비스에 내부 자원과 시간을 집중하겠다는 응답자가 72%에 달했다.100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더욱 잘 활용하려면 WM은 명확한 데이터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심

도 깊은 통찰력을 얻으면서도 민첩하고 규모 확대가 가능한 운영 시스템을 확립해 미래에 필요한 자문 모델을 갖출 수 있다. 

자산관리에 특화된 산업 클라우드 솔루션 등 자산관리 플랫폼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투자액은 향후 10년간 100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101 

이러한 추세 속에서 첫 단계로 소규모 전환을 수행해 자신감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작은 성공 사례부터 쌓아가면, 출시와 

운영 효율성 개선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지속적 고객확인절차(KYC)를 도입하면 실시간으로 더욱 완전한 리스크 

파악에 도움이 되지만, 조직 전체의 데이터 통일성과 품질이 뒷받침돼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102 하지만 보안 우려[사이버보

안, 개인정보보호, 딥페이크(deepfake), 환각(hallucination) 등]가 심화되는 만큼, AI 신뢰 프레임워크를 갖추는 것이 필수

다.103 규제당국들도 이해충돌 관련 규제에 갈수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WM사들이 AI 

활용 시 투자자들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제시했다.104

다음으로, WM들은 새로운 주문형 대화를 지원하는 통합 옴니채널 솔루션을 컨설턴트에게 제공하고 있다. 라이브챗, 보안메

신저, 코브라우징(cobrowsing)*과 같은 상호작용 및 협업 툴을 활용하면, 컨설턴트들이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업무에 매

진해 고객 수를 늘릴 수도 있다.

생성형 AI(generative AI)도 금융사기 탐지, 자금세탁 방지(AML), 고객 소통 및 마케팅, 상품 적합성 측정, 메모 작성, 연구 

기반 보고서 산출 등에 활용되기 시작했다.105 도이치증권(Deutsche Bank)은 딥러닝을 도입, 고객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자

산 집중 리스크를 파악하고 각 고객에게 적절한 펀드, 채권, 주식을 제안한다.106 제이피모간증권(JPMorgan)은 고객 선호도

에 기반해 유가증권을 분석 및 선별하는 AI 모델  ‘인덱스GPT’(IndexGPT)에 대해 최근 상표 출원을 신청했다.107

99. Citi, “Disruption and transformation in wealth: Future-proofing service and operating models,” July 18, 2023.

100. Ibid.

101. Global Market Insights, “Wealth management platform market size by advisory mode (Human advisory, robo advisory, hybrid), By deployment 

model (on-premise, cloud), application, end-use & global forecast, 2023 – 2032,” accessed August 4, 2023.

102. Keith Berry,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pKYC,” Corporate Compliance Insights, March 08, 2023.

103. Deloitte, “Deloitte launches generative AI practice to help clients harness the power of disruptive new AI technology,” press release, April 13, 2023.

104. SEC, “SEC proposes new requirements to address risks to investors from conflicts of interest associated with the use of predictive data analytics by 

broker-dealers and investment advisers,” press release, July 26, 2023.

105. Blake Schmidt and Amanda Albright, “AI Is coming for wealth management. Here’s what that means,” Bloomberg, April 21, 2023.

106. William Shaw and Aisha S. Gani, “Wall Street banks are using AI to rewire the world of finance,” Bloomberg, June 1, 2023.

107. Hugh Son, “JPMorgan is developing a ChatGPT-like A.I. service that gives investment advice,” CNBC, May 25, 2023.

* 코브라우징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웹페이지 공유 기술로, 이를 통해 상담사나 자문 컨설턴트가 고객과 원격 혹은 비대면 금융상품 가입 홈페이지를 공

유하여 금융상품 내용을 설명하고 상담하며 또한 함께 동의 항목을 체크하고 최종 서명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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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를 막론하고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채널은 상장지수펀드(ETF)로, 2022년 한 해에만 6,0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하지만 다이렉트 인덱싱(direct indexing)과 대체 투자 채널도 성장 동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대체 투자 채널은 가계 투

자 가능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11%에서 2026년에는 20%로 늘고, WM 업계에 11조 달러의 추가 순유입을 창출

할 것으로 전망된다.108 고액자산가(UHNW)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체자산 클래스는 사모펀드이며, 헤지펀드, 벤처캐피털, 사

모대출이 뒤를 이었다.109 한편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극심한 데다 최근 소요까지 발생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열기

는 식은 상태다.

규제 완화 덕분에 사모 자산(private asset)이 점차 주류로 부각되면서 WM들이 자산 규모 스펙트럼에서 하단에 위치한 고

객들에게도 상품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룩셈부르크 의회는 대체 펀드의 최저 투자 한도를 10만8,500 달러로 약 2만

7,000 달러 하향조정했다.110 미국도 ‘적격투자자’(accredited investor)의 정의에 대한 규정을 완화해 대체 금융상품에 투

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했다.111 이러한 변화에 맞춰 WM은 관련 역량을 갖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일본 미쓰비시UFJ 파이낸셜 그룹(MUFG)은 고객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대체자산 업체를 인수한다는 의향을 발표했다.112 익

숙하지 않은 상품을 고객에게 제안하기를 꺼리는 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대체자산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113

한편 미국에서 실시한 컨설턴트 서베이 결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인을 고객 투자 프로세스에 고려한다는 비율이 

17%에 불과해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114 이익 추구, 포트폴리오 재조정, 투자 수익률 저조, 신뢰 부족 등이 합쳐진 결

과로 보인다. 딜로이트가 영국에서 소매 투자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 ‘해당 투자처의 ESG 투자 프레임

워크를 신뢰할 수 없다면 금융자산에 투자하지 않았다’ 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69%에 달했다.115 

업계 추산에 따르면, 2025년에 이르면 ESG 자산 규모가 미화 5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116 따라서 WM은 가치 기

반 투자 고객과 소통을 돕는 도구들로 컨설턴트를 지원해야 한다. 유럽집행위원회(EC)가 제안한 ‘친환경 표시 지침’(Green 

Claims Directive)117과 SEC의 새로운 기업 ESG 정책 공시 규정118 등 ESG 관련 새로운 규제가 속속 등장할 태세인 만큼, 

WM은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3자 인증 및 컴플라이

언스 감사가 필요할 수 있다.

대체 투자, ESG 투자 등 새로운 추세에 발 맞출 필요

https://www.tiburonadvisors.com/CEO_Summits.html
https://citywire.com/selector/news/luxembourg-parliament-approves-bill-to-boost-retail-access-to-alts-funds/a2421550
https://www.investmentnews.com/house-unanimously-passes-bills-to-expand-accredited-investor-pool-238389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4-20/mufg-seeks-to-buy-alternative-asset-firms-to-match-client-flows#xj4y7vzkg
https://insights.issgovernance.com/posts/democratization-of-alternatives-is-coming-but-its-not-exactly-a-field-of-dreams/
https://ukfinancialservicesinsights.deloitte.com/post/102iaps/esg-investing-here-to-stay
https://m.bankingexchange.com/recent-articles/item/9103-global-esg-assets-to-hit-50-trillion-by-2025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proposal-directive-green-claims_en
https://www.thomsonreuters.com/en-us/posts/government/sec-exams-esg-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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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업계 M&A 움직임 둔화

자산관리 업계는 보험사, 헤지펀드를 비롯한 여타 부문에서도 눈독을 들이는 인수합병(M&A) 타깃이다.119 지난해 전 세계 

WM들이 체결한 M&A 거래는 254건에 달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그림 12). 이 중 북미가 70%, 유럽이 21%, 아

시아태평양 지역이 6%를 각각 차지했다. ‘인수 후 개발’(buy-and-build) 전략이 열풍을 일으키면서 사모펀드의 지원을 받

은 머서글로벌어드바이저스(Mercer Global Advisors)와 웰스인핸스먼트그룹(Wealth Enhancement Group)이 지난

해 각각 18개 및 11개 기업을 인수했다.120,121 M&A를 이끄는 주요 동인은 규모의 경제, 비용 감축, 신규 서비스, 인력 확보 

등이다. 하지만 2023년 상반기 M&A 건수는 84건으로, 전년 대비 26% 줄었다. 거시경제 여건이 인수자 의향을 위축시켜 

이러한 둔화 추세는 2024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 12. 글로벌 WM 업계 M&A 건수

참조: 2023년 7월 15일 기준 완료 건수만 집계함. 

출처: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analysis of S&P Capital IQ database

119. Ted Godbout, “$1 billion-plus deals driving 2023 RIA M&A activity,” NAPA, July 10, 2023.

120. Charles Paikert, “Why Mercer Advisors Is the Leading RIA Acquirer,” Family Wealth Report, December 15, 2022.

121. Wealth Enhancement Group, “Wealth Enhancement Group grows by adding Scroggins Wealth Management, an Independent RIA with over $370 

million in client assets,” October 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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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 및 트랜잭션 뱅킹: 디지털화로 자금흐름 효율성 강화

지난 한 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SMB) 대출은 전 세계적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

국 은행들의 상업·산업(C&I) 대출 규모는 2023년 5월 기준 미화 2조8,0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 늘었다.122 상업용 부동

산(CRE) 대출은 2조9,000억 달러로 11% 늘었는데,123 대부분 자산 규모 1,000억 달러 미만인 은행들이 보유한 대출이다.

유로존 은행들의 기업 대출은 2023년 6월 기준 6조4,0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 늘었다.124, 125 유럽 은행들의 순이자마진

(NIM)은 예금 비용이 낮아지면서 개선됐고,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비용 통제규율을 강조하고 있다.126 

하지만 경제 전망이 악화되면서 은행들의 리스크 수용 의향은 약화되는 반면 유동성 포지션을 개선할 의지는 강화돼, 상당수 

은행들이 기업 차입자들에 대한 신용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2분기에 미국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 

CRE와 C&I 대출 기준을 강화했다는 응답자가 각각 68% 및 51%에 달했다.127 한편 유럽 은행들 중 2023년 상반기 CRE에 대

한 신용 기준을 강화했다는 비율은 30%에 그쳐, 2022년 하반기의 25%에 비해 크게 늘지 않았다.128

미국을 중심으로 사무용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고 공실률이 상승하면서, 사무용 CRE 대출 시장은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

다.129 은행과 투자자들이 상업용부동산 저당증권(CMBS)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2024년 만기 도래 미국 사무용 부동산 총대

출 중 17.4%가 2023년 8월 기준 ‘부실’(troubled) 또는 ‘부실화 가능성 및 검토 대상’(potentially troubled/watchlist)으

로 분류됐다. 소매용 부동산 대출 중 이렇게 분류된 대상은 10.5%이며, 다세대 주택 대출은 8.5%를 기록했다.130 

그 결과 CRE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은행들, 특히 자산 규모 100억 달러 미만의 소형 은행들에 대한 규제당국의 감시

가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분석에 따르면, 소형은행들의 위험기반 자기자본(risk-based capital, 

RBC) 대비 CRE 대출 비율이 2023년 1분기 기준 무려 357%에 달했다. 이는 은행 산업 전체 비율인 131% 에 비해 매우 큰 

규모로, 규제 상한선인 300%도 훌쩍 상회하는 수준이다.131 CRE 익스포저가 막대한 중소기업들은 재무 상태를 강화하려는 

과정에서 2024년 인수합병(M&A)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 규제당국들은 이미 은행들에 대출 조건을 수정하거나 

상환 일정을 연장해주는 등 CRE 대출자들에 대한 ‘건설적’ 지원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132 

한편 수신 측면에서 보면, 기업 고객들은 예금을 한 군데 몰아 놓지 않고 여러 은행에 분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은행

들은 기업 예금자들에게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조달 비용이 증가했다.

이러한 여건에서 기업금융 업계는 2024년과 그 이후 수익성 있는 대출 마진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NIM을 증대

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제약 조건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과 기관 등 고객관계를 개선해 수수료 기반 사업을 성장시키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가?

122. St. Louis Federal Reserve, “Commercial and industrial loans, all commercial banks,” July 2023.

123. St. Louis Federal Reserve, “Real estate loans: Commercial real estate loans, all commercial banks,” July 2023.

124. Trading Economics, “Euro area loans to non-financial corporations,” accessed August 21, 2023.

125. Euro to US dollar conversation rate of 1.2638 in June 2023. See, Exchange Rates, “British pound to US dollar spot exchange rates for 2023,” accessed 

September 1, 2023.

126. Client interviews.

127.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July 2023 senior loan officer opinion survey on bank lending practices, July 31, 2023.

128. European Central Bank, “The Euro area bank lending survey for the second quarter of 2023,” July 2023.

129. Allison Nathan, “Top of mind – All about bank (panic)s,” Goldman Sachs, April 3, 2023.

130. MSCI Real Capital Analytics data, extract as of September 9, 2023.

131. Carl White, “Commercial real estate market stress poses a challenge to banks,”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July 6, 2023.

132. Federal Reserve System, “Policy statement on prudent commercial real estate loan accommodations and workouts,” June 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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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시장 전망 악화 속 리스크, 효율성, 고객관계 간 균형 잡기

기업금융 업계는 2024년부터 전례 없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 경제가 지역마다 다른 양상으로 회복하고 금리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은행들, 특히 미국 은행들이 수익을 증대하기가 좀체 쉽지 않을 것이다. 유럽에서는 

예금이자를 인상하라는 정치적 압력이 거세, 관련 투자상품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키는 악영향을 주고 있다.133

이러한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은행들은 실시간으로 대체 데이터(거래 데이터, 은행거래 데이터, 상환 이력, 고객 등급, 각종 디

지털 플랫폼에 대한 리뷰, 미수금, 현금 잔액 등)를 활용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본집약적 기업, 거래량이 많

은 기업, 현금흐름이 뛰어난 기업 등 고객 분류 모델을 기존의 원형으로부터 한층 정교화하면, 맞춤형 대출 승인 절차와 리스

크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은행들은 디지털화 속도를 따라잡으면서도 비용을 관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머신러

닝(ML) 및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십분 활용해 중소기업 대출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한 대출 가치사슬에서 리

스크 선별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운영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상당수 영국 은행들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대출 프로세스를 자동화해 중소기업 대출 분야의 선구자로 부상했다.134

은행들은 또한 중소기업 고객들을 타깃으로 채널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임베디드 금융(imbedded finance)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실시간 결제, 예금 계좌, 대출 등을 기업 고객들의 기존 전사적자원관리(ERP) 및 회계 시스템에 내재

화(embedding)하면 기업 고객들이 은행과 직접 거래할 필요없이 통일된 생태계 내에서 금융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이고 손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금융상품 판매나 대출 실행은 디지털화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지만, 대출 서비스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그림 13). 일상적, 표준

적 대출 서비스를 자동화하면 끊김 없는 고객경험과 옴니채널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디지털 시스템은 기업 고객들이 요구하

는 사항을 자동으로  업무알림을 생성해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고객관리 담당 은행원이 영업 여유가 생겨 고객 서비스, 리스

크 관리, 예외적 사안의 처리 등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133. Cathal McEloy and Cheska Lozano, “European bank stock recovery faces test as political pressure on deposit mounts,” S&P Global, July 13, 2023. 

134. Interviews with Deloitte experts.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latest-news-headlines/european-bank-stock-recovery-faces-test-as-political-pressure-on-deposits-mounts-7649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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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덕분에 고객관리 전문 은행원의 역할이 승격돼, 고객 니즈를 충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더욱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자세와 더불어 산업 전문성을 갖추면 이들 은행원들은 자문 기반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기술 및 산업 간 지식을 겸비하면 고객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기업금융 부문은 고객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첩한 인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후 전환 전략 등 고객사

의 문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인력 풀의 문제해결 능력 및 산업 전문성을 

업스킬하는 것뿐 아니라, 인력 구조를 쇄신하고 상업은행의 인지도를 높여 젊은 인력에게 매력적인 일터라는 점을 어필하면

서 조직문화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그림 13.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대출 이자 프로세스의 효율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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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딜로이트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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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Niklas Bergentoft and François-Dominique Doll, “Deloitte global treasury survey,” November 2022.

136. Tim Partridge and Richa Wadhwani, Commercial Banking 2025: Finding a new compass to navigate the future, Deloitte, January 27, 2023.

2023년 초 미국 은행 파산 사태로 상당수 기업 재무 담당자들, 특히 미국 지방은행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재무 담당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들은 당시 사태가 은행권 전반으로 전염돼 기업 예금의 안전성과 더불어 임금지불 및 대금 결제마저 위태로워질까 우려했

다.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 투자은행 파산으로 유럽 기업들의 재무 담당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운 바 있다.

이로 인해 자금 보존의 중요성이 강화됐고, 각 기업의 이사회도 이 사안에 지대한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딜로이트 2022 글

로벌 재무담당 임원 서베이’(Deloitte 2022 Global Treasury Survey of Corporate Executives)에 따르면, 응답자 중 

자사 이사회나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를 ‘매우 중요한 또는 중요한 임무’로 여기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96%에 달했다.135 

일각에서는 기업 고객들이 거래 은행의 수를 늘려 ‘위험 줄이기’(de-risking)를 하려 한다는 소문도 들려오고 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10개 이상 은행과 거래하는 일은 흔치 않은데, 최근 이러한 경우가 종종 눈에 띄고 있다.136 

기업 고객들의 거래 은행 다각화는 고객과 은행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은행들로서는 예금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예금 점

유율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은행들은 경쟁력 있는 트랜잭션 뱅킹(transaction baning) 서비스를 강점으로 내세워야 기

업 고객들의 예금을 유치하고 수수료 수익을 늘릴 수 있다. 기업 고객들 입장에서는 거래 은행을 다각화하면 각종 절차가 분

절화돼, 다양한 자회사 및 사업부의 관심을 집중시키거나 현금 풀의 글로벌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하기가 힘들어져 유동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수 있다. 과거 기업 재무 담당자는 예금 집중화 포트폴리오로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었으나, 지

금은 현금 효율화나 금리 차익거래로 효율성을 얻기가 간단하지 않다.

‘딜로이트 2022 글로벌 재무담당 임원 서베이’에서 글로벌 현금 풀 및 리스크 익스포저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응답자가 2/3에 육박했다(그림 14). 또 환율 익스포저에 대한 시야 부족과 신뢰할 수 없는 전망을 환율 리스크 관리의 가장 

큰 문제로 꼽은 비율도 83%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 전망도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툴로 기업 재무 담당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줘라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be/Documents/fsi-future-of-commercial-banking-industry.pdf


딜로이트 2024 금융산업전망40

Deloitte Insights

그림 14. 기업 재무 자동화 관련 딜로이트 서베이 결과

재무팀이 직면한 주요 과제(%)

향후 2~3년 내 자동화 강화가 필요한 재무 영역(%)

출처: 딜로이트 2022 글로벌 재무 임원 서베이

기업 재무 담당자들은 의사결정의 과정과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항시 디지털 및 자동화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다. 첨단 애널

리틱스와 AI를 활용하면 민첩한 현금흐름 전망 능력을 갖춰, API를 통해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다양한 경로로 통합된 인사

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137 일례로, ‘씨티 재무 및 거래 솔루션’(Citi Treasury and Trade Solutions)은 독일 자금관리 플

랫폼 기업 TIS(Treasury Intelligence Solutions)와 파트너십을 확대해 고객들이 현금 상황과 운전자본 니즈를 예측할 수 

있는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제공한다.138 

137. Justin Silsbury, “Maintaining cash flow agility for an evolving treasury function,” The Global Treasurer, November 16, 2022.

138. Citigroup, “Citi and TIS launch next generation cash flow forecasting & working capital insights for companies,” press release, May 1, 2023.

글로벌 운영, 현금, 재무 리스크 
익스포저에 대한 시야 부족

현금흐름 예측

현금 관리

환율 및 금리 리스크 관리

재무 회계

64

78

74

64

59

디지털 역량 59

부족한 재무 시스템 인프라 53

유동성 48

환율 변동성 45

https://www.theglobaltreasurer.com/2022/11/16/maintaining-cash-flow-agility-for-an-evolving-treasury-function/
https://www.citigroup.com/global/news/press-release/2023/citi-tts-tis-launch-next-generation-cash-flow-forecasting-working-capital-insights-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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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Commercial checks collected through the Federal Reserve--annual data,” accessed June 8, 2023.

140. Nacha, “Overall ACH network volume – Growing fast. Growing strong,” accessed June 8, 2023.

141. Pymnts, “Visa earnings shine a spotlight on the continuing transformation of B2B payments,” April 26, 2023.

그림 15. B2B 결제 수표/ACH → 실시간 결제로 전환 전망치(2024~2028년)

출처: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forecasts based on Nacha’s B2B ACH transaction data and the Federal Reserve’s commercial 

check transac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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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 달러 규모의 기업간(B2B) 지급결제는 수십년 동안 주로 수표로 이뤄져 극히 비효율적이었다. 미국에서만 2022년 한 

해 수표 지급결제 규모가 8조9,000억 달러에 달했다.139  

한편 당일 또는 익일 영업일에 지급되는 자동어음 교환 시스템(ACH) 결제 규모는 2022년 기준 52조5,000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107% 늘었다.140 

하지만 B2B 지급결제 부문에서도 디지털화가 서서히 가속화되고 있다. 소비자 결제 영역을 장악한 결제망들이 신용카드 경

계를 넘어 B2B 결제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부 기반 계정 대 계정 국제 결제망인 ‘비자 B2B 커넥트’(Visa B2B 

Connect)에는 30개 이상 은행이 참여해 90개국에서 지급결제가 실행되고 있다.141

한편 실시간 전송 프로토콜(RTP)로 B2B 결제를 현대화하는 이니셔티브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에서 출시된 

연준의 소액결제 시스템 ‘페드나우’(FedNow)가 대표적이나, 아직 광범위하게 도입되지는 않고 있다. 딜로이트의 보수적 시

나리오에 따르면, 2024년 미국에서 실시간 지급결제가 ACH 및 수표 기반 B2B 지급결제 중 약 2조7,000억 달러 정도를 대

체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5). 공격적 시나리오에서는 그 규모가 4조1,000억 달러로 늘어난다.

기업간 지급결제 현대화로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https://www.federalreserve.gov/paymentsystems/check_commcheckcolannual.htm
https://www.nacha.org/content/ach-network-volume-and-value-statistics
https://www.pymnts.com/news/b2b-payments/2023/visa-earnings-shine-a-spotlight-on-the-continuing-transformation-of-b2b-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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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RTP에 대해 대체적으로 관심이 증대하고 있지만, 일부 은행들은 모종의 리스크를 우려해 RTP를 활용한 현대화를 꺼

리고 있다. 지급결제 속도가 빨라지면 고객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현재와 같은 고금리 환경에서는 자칫 은행들의 ‘플로트 

이익’(float income)*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초기 도입자의 우위를 감안하면 은행들이 서둘러 RTP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경쟁사보다 빨리 서비스를 출시할수록 기

업 결제 부문에서 더 큰 파이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시간 결제는 산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B2B 지급결제 부

문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페드나우와 같은 대부분 RTP 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화된 양식 ‘ISO 20022’를 사

용하는데, 이 덕분에 지급결제 요청, 정보 요청, 지급결제 확인 등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또 은행들은 더욱 심도 깊은 통찰

력을 얻어 부가가치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매 주문과 인보이스의 자동 매칭, 가상 계좌 서비스, 지급결제 실

행을 위한 전자 인보이스, 계좌 조정 등 E2E 방식으로 B2B 거래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은행들은 고객이 ERP 및 여타 백오피스 시스템에 거래 데이터를 직접 통합해 지급결제 내역과 유동성 상황에 대해 실시간 

또는 거의 실시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태세를 갖춰 놓아야 한다.

* ‘플로트’는 수취인 계좌 입금과 송금인 계좌 출금 등록 시간 차이로 인해 두 번 중복 계산되어 은행 시스템 내에 존재하게 되는 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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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Arnaud Dornel, Jakob Engel, and Mariem Malouche, "Greasing the wheels of commerce — Trade finance and credit,” World Bank, February 8, 2023.

143. Asian Development Bank, “Toward inclusive access to trade finance,” August 2022.

144. Ibid.

145. A bill of lading is a legal document issued by a carrier to a shipper that details the type, quantity, and destination of the goods being carried.

146.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Digital trade roadmap: A communication for policymakers,” May 18, 2020.

147. Deepesh Patel and Brian Canup, “Breaking: King signs off the Electronic Trade Documents Bill,” Trade Finance Global, July 20, 2023.

148. Laura Murray, “Electronic Trade Documents Bill to bring global trade into the 21st Century,” The Banker, February 2, 2023.

무역금융도 세계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조각임에도 불구하고 현대화 물결에서 뒤처진 대표적 부문이다. 2022년 국내 및 국제 

무역금융 규모는 35조 달러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 이상을 차지했다.142

그럼에도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세계무역의 ‘파이낸싱 갭’(financing gap)은 2조 달러에 달하고, 이러한 금융 부족 

현상은 대부분 신흥국, 중소기업, 여성 대표 기업에 집중돼 있다.143 

이는 은행들, 특히 개발도상국 은행들에게는 시장을 확대할 훌륭한 기회지만, 무역금융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발목

을 잡히는 경우가 많다.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KYC) 규제로 인해 상당수 은행들이 대출 승인에 까다롭게 구

는 경우가 종종 있다.144 특히 중소기업들은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가치가 높은 담보 및 제3자 보증인

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들은 대체 데이터에 기반한 신용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담보를 중심으로 한 법적 강제성을 강화

하는 것도 은행들의 리스크를 줄여 무역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어느 정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디지털화도 무역금융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를 활용해 디지털 데이터를 확인하면 KYC/AML 규

제 컴플라이언스에 도움이 된다. 일부 은행들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종이 인보이스를 대체하고 여타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무역

거래인지 확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무역과 금융 조건의 표준화가 미진해 블록체인 활용에 여전히 중대한 걸림돌

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첨단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효율적인 블록체인 통합을 위한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무역금융의 디지털화를 이루려면 무역 자체의 디지털화가 선행돼야 한다. 아직까지 상당국 기업들이 선적항에서 컨테이너 양

하 시 선하증권을 쓰고 있다.145

국제무역 프로세스의 대부분이 여전히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주요 이유는 디지털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법적 프레임워크

가 통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새로운 규제가 무역 부문의 전환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지

난 2020년 금융서비스의 디지털 무역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고, 유엔 국제무역위원회는 전자 무역 기록을 법적으로 인증

하는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MLETR)을 주도하고 있다.146 이러한 추세를 따라 영국 정부는 2023년 7월 주요7개국(G7) 중 

처음으로 ‘전자 무역 문서법’(Electronic Trade Documents Act)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전자 문서도 종이 문서와 동

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147  영국의 법 제정은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 디지털 무역의 발전을 위한 큰 진전으로 기록됐다.148 

무역금융의 디지털화 진전을 막는 장애물

https://blogs.worldbank.org/trade/greasing-wheels-commerce-trade-finance-and-credit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819856/inclusive-access-trade-finance.pdf
https://www.tradefinanceglobal.com/posts/breaking-king-signs-off-the-electronic-trade-documents-bill-act/
https://www.thebanker.com/Electronic-Trade-Documents-Bill-to-bring-global-trade-into-the-21st-century-167532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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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은행 및 자본시장: 사업모델 재편과 첨단기술 투자로 효율성과 생산성 강화

투자은행 및 자본시장 업계는 실망스러운 한 해를 보낸 후 2024년에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새

해에는 디지털 인프라 현대화, 더욱 신중한 자본 배치, 생성형 AI(generative AI)의 잠재력 활용 등 새로운 도전 과제도 풀

어가야 한다.

2022년까지 수년간 투자은행의 주 수익원은 거래 부문이었다. 시장 변동성이 높아 고객들이 환율, 금리, 에너지 가격 등락

에 대한 헤징에 나서면서, 최근 3년간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주식과 채권·외환·상품(FICC) 거래 수익이 연평균 미화 1,500억 

달러에 달했다.149 하지만 변동성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줄자, 2023년 상반기 FICC 및 주식 거래 수익이 급감했다.150  반

면 언더라이팅(underwriting, 증권 인수)과 자문 사업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투자은행 및 자본시장 업계의 현재 상황으로 보아 2024년 어떠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을까? 업계 리더들은 비용과 자본 압

력이 증대하는 가운데 새로운 경쟁 역학, AI 확산, 진화하는 인력 모델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

149. DCFS analysis of Tricumen database.

150. Banks Q2 2023 earning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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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라이팅과 자문 사업은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 낮은 변동성, 기업가치 매력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24년에 성장 모

멘텀이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그 속도는 전반적으로 느리고 투자은행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 자본조달비용이 상승하는 데 대한 반대

급부로 기업공개(IPO)와 여타 증권 발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행 단계에 있는 인수합병(M&A) 건수도 계속 늘고 

있다. 기업들의 보유 현금과 사모펀드의 미집행자금이 넘쳐나는 만큼, 투자은행의 M&A 수수료 수익이 적지 않게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게다가 기업들이 세계경제 여건 변화에 적응하면서, 구조조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CRE)과 첨단기술 부문 기업 고객들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처했다. 2024년의 회복세에는 

리파이낸싱,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이벤트 드리븐(event-driven) 인수 등이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투자은

행들은 발행과 자문 서비스 부문의 수익이 거래 부문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6).151 상당수 지역에서 통화정책이 안정

화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거래 수익 증가세를 억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은행의 전반적인 수익은 단

기적으로는 2021년 고점을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금리 안정화, 신규 자금에 대한 수요 그리고 첨단기술, 소비자, 의료 산업 중심으로 딜 수주잔고 누적 등으로 밸류

에이션의 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딜 및 발행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152 아시아태평양 지역도 첨단기술 및 핀테

크 부문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언더라이팅과 자문 서비스의 성장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중동도 몇몇 기업들의 상장 작업이 개시

되는 등 관련 서비스 부문 전망이 밝다. 반면 유럽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회복세마저 미국에 뒤처져 단

기적으로 침체된 분위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151. DCFS analysis of Tricumen database.

152. Banks Q2 2023 earnings transcript.

그림 16. 글로벌 투자은행 수익 전망

FICC 주식 자문 및 발행

출처: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analysis of Tricumen data on top 14 global investment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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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Refinitiv Eikon Investment banking Q2 2023 report.

154. Valentina Za, “Mediobanca buys Arma Partners to boost tech advisory offer,” Reuters, May 19, 2023. 

155. DCFS analysis of S&P Market intelligence database.

156. Lauren Thomas, “Lazard launches new arm focused on capital raising,” Wall Street Journal, July 25, 2023.

157. JPMorgan, “Is the private markets boom here to stay?,” February 16, 2023.

글로벌 자문서비스 수수료 중 대형 투자은행들이 가져가는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 증가했고, 특히 미국 투자은행들이 

이를 주도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톱10 투자은행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2020년 41% → 2022년 35%).
153 

대형 딜 물량이 없었던 데다 글로벌 M&A 시장 자체가 활기를 잃은 탓이다. 앞으로 대형 투자은행들이 시장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을지,  

혹은 유럽 투자은행들이 부활할지, 아니면 전문 부티크 은행들이 대형 딜을 차지할지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 초대형 투자은행(bulge bracket)이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이들은 규모를 앞세워 시장점유율을 계속 확대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익 점유율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자본력도 막강해 마진 압박이 지속돼도 버틸 수 있으며, 더 나아

가 첨단기술 투자를 지속하고 고성과를 내는 인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특화 서비스에 집중하는 유럽 은행들이 두각을 드러낼 수도 있다. 일부 유럽 은행은 딜 흐름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소규모 

부티크 은행, 특히 첨단기술 및 에너지 부문에서 활약하는 은행 인수를 모색하고 있다. 일례로 이탈리아 메디오방카(Mediobanca)는 

첨단기술 부문 딜의 자문 서비스에 대한 기업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런던 소재 아마 파트너스(Arma Partners)

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154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유럽 투자은행들의 전망은 밝지 않다. 자본과 규모에 한계가 있고 서비스 차별화도 

충분치 않아 성장 잠재력이 강하지 않다. 전략적 파트너십과 특정 부문의 스타 인재를 영입하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으나, 이를 위해서

는 상당히 큰 비용이 든다. 아시아태평양 투자은행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수수료 점유율을 계속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에서 M&A와 자본시장 기회가 증대하고 있다.  

한편 일부 부티크 은행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현재 어려운 여건에서도 양호한 성

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경쟁이 치열한 중견기업 M&A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부티크 은행들은 2023년 상반기 가장 가

치가 높은 M&A건들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센터뷰 파트너스(Centerview Partners)는 금액 면에서 최상위 M&A 자문사에 이름을 올

렸다.155  이들 부티크 은행들은 부족한 자본을 반복 거래, 전문 서비스, 능력 있는 인재로 상쇄하고 있다. M&A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도 이들은 계속해서 인력 구조를 쇄신하고, 일부 은행들은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개척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라자드(Lazard)는 신 성장 

전략으로 언더라이팅 부문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다.156  또 부티크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를 오히려 이점으로 활용해, 비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형 IB들이 미처 소화하지 못하는 부문을 공략해 짭짤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

사모자본도 대출부터 거래 부문까지 기존 투자은행들에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사모펀드들이 2022년 모집한 신규 자본은 

2,500억 달러를 넘어, IPO 액수를 대폭 상회했다.157  오늘날 사모자본의 활약은 소형 전문 딜에 국한되지 않는다. 2024년에는 공모시

장 발행 건수가 반등할 것으로 보이지만, 높은 밸류에이션과 금리의 매력 그리고 지속가능 금융에 대한 수요로 인해 사모자본에 대한 수

요도 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4년에는 바이아웃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 거래 부문의 파이를 확대하기 위한 대형 헤지펀드들의 기존 투자은행 인력 탈취 움직임도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규모가 작고 다각

화가 부족한 투자은행들은 헤지펀드들과 더욱 힘든 싸움을 벌여야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투자은행들은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들과 밀

접한 파트너십을 모색해 성장과 혁신을 모색하고 고객들에게 새로운 수익원을 안겨줘야 한다.

변화하는 경쟁 역학

https://www.reuters.com/markets/deals/mediobanca-buys-arma-partners-boost-tech-advisory-offer-2023-05-18/
https://www.wsj.com/articles/lazard-launches-new-arm-focused-on-capital-raising-bd6508f0
https://www.jpmorgan.com/investment-banking/private-markets-outlook#section-h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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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로 대고객 부문의 생산성 강화

158. DCFS analysis of Tricumen database.

그림 17. 생성형 AI 도입 시 예상되는 투자은행 대고객 부문 인력 한 명당 생산성 증가 전망

2020~2022년 평균 2026년 기본 시나리오 2026년 최상의 시나리오 

참조: 투자은행 부문은 주식 및 채권 발행과 M&A 자문 서비스를 포함한다.

출처: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analysis of Tricumen data

투자은행 업계에 AI는 생소한 기술이 아니다. 머신러닝(ML)/딥러닝 알고리즘과 자연어 처리(NLP) 기술은 수년간 거래 자

동화, 리스크 관리 현대화, 투자 리서치 수행 등에 활용돼 왔다.

이제 다수의 투자은행들이 AI 산업의 가장 혁신적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생성형 AI의 활용사례를 실전에 도입하고 있다. 딜

로이트는 생성형 AI 도입 시 투자은행 대고객 부문 인력의 생산성이 2026년까지 최대 27%~35% 증가(인플레이션 조정

값)할 것으로 추산한다.158 이는 대고객 부문 인력 한 명당 300만~400만 달러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는 의미다(그림 17).

생성형 AI는 바이사이드 고객사들의 역학도 변모시킬 것이다. 고객사들이 생성형 AI를 도입하면, 매수 대상에 대해 더욱 효

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셀사이드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것이다. 일부 고객사들은 독립적으로 자체 가치 흐름 분석을 수

행하고,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만 투자은행들에 맡기려 할 수도 있다. AI는 금융의 민주화를 한층 촉발시키

고 진입 장벽을 허물어 시장 비효율성을 제거해, 시장 내 격차를 좁혀줄 것이다. 다만 이 대목에서 생성형 AI 모델을 어떤 데

이터로 훈련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러한 데이터 모델과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구축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시

장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소규모의 부티크 은행들이 뒤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규모 확대와 최적의 자본 배

치가 투자은행 업계에 한층 중요한 과업이 될 것이다. 투자은행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환 잠재력이 가장 큰 부문에 초

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AI 도입은 규제 컴플라이언스와 더불어 브랜드 이미지 및 여타 운영 상의 리스크를 수반한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은행들은 유능한 핀테크 및 벤더 업체들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진화하는 생성형 AI 기술 현황을 제대로 파

악해, 신중하게 가치사슬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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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인력 유치 및 테크 스킬 증강에 투자

2021년만 해도 닥치는 대로 인력을 채용하던 투자은행들은 2023년에는 인력 감축으로 전략을 바꿔야 했다.  

초대형 투자은행들부터 부티크 은행들까지 최근 몇몇 투자은행들이 인력 감축을 단행하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엄격한 사무

실 근무 원칙을 정하기도 하고, 일부는 보상 체제를 손보기도 했다.159 

하지만 인력 감축이 전반적인 추세는 아니다. 대형은행들이 인력과 보상을 줄이는 틈을 타 부티크 및 소형 은행들이 이들 인

력을 쟁취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투자은행들도 딜 시장의 강력한 반등을 기대하고 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일례로 일본 다

이와증권(Diawa Securities)은 글로벌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채용을 늘리고 부티크 은행을 인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160

투자은행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 부문 인력 쟁탈전은 여전히 치열하다. 시장 

수요에 발맞추고 경쟁 차별화를 위해 첨단기술 도입을 게을리할 수 없는 투자은행들은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유능한 데이

터 과학자와 AI 전문가를 찾는 데 혈안이 돼 있다. 금융산업에서 이들 첨단기술 부문 인력 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훨씬 능가하

고 있다. 최근 첨단기술 산업에서 대량 해고가 이어지며 투자은행들의 기술 인력 구하기가 다소 수월해졌지만, 향후 금융산

업뿐 아니라 대부분 산업에서는 이들 첨단기술 인력을 구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코딩 부문만큼은 인건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LM 기술이 발전하면서 코드 생성 및 오류 수정

이 수월해진 데다, 로우코드(low-code)/노코드(no-code)로 전환 추세로 인해 특히 주니어 레벨의 프로그래밍 인력의 필

요성이 줄었다.

다만 AI를 중심으로 기술 혁신이 가팔라지면서 투자은행 뱅커들 스스로가 첨단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다. 

기업과 바이사이드 고객사들은 이러한 첨단기술이 자사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요구한다. 또한 산업 간 

융합도 가속화되면서 M&A 시장에서도 전례 없는 시너지가 창출되고 있다. 따라서 딜메이커 역할을 하는 투자은행 뱅커들

은 첨단기술과 융합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159. Simon Foy, “Bankers refusing to return to the office will be punished, warns JP Morgan,” The Telegraph, April 12, 2023. 

160. Makiko Yamazaki, “Japan's Daiwa targets 50% jump in M&A advisory with US focus,” Reuters, June 1, 2023.

https://www.telegraph.co.uk/business/2023/04/12/bankers-refusing-return-office-punished-jp-morgan/
https://www.reuters.com/markets/deals/japans-daiwa-targets-50-jump-ma-advisory-with-us-focus-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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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요건 강화에 대응한 혁신 추구

161. Colby Smith, “Regulators announce ‘Basel III endgame’ rules for large US banks,” Financial Times, July 28, 2023.

162. Dr. Guowei Zhang, Katie Kolchin, Dr. Peter Ryan, and Carter McDowell, “The Basel III Endgame’s Potential Impacts on Commercial End-Users,” SIFMA, 

July 11, 2023. 

163. FSB, “FSB finalises global regulatory framework for crypto-asset activities,” press release, July 17, 2023. 

164. Craig Coben, “Bonus cap blues,” Financial Times, February 15, 2023. 

165. Susanna Twidale and Kirsten Donovan, “Nine global banks invest $45 mln in carbon credit platform,” Reuters, February 8, 2023.

자본 및 유동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은행들은 특히 자본 집약적 거래 부문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바젤Ⅲ 규제 최종 개정안에 따라 자산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는 은행들은 자기자본(계정) 거래(prop trading), 첨단기술 

투자, 시장 확대 계획 등에 자본을 배치할 때 새로운 규제를 받게 된다.161 게다가 이로 인해 대형 은행들은 파생상품 거래 시 

자본시장 활동에 제약이 한층 커져, 최종 거래자들의 자본조달비용이 한층 상승할 수 있다.162 

또한 미국 등 몇 개 국에서 익일 결제를 요구하는 ‘T+1’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 만큼, 투자은행들은 결제 리스크가 증대할 것

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암호화 자산에 대한 규제 변화도 예의주시하며 대비해야 한다. 최근 미국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동일 활동,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에 기반해, 암호화 자산 활동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위한 글로

벌 프레임워크를 개시했다.163

한편 비용 규율을 강화하는 것도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다. 최근 첨단기술 지원 인력 확충, 고정 보수 상향, 주요 사무실 운

영비 상승 등으로 인해 투자은행들의 비용이 증가했다. 하지만 일부 개선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영국은 중요 위험 감

수자(MRT, material risk taker)의 상여금 상한선 폐지를 제안했는데, 이는 투자은행들이 현행 보상 구조를 낮추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다.164 또 지난 수년간 첨단기술 투자로 대고객 부문과 백오피스 부문의 효율성도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투자은행들은 기후 혁신을 위한 자금 조달 및 자문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녹색 금융과 탄소시장은 이제 투자은행

들이 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성숙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일부 은행들은 고객

사들이 수월하게 탄소 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에 투자하고 있다.165 투자은

행들은 유동성 제공 외에도 관련 정보와 시장 데이터, 효율적인 결제 플랫폼으

로 무장한 거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탄소 배출권을 증권화

하고 여타 기관들에 가격 지표를 제공할 수 있는 거래 가능 수단을 개

발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https://www.ft.com/content/d4d15a2a-1568-47db-bd29-937a478dc768
https://www.sifma.org/resources/news/the-basel-iii-endgames-potential-impacts-on-commercial-end-users/
https://www.fsb.org/2023/07/fsb-finalises-global-regulatory-framework-for-crypto-asset-activities/
https://www.ft.com/content/23c62c9f-a0c7-4b59-a81c-75c070f31143
https://www.reuters.com/business/sustainable-business/nine-global-banks-invest-45-mln-carbon-credit-platform-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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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부터 사이버 범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각종 리스크의 빈도와 심각성이 고조되면서 사회의 ‘재무 

안전망’으로서 보험산업의 역량과 대응 태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대다수 보험사는 위험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애초에 피해 발생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보다 고객 중심적 사업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도입 ▲조직 문화 재편, 사일로로 

인한 불통 최소화 ▲구성원 간 협업 강화 ▲고객 데이터 접근성 확대 ▲실무역량 증강 등이 필요하다.

보험업의 인수합병(M&A) 활동은 거시경제적 요인들로 인해 2022년 2분기 이후 계속 감소했다. 하지

만 금리와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완화되고 그간 지연됐던 딜이 동력을 얻으며 2023년 말부터 2024년

까지 M&A 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환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포

인트 솔루션(point solution) 역량 강화 방법을 모색하는 보험사들이 늘면서, 인슈어테크(InsurTech) 

기업들을 타깃으로 한 M&A 열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배경에는 지속가능성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험업의 역할이 전환하고 있다는 일종

의 사명의식이 깔려 있다. 보험업은 목적 중심 의사결정과 범산업적 고객 전략에 영향력과 동력을 제공

함으로써 업무환경, 시장, 더 나아가 사회를 개선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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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업, 고객중심 사업모델로의 

전환과 사회적 역할 확대 과제 직면

현재 모든 분야에서 역사상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후, 기술, 인력, 고객과 사회의 기대가 급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변동성도 심화돼, 전 세계 기업들이 수

익을 증대하기에 앞서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단지 생존하기 위해 기술 인프라와 제품 및 서비스, 사업모델, 조직문화를 재편해

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보험산업은 이처럼 상호 충돌하는 역학을 촉매 삼아 사업 방식과 더불어 

산업의 궁극적 목표와 사회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리스크에 따른 재무적 손실에 대한 방어벽으로 사회의 ‘재무 안전망’ 역할

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 리스크 방지, 손실 축소, 생명 및 손해 보험 접근성 격차 축소 등을 위

해 더 큰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재무적 손실을 유발하는 리스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산업의 의미는 더욱 커진다.

재앙적 기후변화, 사이버 범죄 폭증, 보험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인구 등 실존적 위협으로 인해 많은 보험사들이 변화

하는 환경이 촉발하는 파괴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식을 재편하고 있다. 또한 재앙 및 사건 발생 후 재건과 회복을 위한 보험금

을 지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사전에 위험을 방지하고 축소하며 소비자들에게 근본적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초

점을 전환하고 있다. 설사 가장 재앙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더하면 개인과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전환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등 신기술을 도입해야 새로운 데이터로부터 보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더욱 많은 정보 출처, 제품, 서비스뿐 아니라 새로이 요구되는 역량을 소화할 수 있는 실

무인력과 노하우 등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 간 융합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대전환은 단순히 신기한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보험사들은 조직문화를 쇄신해 사일

로를 제거하고 인력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전사적 초점을 고객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대형보험사

들은 지역과 사업부서를 넘나들며 역량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재편해야 통합적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 개선할 수 있다. 

보험산업 리더들은 자사의 조직 구성원뿐 아니라 연령별 고객 측면에서도 다양성·공정성·포용성(DEI)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는 규제당국, 정책입안자, 신용평가사뿐 아니라 자사 직원 등 사회 전반의 핵심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추락한 보험업의 신

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뢰를 회복하면 시장에서 분명한 차별점이 될 뿐 아니라 보험 접근성 격차 등 사회적 문제를 해

결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다.

보험 업계가 사회 복지를 제공하는 건전한 윤리적·재무적 조력자라는 인정을 받는다면, 궁극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단순

한 거래 사업자에 그치지 않고 고객들과 더욱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러한 전환에 성공하면 보험사로서 성

장 전망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보험업이 쉼없이 진화하는 세계를 보호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산업이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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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업 유형별 현황 및 전망
1) 손해보험: 고객관계와 수익성 두 마리 토끼 잡는 전략 필요

166. American Property Casualty Insurance Association, “Underwriting losses soar net income shrinks for P&C insurers in 2022,” press release, March 

28, 2023.

167. Ibid.

168. Tim Zawacki, “US P&C industry posts largest-on-record Q1 statutory underwriting loss,”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May 19, 2023.

169. Nicole Mahrt-Ganley, “US P&C insurers facing hardest market in a generation,” American Property Casualty Insurance Association, March 27, 2023.

170. Ibid.

171. Ibid.

172. Mohit Pande and Mike Mitchell, The state of the reinsurance property-catastrophe market, Swiss Re Group, May 16, 2023.

173. Ibid.

174. Council of Insurance Agents & Brokers, “Q1 2023 P/C market survey,” press release, accessed September 6, 2023.

175. Ibid.

176. Saumya Jain, “US commercial insurance rates steady in Q2: MarketScout,” Reinsurance News, July 10, 2023.

177. Ibid.

손해보험 부문은 매출 증가율이 3년 연속 상승했다. 거의 모든 사업부문에서 보험료 인상폭

이 평균을 웃돌았던 덕분이다. 

하지만 손해액이 증가하면서 다수의 보험사와 산업 전체의 순이익은 위축됐다.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전 지구적 대재해가 연이

어 발생하면서 보험사들이 소비자들과 교류하는 방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2022년 미국 손해보험 부문 순손해액은 미화 269억 달러로 2021년에 비해 6배 이상 늘며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166 

발생손해액과 손실조정 비용 증가율은 14.1%로 경과보험료 증가율인 8.3%를 큰 폭 상회해, 순이익이 412억 달러로 1/3가량 

줄었고 손해보험업의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102.7로 2021년의 99.6에서 상승하며 적자 상태

를 가리켰다.167

2023년 1분기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미국 손해보험 산업의 순손해액은 72억4,000만 달러로 12년 만에 최고액을 찍었

고, 1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168

그 결과 미국 손해보험 시장은 ‘한 세기 만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169  보험사들이 역대급으로 치솟는 비용을 감당할 

만큼 보험료를 인상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팬데믹 시작 이후 1세대 주택 건축자재 비용이 33.9%, 시공사 비용이 27% 각

각 급증했다.170  한편 2022년까지 8년 연속 미국에서 10번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한 탓에 피해액이 10억 달러를 넘어, 2023

년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재물 재해 재보험 비용이 30.1% 늘었다. 이는 2022년 증가율인 14.8%를 두 배 넘는 수준이다.171

재보험료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보험사들이 위험이 증대하는 환경에 대비해 대차대조표를 확대하기는커녕 

자본조달 비용을 충당할 만큼의 유보이익조차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172 미국에서 재해 재보험 수요만 해도 2024년까지 

무려 15% 증가해, 재보험료 상승 압력을 보태고 있다.173

보험료 상승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상업용 부동산 보험료는 평균 20.4% 올라, 2001년 이후 처음으로 20% 이상 상승했

다.174 2023년 들어 인플레이션은 다소 완화됐으나, 기업 보험료는 계속 상승했다. 다만 재물 보험 등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상승세가 완화됐다.175 예를 들어, 사이버 보험료 상승률은 평균 13.3%로,176 15%를 넘었던 2022년 4분기나 20%를 넘었던 

2022년 1분기에 비해 하락했다.177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latest-news-headlines/us-p-c-industry-posts-largest-on-record-q1-statutory-underwriting-loss-75828932
https://www.apci.org/media/news-releases/release/75202/
https://www.swissre.com/risk-knowledge/mitigating-climate-risk/state-of-reinsurance-property-cat-market.html
https://www.ciab.com/resources/news-release-the-councils-q1-2023-p-c-market-survey-shows-signs-of-stabilization-in-cyber-line-with-spike-in-commercial-property-premiums/
https://www.reinsurancene.ws/us-commercial-insurance-rates-steady-in-q2-marketsc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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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증가하면서 개인 보험료도 인상됐다. 자동차보험사들이 부담한 자동차 수리 비용이 2023년 4월 전년 동월 대비 20.2% 

상승했다. 같은 기간 15.5% 오른 보험료보다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178 신차의 주행보조 기술로 안전성은 향상되고 장기적으

로 사고에 따른 손실 빈도나 보험 청구액은 줄겠지만, 한층 복잡해진 차량 시스템과 민감하게 작동하는 각종 센서들이 탑재되면

서 수리 비용이 대폭 늘었다.179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가세해 수리 비용을 더욱 끌어올렸다.  내연차보다 수리 비용이 훨씬 비싼 

전기차 판매가 증가한 것도 보험사들의 수리 비용 부담을 끌어올리고 있다.180  한편 엔진 배기 시스템에서 환경적으로 유해한 가

스를 제거하는 촉매 변환기의 값나가는 금속 부품을 노린 절도 건수가 2020년 1만6,600건에서 2022년 6만4,701건으로 급증

해, 이로 인한 보험 청구 건수도 늘었다.181

이처럼 자동차 보험료가 상승하자 소비자들의 인식과 태도도 바뀌고 있다. 18~34세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 

45%가 무보험 주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미 무보험 주행 중이라는 응답자도 17%에 달했다.182  무보험까지는 아니더라

도 적어도 새로운 자동차 보험 상품을 찾아보거나 보험료가 더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겠다는 응답자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

해,183 보험사들의 고객 유치 및 유지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다.184

주택 보험 부문도 상황이 비슷하다. 주택 수리 및 교체 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산불, 폭풍, 홍수 등 기후 관련 재해의 빈도와 보

험 청구액이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다.185  미국의 몇몇 보험사들은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

州)에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철수하는 경우도 있다.186

2023년 전 세계 금리 인상 물결 때문에 보험료가 대폭 올랐으나, 향후 재해 발생과 보험료 청구를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보험

사들이 단기 내에 수익으로 전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187  미국 주택 보험사들은 2023년 의무 인수 손해로 인해 합산비율

이 105를 기록, 지난 7년간 6번째 적자 연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188

178.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Table 2. 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 (CPI-U): US city average, by detailed expenditure category,” 

press release, accessed September 6, 2023.

179. AAA, “ADAS sensor calibration increases repair costs,” accessed September 6, 2023.

180. Jim Henry, “Repairing an electric vehicle could cost more than gasoline cars: A new kind of sticker shock,” Forbes, July 25, 2022.

181. National Insurance Crime Bureau, “Catalytic converter thefts surge nationwide,” press release, May 10, 2023.

182. Andrew Hurst, “40% of US drivers say they’re stressed about affording car insurance,” Policygenius, May 17, 2023.

183. D. Power, “Auto insurance shopping and switch rates reach new highs as premiums surge, J.D. Power finds,” press release, April 27, 2023.

184. Maxime Croll, “’Robinsons’ retention could become a major issue for P&C insurers,” Property Casualty 360, April 10, 2023.

185. Benjamin Keys “Your homeowners’ insurance bill is the canary in the climate coal mine,” New York Times, May 7, 2023.

186. Christopher Flavalle, Jill Cowan, and Ivan Penn, “Climate Shocks are Making Parts of America Uninsurable. It just got worse,” New York Times, May 

31, 2023.

187. Fitch Ratings, “US homeowners’ insurers to see improved 2023 results on premium growth,” press release, March 28, 2023.

18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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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cygenius.com/auto-insurance/auto-insurance-affordability-survey/
https://www.jdpower.com/business/press-releases/2023-us-insurance-shopping-study
https://www.propertycasualty360.com/2023/04/10/robinsons-retention-could-become-a-major-issue-for-pc-insurers/
https://www.nytimes.com/2023/05/07/opinion/climate-change-homeowners-insurance-housing-market.html
https://www.nytimes.com/2023/05/31/climate/climate-change-insurance-wildfires-california.html
https://www.fitchratings.com/research/insurance/us-homeowners-insurers-to-see-improved-2023-results-on-premium-growth-28-0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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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준으로 손해보험료는 2022년 실질 기준으로 전년대비 0.5% 상승했다. 이는 10년 평균 상승률인 3.6%를 대폭 하회

하는 수준이다.189 하지만 2023년과 2024년에는 개인 및 기업 보험료가 대폭 상승하면서 평균 상승률이 각각 전년대비 1.4% 

및 1.8%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8).190 2024년에는 금리 상승의 영향에 투자 수익이 개선되고, 보험료의 큰 폭 인상

이 지속되며,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에 보험료 청구액도 낮아져,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191

189. Fernando Casanova Aizpun, Loic Lanci, Roman Lechner, Arnaud Vanolli, and Li Xing, Sigma: World insurance—Stirred, and not shaken, Swiss Re 

Institute, July 10, 2023.

190. Ibid.

191. Ibid.

192. Kelly Cusick, Michelle Canaan, and Val Srinivas, Embedded insurance is poised for exponential growth, Deloitte Insights, July 27, 2023.

193. InsTech, “Insurance: To embed or not to embed,” June 30, 2021.

194. Ibid.

그림 18. 2023~2024년 손해보험료 전망(실질 기준)

출처: Swiss Re Institute, “Sigma: World insurance: Stirred, and not shaken,” July 10, 2023

2023년

글로벌 1.4% 1.8%

북미 0.7% 0.8%

유럽·중동·아프리카 선진국 0.9% 2.1%

아시아 선진국 1.5% 2.4%

아시아 신흥국(중국 제외) 5.8% 6.7%

중국 6.8% 5.8%

2024년

재무적으로 지원하기 힘든 리스크가 증대하는 여건 속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보험사들은 장기적 수익 증대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기존 위험의 이전(risk-transfer) 사업모델에서 나아가 개인과 기업 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보호자로서

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험산업에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안겨주는 중대한 파괴적 변화는 임베디드 보험(imbedded insurance) 산업의 성장이다. 임베디

드 보험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나, 휴대폰 보험과 같이 제3자 거래에 내재화되는 보험 규모가 급증하면서, 보험대리점 등 기존의 보험 

판매자들을 거치지 않고 보험 상품이 판매되거나, 보험사들의 D2C(direct-to-consumer) 자체 판매 채널이 대격변을 겪거나, 심지

어 기존 보험사들이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192  2030년까지 임베디드 보험료는 총합 7,220억 달러로 무려 6배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과 북미가 글로벌 시장의 약 2/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193

자동차 보험 부문이 임베디드 보험과의 경쟁으로 가장 고전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사들은 적극적으로 임베디

드 보험 파트너를 모색하거나 임베디드 보험 상품 및 서비스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은 여타 보험사와 경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

야 한다.194  이러한 융합으로 보험사들은 피해 방지 및 예측 능력을 내재화할 뿐 아니라 더욱 강력한 고객관계를 맺어 소비자들이 얻

는 혜택을 늘릴 수 있다.

https://www.swissre.com/institute/research/sigma-research/sigma-2023-03.html
https://www2.deloitte.com/za/en/insights/industry/financial-services/financial-services-industry-predictions.html#the-embedded-insurance
https://www.instech.co/insight/insurance-to-embed-or-not-to-em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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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피해 발생 대신 사전에 정한 지표가 특정 조건에 이를 경우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파라메트릭(parametric, 지수형) 보험

의 활용도 확대되고 있다.195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확대될 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이나 클라우드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 등까지 기준을 넓힐 수 있다.196  파라메트릭 보험을 활용하면 보험 접근이 어려운 지역사회도 개인 가입 대

신 단체 가입을 통해 재해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197  일례로, 2023년 초 피지에서 사이클론이 발생했을 때 몇몇 보험사들

이 영세 농부, 어부, 판매자 559명에게 총 5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했다.198

보험사뿐 아니라 고객들도 AI를 더욱 많이 활용하면서 보험업계에 기회와 과제가 동시에 주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최대 재보

험사인 독일 뮌헨재보험(Munich Re)은 자체 개발한 AI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들을 타깃으로 AI 장애 및 오류에 따른 재무 손실이 

발생할 때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199   또 보험사들은 고객들이 위험을 줄이거나 완화하도록 돕는 데 AI를 활용할 수

도 있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보험 상품을 내놓는 보험사들도 늘고 있다.200 영국 보험사 히스콕스(Hiscox)는 청정 기술에 대해 증대하는 

관심과 투자를 기회 삼아 세계 최대 단일 보험시장인 영국 로이드보험조합(Lloyd)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신디케이트를 론칭

할 계획이다.201  이처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노력을 펼치면 보험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끊임없이 급격하게 데이터와 역량의 혁신을 거듭하는 인슈어테크와 갈수록 빈도와 피해가 심각해지는 재해로 인해 전문보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문보험 시장 규모는 2022년 815억 달러에서 2027년 1301억 달러로 성장해,202 연평균 9.6%를 넘는 성장

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전문보험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유럽이었다.203

결론적으로 손해보험 부문은 운영과 상품의 혁신을 거듭하고 고객 관계 강화 및 산업 전체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도입해

야,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195. Matthew Lerner, “Parametric cover gains ground in hard market,” Business Insurance, May 3, 2023.

196. Ibid.

197. Siddhartha Jha, “Parametric insurance: The potential for underserved communities, SMEs,” Property Casualty 360, March 23, 2023.

198. Gloria Dickie and Simon Jessop, “Factbox: Parametric Insurance policies help cushion climate impacts,” Reuters, May 19, 2023.

199. Akankshita Mukhopadhyay, “Munich Re launches ‘innovative’ coverage for AI solutions,” Reinsurance News, April 28, 2023.

200. Terrence Dopp, “A hot market: Insurers launch climate-related business as green tech grows,” Best’s Review, accessed September 6, 2023.

201. Luke Gallin, “Hiscox reveals ESG syndicate launch plan,” Reinsurance News, March 8, 2023.

202. The Business Research Company, Specialty insurance global market report 2023, accessed September 6, 2023.

203. Ibid.

https://www.businessinsurance.com/article/20230503/NEWS06/912357047/Parametric-cover-gains-ground-in-hard-market
https://www.propertycasualty360.com/2023/03/23/parametric-insurance-the-potential-for-underserved-communities-smes/?kw=Parametric%20insurance:%20The%20potential%20for%20underserved%20communities%2C%20SMEs&oly_enc_id=8908A2443478I9C&utm_campaign=agentbrokerinsider&utm_content=20230323&utm_medium=enl&utm_source=email&utm_term=pc360
https://www.reuters.com/world/parametric-insurance-policies-help-cushion-climate-impacts-2023-05-19/
https://www.reinsurancene.ws/munich-re-launches-innovative-coverage-for-ai-solutions/
https://www.reinsurancene.ws/hiscox-reveals-esg-syndicate-launch-plan/
https://www.thebusinessresearchcompany.com/report/specialty-insurance-global-market-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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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명 및 연금 보험 부문: 코어 시스템 현대화와 조직문화 재편 시급

미국 생명보험료는 2022년 1분기 빠르게 상승한 영향에 2022년 한 해 총합 153억 달러

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 액수에 맞먹는 수준이다.204
  

미국은 성인 1억 명 이상이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시장 잠재력이 여전하고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

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경제 우려에 2022년 하반기 생명보험 판매 증가세가 둔화됐다.205

전 세계적으로 2023~2024년 생명 및 연금보험(L&A) 부문 보험료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다른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그림 

19).206 미국과 유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재량소비지출을 억제해 개인의 생명보험 상품 판매가 위축되고, 아시아 선진국에

서는 규제가 역풍으로 작용해 역시 위축될 전망이다.207 반면 신흥국에서는 중산층 인구 수와 명목소득이 모두 늘어 저축과 

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08 한편 대부분 지역에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젊은층 소비자들이 점차 정기(term) 

생명보험의 혜택에 눈을 뜨면서 생명보험 상품 판매가 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209

미국 연금보험 부문의 경우, 변액연금보험(VA) 판매가 30%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 덕분에 거치식 고정보험료 

연금보험 및 지수형 연금보험 상품 판매가 각각 47% 및 42% 증가하면서, 2023년 1분기 전체 연금보험 판매가 전년 대비 

사상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210 2분기에도 VA 상품 판매가 18% 

줄었음에도 개인 연금 상품 판매가 전년 대비 12% 늘어, 2022

년의 사상최고 증가율을 능가했다.211 금융시장 여건 및 경제

지표가 악화되면서 VA 상품 판매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

지만, 이보다 예측 가능성이 뛰어난 연금 상품의 경우 

판매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12

204. LIMRA, “LIMRA: 2022 life insurance sales match record set in 2021,” press release, March 14, 2023.

205. Ibid.

206. Aizpun, Lanci, Lechner, Vanolli, and Xing, Sigma: World insurance.

207. Ibid.

208. Ibid.

209. Fernando Aizpun Casanova et al., Sigma: Economic stress reprices risk—Global economic and insurance market outlook 2023/24, Swiss Re Institute, 

November 17, 2022.

210. LIMRA, “LIMRA: Another record breaking quarter for US annuity sales,” press release, May 2, 2023.

211. Cyril Tuohy, “LIMRA forecast: 2023 could finish as a record year for annuities,” Life Annuity Specialist, July 26, 2023.

212. LIMRA, “LIMRA: Another record breaking quarter for US annuity sales.”

https://www.limra.com/en/newsroom/news-releases/2023/limra-2022-life-insurance-sales-match-record-set-in-2021/
https://www.swissre.com/institute/research/sigma-research/sigma-2023-03.html
https://www.swissre.com/dam/jcr:d5440d4b-d6f9-4910-9d18-45155c27ba2e/2022-11-17-swiss-re-institute-sigma-6-2022-en.pdf
https://www.limra.com/en/newsroom/news-releases/2023/limra-another-record-breaking-quarter-for-u.s.-annuity-sales/#:~:text=WINDSOR%2C%20Conn.%2C%20May%202,U.S.%20Individual%20Annuity%20Sales%20Survey.
https://www.lifeannuityspecialist.com/c/4169364/539044/limra_forecast_could_finish_record_year_annuities?referrer_module=emailMorningNews&module_order=4&code=YldOaGJtRmhia0JrWld4dmFYUjBaUzVqYjIwc0lESTNNRGMyTXpJc0lEa3dOVE16T0RVNE53PT0
https://www.limra.com/en/newsroom/news-releases/2023/limra-another-record-breaking-quarter-for-u.s.-annuity-sales/#:~:text=WINDSOR%2C%20Conn.%2C%20May%202,U.S.%20Individual%20Annuity%20Sales%20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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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L&A 보험사들이 경제·환경·사회 변화에 따른 사업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구조와 전략을 재편해 더욱 지속 가

능하고 예측이 용이한 성장을 꾀하고 있다. 2024년은 L&A 보험사들에게는 티핑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

으로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고객과 기관이 더욱 현대적이고 종합적인 상품 및 접근 용이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제 보험사들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외부 시장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대전환의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상당수 보험사들이 여전히 레거시 시스템과 사일로에 가로막힌 사업부문, 상품, 프로세스, 문화와 씨름하고 있는 만큼, 이러

한 변화는 벅찬 과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이다.

비생명보험 부문과 마찬가지로, 생명보험사들도 디지털 툴과 첨단 애널리틱스 등 첨단기술을 도입하면 보험상품 판매자에

서 나아가 고객 관계를 훨씬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시스템 현대화는 대체 데이터의 활용을 촉발해 보험 가입 

절차가 더욱 신속해지고 교차판매와 고객 맞춤화가 더욱 매끄러워지며, 고객관계를 더욱 수월하게 강화할 수 있고, 신상품 

출시도 빨라진다.

또 첨단기술 도입으로 가치사슬 전반의 산업 및 비산업 파트너들과 연결성과 협업을 강화해, 고객경험을 개선하고 더 많은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잠재고객을 육성할 뿐 아니라 웰니스·자산·건강 등을 보호하는 보조 상품을 판매해 고

객 생애에 걸쳐 총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일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험사들은 기술 플랫폼과 생태계 파트너에 

투자해 건강 및 복지 관련 상품으로 고객경험을 개선하고 있다. AIA는 아시아 지역에서 통합 건강 전략을 개시해, 기술 솔루

션, 애널리틱스, 보험 가입자·제공자·파트너사로 구성된 통합 생태계 등으로 고객 여정을 단순화하면서도 개선하고 있다.213 

싱가포르에서는 매뉴라이프(Manulife)가 대형 싱가포르 은행과 협업해 젊은층을 타깃으로 생명·건강·자산 관련 저가의 맞

춤형 보험상품을 출시했다.214

하지만 시스템 현대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딜로이트가 최근 미국 L&A 보험사 소속 최고정보책임자(CIO) 100명을 대

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 코어 시스템 현대화를 시작했다는 응답자가 2/3에 달했으나,215 일부 완료했다는 응답은 20%, 

모두 완료했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216

213. AIA, Investing in a healthy Asia: Annual report 2020, accessed September 7, 2023.

214. Gabriel Olano, “Singapore insurers’ revenue to benefit from digital distribution,” Insurance Business, December 10, 2022.

215. Santosh Kutty, Dan McCoach, Ralph Bradley, Michelle Canaan, and Dishank Jain, Life and annuity insurers consider the path less traveled: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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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2023~2024년 생명보험료 전망(실질 기준)

출처: Swiss Re Institute, “Sigma: World insurance: Stirred, and not shaken,” July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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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레거시 코어 시스템을 교체하는 대신 업그레이드하거나 개선하겠다는 L&A 보험사 비율이 2017년 36%217에서 2022년 

73%218로 늘었다. 레거시 시스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지나치게 부담스럽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대체 코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서베이에서 L&A 가치사슬 내 주요 포인트 솔루션으로 인슈어테크를 활용하겠다는 응답자 비율이 89%에 달했다.219 일례로 

링컨파이낸셜그룹(Lincoln Financial Group)은 모던라이프(Modern Life)와 협업해 보험 가입 절차의 디지털화를 요구하는 고객 

니즈를 충족하고 있다.220  뮌헨재보험은 페이퍼리스 솔루션즈 그룹(PSG)와 협업해 종합 리스크 측정 및 전자 보험가입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명보험사들은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신규 보험을 인수할 수 있다.221

또한 대부분 응답자들은 코어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솔루션으로 클라우드 활용을 꼽았다.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사업 연속

성이 실현될 뿐 아니라 규모 확대, 민첩성 강화, IT 운영비용 감축, 보안 강화가 가능해진다. 이 분야 대표 업체로 꼽히는 소코트라

(Socotra)는 보험사들이 신규 생명보험 상품을 더욱 빨리 출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클라우드 기반 코어 플랫폼을 제공한다.222

생명보험사들이 기술 역량을 강화하면 아직 발굴되지 않은 글로벌 생명보험 시장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스위

스재보험연구소(Swiss Re Institute SRI)가 집계하는 ‘사망 회복력 지수’(Mortality Resilience Index)에 따르면, 가장이 사망했을 

때 재정이 무너지는 가계가 전 세계 50%가 넘었고,223 특히 이러한 상황은 신흥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4 이처럼 보험 

접근이 어려운 시장에 진입하는 핵심 전략은 디지털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캐털리스트 펀드(Catalyst 

Fund)가 투자한 튜라코(Turaco)는 디지털 차량공유 플랫폼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 케냐와 우간다의 긱(gig) 경제 근로자 7만 명 

이상에게 생명 및 건강 보험 상품을 판매했다.225

딜로이트 서베이 결과 상당수 L&A 보험사들이 코어 시스템 현대화를 이미 한창 진행 중이거나 초기 단계에라도 진입했으나,226 조

직문화 변화 없이는 큰 진전을 이루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76%는 IT와 사업 부서 간 통합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답

했다.227

통합을 강화하려면 사업 목표를 엔드투엔드(E2E) 방식으로 장애 없이 달성할 수 있는 가치흐름 기반 운영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부서 간 균열 지점을 최소화해 공동의 특정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분산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패

러다임을 구축하면 사업 역량, 유관 시스템, 정보 흐름 간 맥을 매끄럽게 연결해 사일로에 갇힌 사고방식으로 인한 장벽을 제거하고, 

고객 중심 사고방식으로 전환해 기존의 조직문화를 전환할 수 있다.

한편 L&A 보험 부문의 인수합병(M&A) 움직임은 금리상승 여파로 최근 둔화됐으나, 사모펀드들이 지속적으로 L&A 보험 부문을 눈

여겨보고 있는 만큼 2024년부터 어느 정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모펀드들이 보험업계가 확보한 거대한 자산 풀에 눈독

을 들이고 있는 한편 보험사들은 사모펀드의 자산관리 스킬을 활용해 수익 개선을 꾀하고 있어, 보험시장에서 사모자본의 역할이 커

지고 있다.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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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보험: 디지털 역량, 연결성, 보조상품 강화로 돌파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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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장인들의 단체보험 상품 가입 추세는 계속 팬데믹의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생명

보험과 추가(보충) 건강보험이 팬데믹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229
  

2022년 사고, 중대 질병, 암 치료, 입원치료 보장 등을 제공하는 신규 건강보험료가 총합 2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뛰었

다.230 신규 직장 단체 생명보험료는 총합 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 줄었는데, 이는 2021년 보험료가 30년 만에 최대폭인

14% 급증했던 영향으로 보인다.231

향후 수년간 팬데믹의 여파가 사라지면서 단체보험 시장의 성장률은 경제, 고용, 임금 추세를 따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보험 시장에서 앞서 나가려면 상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료를 인상해 마진을 늘릴 수 있는 자발

적 가입 상품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최근 미국 직장인 대상 서베이 결과, 2023년 직장에서 제공하는 자발

적 가입 보험 상품(중대 질병, 사고, 장애, 입원치료 보장 및 보조 생명보험 등)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 또는 매우 있다는 응답

자가 45%에 달해 2021년 11월의 38%에 비해 크게 늘었다.232

게다가 ‘워싱턴 케어즈 펀드’(Washington Cares Fund)를 계기로 미국 내 장기적 치료 비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

서 직장 단체보험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233 ‘워싱턴 케어즈 펀드’는 2026년 7일자로 워싱턴주 모

든 고용 근로자의 장기 치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234 이외 미국 몇 개 주에서 비슷한 이니셔티브가 추진 중이다.235 

생명보험과 장기치료 보장 상품을 번들로 묶어 자발적 가입 또는 고용 근로자 납부 방식으로 제공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이 가운데 단체보험사들은 고객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영역과 더불어 브랜드 차별화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를 모색하

고 있다. 최근 주목해야 할 트렌드는 팬데믹과 ‘대사퇴’(great resignation) 여파로 재무 건전성과 웰빙에 초점을 맞춘 단체

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인슈어테크 업체들과 손잡고 기업들에 직원의 건강 

개선 및 동기부여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고객관계의 접점을 늘릴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런던 소재 인슈어테크 업체인 유라이프(YuLife)는 미국에서 단체보험 및 웰빙을 결합한 플랫폼을 론칭했다. 이 

플랫폼은 행동과학과 게임 메커니즘을 이용해 근로자들이 선제적으로 생활방식을 바꾸고 건강한 활동을 통해 건강 위험 요

소를 제거하도록 유도하는 등 질병 및 건강 악화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36

이 같은 단체보험 상품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보험사와 고용주들은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재무적 웰빙을 총체적이고

도 우호적인 방식으로 개선해, 재무상품을 사회 전반을 개선하는 힘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https://www.lifeannuityspecialist.com/c/3926964/508764/workplace_market_long_term_care_coverage_blew?referrer_module=sideBarHeadlines&module_ord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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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사들은 디지털 포털뿐 아니라 셀프서비스 역량도 강화하는 등 고객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유

비쿼터스 디지털화가 지속되는 만큼, 범산업적으로 각 기업의 HR 부서는 치열한 노동력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

라 보험사와 고용주 사이 장애 없이 직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복지행정 시스템에 첨단 혁신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이

제 필수가 됐다.

기업마다 각기 다른 HR 행정시스템에 보험사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디지털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응용 프로그래

밍 인터페이스(API)를 기업의 복지행정 플랫폼에 도입하는 것이다. API를 도입하면 보험사와 고용주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서로 주고받는 대신, 보험사가 고용주의 다양한 직원 복지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규모 확대와 유연성을 실현할 수 있다.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경기하강이 예상되므로 비용 절감이 보험사들의 우선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237 이에 단체

보험사들은 투자 수익과 경쟁사들이 집중하고 있는 활용사례 등을 면밀히 파악해, 고객사의 복지행정 플랫폼 중 어떤 부분

에 연결해야 하는지, 또 가장 효과적인 활용사례가 무엇인지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용사례로

는 실시간 복지 대상자 파악, 복지 적격 심사, 특정 상품 가입을 촉진하는 절차, 청구, 직원 정보 업데이트, 보험료 지급 전 적

격 심사 등을 꼽을 수 있다.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제공하는 복지와 관련 경험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주들과 단체보험사들은 보험상품을 

확대하고 디지털 포털 및 서비스를 개선해, 직장 가입자들이 체험하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37. Hersch, Why the workplace market for long-term-care coverage ‘blew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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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 부문 M&A 동향 및 전망

전 세계 보험 부문에서 2022년 한 해 449건의 성사된 인수합병(M&A)이 성사돼 10년 만

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21년에는 419건을 기록한 바 있다.238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계속 상승한 영향에 2022년 하반기 건수는 207건으로 상반기의 242건에서 줄었다.239  

다만 지역별로 차이는 있다. 북미와 유럽은 거시경제 여건이 단기적으로 보험 부문 M&A 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한 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022년 하반기 M&A 건수는 60건으로 전년 동기의 42건에서 22% 늘었다.240  

경제 전문가들은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최악의 경기하강이 끝났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241 M&A 활동은 향후 탄력

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M&A 금액은 지난 몇 년간의 최고 수준에서 감소할 수 있다.242 

글로벌 보험 부문 M&A 시장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 보험사 몇몇이 성숙한 시장에서는 출구 전략을 이행하는 한편, 아시아태

평양 지역 신흥국 등 선진국에 비해 보험 침투율이 낮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의 진입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일례로, 스

위스 처브(Chubb) 그룹은 미국 시그나(Cigna)의 한국, 대만, 뉴질랜드, 태국, 홍콩, 인도네시아 상해·건강·생명 보험 사업부를 

53억6,000만 달러에 인수했다.243  

미국 생명 및 연금보험(L&A) 부문의 경우 M&A 건수가 2021년 24건에서 2022년 16건으로 33% 줄었고, 금액도 245억 달러

에서 1억6,000만 달러로 급감했다.244  M&A 수요는 높았으나, 금리 상승 여파로 공급이 매우 저조했다.245  금리 인상 주기가 아

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만큼, 사모펀드들의 M&A 활동이 계속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모펀드들은 L&A 부문을 영구

적 자본 출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246 2024년 금리 인상 속도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L&A 부문에서 사모펀드들의 억눌

렸던 M&A 수요가 폭발해247 유통 네트워크와 시너지 효과에 초점을 맞춤 인수 활동이 폭발할 수 있다.248  게다가 생명 보험사들

도 대차대조표의 전환을 위해 M&A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수익성 촉매 요인이 줄고 헤징 리스크가 증대하는 만큼, 재보험 거래 

또는 독립적 사업부의 매각 활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249 

https://www.clydeco.com/en/insights/2023/02/global-insurance-m-a-activity-hits-10-year-high
h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3/04/11/global-economic-recovery-endures-but-the-road-is-getting-rocky
https://www.clydeco.com/en/insights/2023/02/global-insurance-m-a-activity-hits-10-year-high
https://investors.chubb.com/News--Events/news/news-details/2022/Chubb-Completes-Acquisition-of-Cignas-Personal-Accident-Supplemental-Health-and-Life-Insurance-Business-in-Asia-Pacific/default.aspx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latest-news-headlines/pe-s-commitment-to-insurance-space-to-prove-resilient-despite-deal-downturn-73764438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latest-news-headlines/pe-s-commitment-to-insurance-space-to-prove-resilient-despite-deal-downturn-7376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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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산 및 상해보험(P&C) 부문의 M&A 건수는 2022년 33건, 총 금액 135억 달러로, 역시 2021년의 43건 및 220억 달러

에서 줄었다.250 보험료 지급 비용이 늘어 수익성 지표가 악화됐고, 열악한 시장 여건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M&A 활동이 위축되는 한편, 보험사들은 신규 시장 진입이나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AIG는 2023년 5월 농작물 보험사 크롭 리스크 서비스(Crop Risk Services)를 아메리칸 파이낸셜 그룹(American 

Financial Group Inc.)에 2억4,000만 달러에 매각했다.251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밸리더스 재보험(Validus)을 르네상스 재

보험(Renaissance Re)에 30억 달러에 매각했다. 포트폴리오 재구축 노력의 일환이다.252  한편 미국 디지털 보험사 레모네이드

(Lemonade)는 2022년 7월 메트로마일(Metromile)을 인수해 자동차 보험 업계로의 진입에 박차를 가했다.253  

미국과 캐나다 보험 중개업 M&A 건수는 2023년 상반기 359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4% 줄었다.254  자본조달비용 부담이 가

중되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인수 활동이 저조해졌다.255 

글로벌 인슈어테크 부문의 M&A 활동은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주식시장 약세 영향에 인슈어테크 기업

들의 기업가치와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256  이에 따라 투자자와 창립자들이 규모 확대를 위해 대체 솔루션으로 

M&A를 모색하면서, 인슈어테크 부문의 통합이 예상된다. 일례로, L&A 기술 및 디지털 서비스 기업 지니아(Zinnia)는 2023년 

4월 25일 디지털 보험 마켓플레이스인 폴리시지니어스(Policygenius)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보험 전 주기를 통틀어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첨단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257 

250. Ibid.

251. AIA, “American Financial Group to acquire Crop Risk Services from AIG for $240M,” press release, May 22, 2023.

252. Ibid.

253. Lemonade, “Lemonade completes acquisition of Metromile,” press release, July 28, 2022.

254. Erin Ayers, “Agency M&A deals drop 24% in first-half 2023: OPTIS,” ZYWAVE,  August 3, 2023.

255. Ibid.

256. Mary Ann Azevedo, ”Fintech in 2022: A story of falling funding, fewer unicorns and insurtech M&A,” TechCrunch, January 19, 2023.

257. Zinnia, “Zinnia to acquire Policygenius, a leading digital insurance marketplace,” press release, April 25, 2023.

https://aig.gcs-web.com/news-releases/news-release-details/aig-sell-validus-re-renaissancere#:~:text=On%20May%202%2C%202023%2C%20AIG%20announced%20that%20it,to%20close%20in%20the%20third%20quarter%20of%202023.
https://investor.lemonade.com/news-and-events/news/news-details/2022/Lemonade-Completes-Acquisition-of-Metromile/default.aspx
https://www.advisen.com/tools/fpnproc/fpns/articles_new_1/P/520907456.html?rid=520907456&list_id=1
https://techcrunch.com/2023/01/19/fintech-in-2022-a-story-of-falling-funding-fewer-unicorns-and-insurtech-ma/
https://zinnia.com/resources/zinnia-to-acquire-policygenius-a-leading-digital-insurance-marketplace/#:~:text=Greenwich%2C%20CT%20April%2025%2C%202023%20%E2%80%93%20Zinnia%2C%20a,it%20is%20acquiring%20Policygenius%2C%20a%20digital%20insurance%20market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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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4년에는 보험 부문 M&A 활동을 촉발할 몇 가지 요인이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금리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이 변화하면 유기적 성장이 저해돼, M&A 활동이 증가

할 수 있다.

디지털 현대화를 모색하는 보험사들은 포인트 솔루션에 그치지 않고 고객 여정 전체에 걸쳐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인슈어테크와의 통합에 속도를 낼 것이다.

비용 절감이 보험사들의 우선사안으로 부상하면서 비핵심 사업부를 매각해 운영 시스템을 통합하고 프로세

스를 간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특히 경제 회복기를 틈타 규모를 확장하려는 보험사들은 M&A에 의한 시너지 효과에 큰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합병 

조직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는 자본 투자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단 단일 플랫폼이 마련되면 중복 자원을 제거할 수 있어 

불필요한 비용 절감에 가속도가 붙는다.

보험사들은 각자의 성장 전략에 맞춰 인수 타깃 리스크를 업데이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문을 얻으

면 수익성이 없는 비핵심 사업을 정리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현재 보험업 M&A 시장은 조용하지만, 조만간 활기가 돌 때를 대

비해 미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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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 부문 첨단기술 도입 현황 및 과제: 

궁극적 위험 방지를 위한 통찰력 모색

보험사들은 2024년 한 해 자동화, AI, 첨단 애널리틱스, 코어 디지털 전환 등 기반을 마련

해 변화하는 업계 환경에 신속히 대응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첨단기술 역량을 강화하면 보험료 및 보험 대상 책정을 개선하고, 보험료 청구 관리 강화를 통해 손실비용을 줄이고, 운영 시스

템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위험이나 재해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 예방 장치를 강화하고 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에 더욱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장기적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

사실 보험 업계는 수년간 디지털 전환을 최우선순위에 두었지만,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등 여타 산업과 비교해 보험 업계의 디

지털 서비스, 인터페이스, 경험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보험 업계는 클라우드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메인프레임 기반 시스템, 다중 코어 플랫폼, 통합 복잡성, 비효율적 데이터 흐름 등 레거시 시스템이 고객경험 최적화를 방

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및 첨단 애널리틱스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해 디지털 고객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고

객 인터페이스를 더욱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들의 AI 도입 목적은 당초 직원 생산성 개선, 신속한 의사결정, 비용 절감 등이었지만, 점차 AI가 고객경험에 중요한 요인

이 되고 있다. AI에 첨단 애널리틱스를 접목하면 고객들의 행동방식과 감정 등 가치 높은 정보를 총체적이고도 실시간으로 얻

을 수 있다. 이러한 인사이트는 세분화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일례로, 인도 손해보험사 HDFC 

ERGO는 AI를 활용해 보험 가입, 고객 불만 해결 등 초개인화된 맞춤형 고객경험을 제공하고 있다.258 

AI와 첨단 애널리틱스 기술을 활용하면 사물인터넷(IoT) 데이터를 분석해 사전에 잠재적 재해를 예측해, 정부 당국에 예방 조치

를 요구할 수도 있다. 독일 뮌헨 재보험(Munich Re)의 미국 자회사인 하트포드 스팀 보일러(Hartford Steam Boiler)는 하드

웨어 센서를 통해 기온 변화 등을 원격 감지해 경고를 보내는 ‘센서 솔루션즈’(Sensor Solutions)를 출시했다.259  AI 모델은 언

더라이터, 손해사정사, 고객 서비스 담당자 등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규제 환경과 AI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가 아직 불

확실한 만큼, AI 활용과 사람의 개입 간 균형을 신중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보험 업계는 막강한 데이터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애널리틱스 역량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더욱 강화

된 인사이트를 더욱 빠르게 얻으려면, 전사적 시각에 기반해 운영 상의 사일로를 제거하고 데이터 역량을 현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총체적 데이터 관리, 통합, 거버닝 시스템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체 데이터와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세트, 제3자 데이터 등을 

고루 활용할 필요가 있다.260  이러한 데이터 역량은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보다 인슈어테크(InsurTech) 스타트업이나 빅테크와 

협업을 활용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도 있다. 또 거버넌스 기준과 관련한 잠재적 문제를 파악하고 가드레일을 구축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최고리스크책임자(CRO) 및 최고컴플라이언스책임자(CCO)와의 긴밀한 소통도 필수다.

258. Kirti Jha, “National Insurance Awareness Day: How is AI revolutionizing the insurance sector? Experts weigh in,” Mint Genie, June 28, 2023.

259.   David Agnew, “Predict & Prevent™: How a new generation of tech is mitigating general property losses before they occur,” Risk & Insurance, April 8, 2023.

260. Send, “InsurTech Send launches smart submission product to increase insurers’ submission-to-quote ratios,” press release, June 27, 2023.

https://mintgenie.livemint.com/amp/news/personal-finance/national-insurance-awareness-day-how-is-ai-revolutionizing-the-insurance-sector-experts-weigh-in-151687921923178
https://riskandinsurance.com/general-property-loss-prevention-technology/
https://send.technology/us/news/insurtech-send-launches-smart-sub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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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리포트는 딜로이트가 전 세계 주요 상업용 부동산 소유 및 투자 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딜로이

트 2024 부동산 전망 서베이’ 결과에 기반했다. 서베이는 2023년 6월 북미(미국, 캐나다), 유럽(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

인), 아시아태평양(호주, 일본, 중국 본토, 싱가포르) 등 3개 지역 11개국에서 운용 자산 규모가 미화 5,000만 달러 이상인 부동산 기

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 2024년 자사의 성장 전망 △ 2024년 인력·운영·기술 계획 △ 향후 12~18개월 투자 우선순위 △ 향후 12~18개월 예

상되는 부동산 부문의 구조적 변화 등에 대한 설문에 응답했다. 서베이 결과 중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매출 기대가 2018년 서베이를 시작한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그림 20), 응답자 40%가 비용 절감

을 2024년 최우선순위로 꼽았으며, 그 중에서도 인건비(49%)와 사무공간 비용(46%) 절감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2024년 부동산 부문의 가장 큰 우려로 거시경제 요인과 사이버 리스크가 꼽혔다. 특히 금리상승이 지난해에 비해 

순위에서 10계단이나 뛰며 응답자들의 주요 우려 사안으로 부상했다(그림 21).

상당수 부동산 기업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강화에 준비되지 않았다. 자사가 ESG 컴플라이언스 기준

을 맞추는 데 필요한 데이터, 프로세스, 내부 통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60%에 달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효율성 강화를 위해 아웃소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주요 목표는 기술 역량을 도입해 프

로세스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운영 민첩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는 기술 역량을 대폭 강화해 수년간 축적돼 온 기술부채(technical debt)를 해결해야 하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자사의 핵심 기술 인프라가 여전히 레거시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61%에 달했으나, 현대

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응답자는 절반이 되지 않았다.

1. 딜로이트 2024 부동산 전망 서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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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2022년과 비교한 2023년 매출 전망

참조: 반올림으로 수치의 총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The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4 Real Estate Outlook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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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향후 12~18개월 자사의 재무 성과에 악영향을 주는 가장 큰 리스크

참조: 복수 응답 허용 / 빈 칸은 2022년 서베이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가리킴.

출처: The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4 Real Estate Outlook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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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시장, 구조적 변화 전망이 대세

올해 서베이 결과, 부동산 부문의 펀더멘털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자 비율이 2018년 

서베이 시작 후 가장 높았다.  

2년 연속 매출 감소 전망, 비용 감축 조치, 사업 운영 축소 등이 전망된 가운데, 향후 12~18개월 공실률, 임대 활동, 임대료 

상승세 등 부동산 펀더멘털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그림 22). 일부 응답자는 부동산 자본시장이 바

닥을 향하고 있다고 답했고, 일부는 부동산 가격 및 거래활동이 악화될 것이라 답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펀더멘털 전망은 자본 확보성과 자본조달비용이다(그림 23). 2024년 자본조달비용이 상승할 것이라

는 응답자는 50%, 자본 확보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49%로 각각 지난해의 38% 및 40%에서 상승했다. 전 세계적

으로 금리가 인상되었으며, 은행들이 경제성장 둔화 전망에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상업용 부동

산 담보대출 평균 이자율이2023년 2분기 기준 6.6%로 2022년 초의 3.8%에서 크게 올랐다.261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2023년 4월 실시한 ‘은행 대출 책임자 설문조사’ 결과, 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는 응답자

가 67%에 달했다. 2021년 말만 해도 이 비율은 9%에 불과했다.262 일부 은행들은 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을 전면 중단해, 

2023년 대부분 주요 부동산 부문에서 대출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263

대출기준 강화, 대출건수 감소, 대출이자 상승 등으로 인해, 2024년 상업용 부동산 매수자들은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더욱 커

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에도 이미 부동산 판매 규모가 전 세계 59%, 미국은 63%, 유럽은 62%,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50% 각각 감소했다.264 미국에서는 향후 2년 내 9,000억 달러의 대출이 만기에 도달하는데,265 지금처럼 이자가 높고 은행

들이 위험을 회피하려는 대출 여건이 지속되면 재융자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2023년 만기에 도달하는 상업용 부동산 총대

출 중 상업용 주택저당증권(CMBS)과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이 절반을 넘는데,266 CMBS 연체율이 2023년 6월 3.9%

로 무려 28bp(1bp=0.01%포인트) 뛰었다.267

261. MSCI RCA debt metrics standardized download, data as of July 19, 2023. 

262.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ederal Reserve’s preliminary data on 2023 senior loan officer opinion survey on bank lending 

practices,” April 2023.

263. MSCI RCA debt metrics standardized download, data as of May 24, 2023.

264. MSCI RCA capital trends reports, data as of July 24, 2023.

265. MSCI RCA debt metrics standardized download, data as of February 2023.

266. Ibid.

267. Manus Clancy, “CMBS delinquency rate nears 4% in June 2023; office delinquencies increase again,” Trepp, June 30, 2023. 

https://www.federalreserve.gov/data/sloos/sloos-202304-chart-data.htm
https://www.federalreserve.gov/data/sloos/sloos-202304-chart-data.htm
https://www.trepp.com/trepptalk/cmbs-delinquency-rate-june-2023-offices-delinquencies-increase-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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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향후 12~18개월 부동산 부문 펀더멘털 변화 전망

악화 전망 

여건 악화 전망

변화 없음 전망 

여건 변화 없음 전망

개선 전망

여건 개선 전망

그림 23. 2022년 서베이와 비교해 가장 큰 변화

참조: 반올림으로 수치의 총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The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4 Real Estate Outlook Survey

출처: The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4 Real Estate Outlook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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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둔화 및 부동산 펀더멘털 전망이 변화하면서, 부동산 기업들이 주요 타깃으로 삼는 자산의 유형도 변화하고 있다. 서베

이 결과 향후 12~18개월 각종 리스크를 감안해 가장 투자 수익이 높을 것이라 기대하는 부동산 자산 유형으로 북미·유럽·아태  

3개 지역 모두에서 데이터센터 및 무선 기지국 등 디지털 경제 관련 자산이 꼽혔다. 반면 하이브리드 업무가 확산되면서 교외 및 시

내 사무공간은 지난해에 비해 순위에서 크게 밀렸다. 지난해 전 세계 1위였던 시내 사무공간은 올해 10위로 밀렸고, 교외 사무공

간도 7위로 5계단 떨어졌다.

사무실·소매·산업·다세대주택 등 이른바 ‘4대 주요 부동산 자산’ 외 대체 자산 유형이 올해 5위권에 들었다. 임대 단독주택(SFR)  

및 임대용 다세대 주택(BTR)이 5계단 뛰어 2위에 올랐고, 노인 요양시설과 생명과학 관련 시설이 각각 3, 4위로 뒤를 이었다. 전년

비 순위가 가장 크게 오른 것은 공유 창고 방식의 셀프스토리지(self-storage) 시설로 지난해 14위에서 8위로 올랐다. 이는 주로  

북미에서 선호하는 타깃으로 꼽혔다.

그림 24. 부동산 기업들이 향후 12~18개월 각종 리스크를 감안해
가장 투자 수익이 가장 높을 것으로 꼽은 부동산 자산의 유형

참조: 복수 응답 허용 

출처: The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4 Real Estate Outlook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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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자산 유형별 현황 및 전망
1) 사무공간

원격근무가 확산되며 범산업적으로 사무공간에 대한 수요가 대폭 줄었다. 미국에서만 2020년 이후 

사무직 일자리가 200만 개 이상 늘었지만, 사용 중 사무공간은 2억 평방피트(약 1,858만m2) 가까이 

줄었고,268 같은 기간 자산 가치는 평균 10% 가까이 하락했다.269 2023년 초까지 경제 불확실성이 계

속 증대하자, 사무실 임차인들이 신규 임대 계약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전 세계적으로 공실률이 

15.6%를 넘었다. 특히 북미의 공실률이 분기비 53bp,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실률이 42bp 뛰었고, 유

럽도 10bp 상승했다.270 그 결과 전 세계 사무실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4.5% 하락했다. 지역별로 북미

는 5.9%,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3.4%, 유럽은 2.0% 각각 하락했다.271

하지만 부동산 부문 내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품질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새로 지어진 고품

질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오래된 저품질 자산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272 하이브리드 업무 방식에 

맞춰진 신규 건축물이 1억 평방피트(약 929만 m2) 늘었다. 또 대부분 지역에서 투자 활동이 위축되면

서 가격 발견*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품질과 저품질 자산 간 격차는 분명히 벌어지고 있다.273

*가격 발견(price discovery)은 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힘에 의해 작용되는 가격 형성 메커니즘으로, 변동성을 시장 스스로 흡수한다.

2023년 초에 이르자 전 세계적으로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사무실 활용률이 어느 정도인지가 더욱 분

명해졌다. 평균적으로 미국 사무실 활용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의 50% 미만에서 안정됐으나, 유럽은 

70~90%,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80~110% 수준을 보이고 있다.274 이러한 지역별 격차는 주택 형태, 통

근 시간, 노동시장 등의 요인에 따라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275

사무실 소유주와 투자자들은 하이브리드 업무가 지속되며 사무실의 활용 및 가치산정 방식이 변할 것

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밸류에이션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팬데믹 기간 3년 동안의 사무실  임차인

들은 사무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었으며,얼마나 많은 사무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해 더욱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됐다.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그룹이 최근 실시한 사무실 임차인 서베이에 따르

면, 미국 응답자 중 60%는 사무실 활용이 안정화됐다고 답했다.276 이는 2022년 서베이의 43%에서 오

른 수준이다. 활용률이 한층 상승할 것이라 답한 응답자들은 현재 사무실 활용률이 낮은 기업에 근무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 상반기에 활용률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응답자가 7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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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부동산 부문은 몇 년 전 지역 쇼핑몰 부동산 부문이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재균형을 찾

아가는 과정에 있다.277 부동산 서비스 기업 쿠쉬먼&웨이크필드(Cushman & Wakefield) 추

산에 따르면, 현재 공실 상태인 미국 사무 공간 중 60%가 재투자 또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20%는 대대적 리노베이션 없이는 사용이 어려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78 이 단계에서 사무

실 부동산 소유주와 투자자들은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에 대해 현실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 기

존 공간의 개발을 통해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는 적응형 재사용(adaptive reuse), 고품질 사무

실에 대한 수요 또는 지속가능성 규제에 부합하기 위한 용도변경 등의 방식을 모색하거나, 이러

한 리노베이션이나 용도변경이 비용 효율적이지 않을 경우 전면 철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

다. 사무실 부동산 부문의 시장 펀더멘털이 한층 악화되는 한편 다세대 주택 시장이 계속 안정

화된다면, 2027년까지는 사무실을 주거 공간으로 전용하는 것도 실질적 방안이 될 수 있다.279

277. Miriam Hall, “Moody’s Analytics: Eighty-four percent of office loans maturing could have trouble refinancing,” Bisnow, May 19, 2023.

278. Rockey, Bohnaker, Miller, and Thorpe, US macro outlook.

279. Kevin Richards, Tim Coy, and Parul Bhargava, Property conversions: Will today’s office vacancies become tomorrow’s WFH locations, Deloitte 

Insights, July 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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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매업 공간

2023년 초 소비 심리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위축됐으나, 최근 소매업 경기가 점차 개선되고 있

다.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자,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7월 들어 2개월 

연속 상승했다.280 또 딜로이트 ‘컨슈머 트래커’(State of the Consumer Tracker)에 따르면, 전 

세계 소비자들의 가계 재정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6월 말까지 1년간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는 

응답자가 35%로 2월의 41%에서 줄었다.281

리테일 산업이 몇 년에 걸쳐 대전환을 거치며 입지 가치가 높은 곳으로 대형화된 기업들이 몰리면

서, 소매업 임차 수요는 성장 동력이 강화됐다. 다만 경제 상황에 따라 지역별 편차는 있다. 시장분

석기관 코어사이트 리서치(Coresight Research)에 따르면, 2022년 미국 개점 매장 갯수가 폐

점 갯수보다 1,500개 이상 많았고, 2023년 들어서는 약 1,000개 많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282 북

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지역 모두 소매업 임대 활동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283

지난 한 해 주요 소매기업들이 연이어 파산하기는 했지만, 소매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만큼 소매

업 부동산 소유주들은 공실을 빠르게 채우고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284 

이러한 회복력은 소매기업들이 팬데믹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강력한 운

영 시스템을 구축했을뿐 아니라 소매업 부동산 개발 현황과 수급 균형이 강화됐다는 의미다.285 다

만 소매업 부동산 신규 개발은 여전히 위축돼 있다. 2010년대 말 매장 폐점이 급증하자 신규 착

공과 철거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전자상거래가 소매업 부동산 부문의 성장에 순풍이 될 수 있다. 소매업 기업 임원 10명 

중 6명은 디지털 커머스 오퍼링을 강화하면 가장 큰 매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

으나,286 전자상거래 성장세는 팬데믹이 정점에 달했을 때 고점을 찍은 후 완화되고 있다. 하지만 

소매기업들 입장에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물리적 장소를 업그레이드하면 매출 기회가 확대된

다. 따라서 라스트마일 배송, 옴니채널 물류, 전자상거래를 통틀어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소매기업들 사이 소매업 공간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이다. 부동산 소유주들은 이러한 소매기업

들이 원하는 부동산 자산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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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공간

전자상거래와 제3자 물류업의 성장뿐 아니라 공급망과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한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산업 입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돼 이미 완공된 산업 공간

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팬데믹 기간 소비재 지출이 급증해 물류창

고와 제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신고점을 찍었다. 2021년 흡수면적(absorption, 특정 기간 동

안 임대 또는 매각된 부동산 면적)은 2015~2019년 연평균에 비해 두 배 뛰었고, 2022년에는 

2016~2022년 연평균을 60% 이상 상회했다.288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2023년 말까지 

역대급 건수의 신규착공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일부 시장은 여전히 공급이 위축돼 있고 공실률

이 1%도 되지 않는다. 그 결과 임대료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3년 중순 기준 북미는 산

업 공간 임대료가 전년비 18.6%, 유럽은 10.8%,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6.4% 각각 올랐다.289

산업용 부동산 신규착공이 역대급 규모로 예정돼 있는 만큼, 심각한 수요-공급 불균형이 어느 정

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인센티브도 우호적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

체법(CHIPS Act)에 따른 에너지 세금공제와 세제혜택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운송·에너지 첨

단기술로의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의 니어쇼어링(nearshoring) 지원 등 수요-공급 균형을 찾으

려는 노력이 활발하다.290 하지만 산업용 부동산 건설 호황은 두 가지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첫

째, 가용 토지가 부족하다. 특히 교통망, 에너지, 노동력 등 기반이 갖춰진 1,000에이커(약 405

만 m2)이상의 공장 부지를 뜻하는 ‘메가사이트’(megasite)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이러

한 공장 시설을 뒷받침할 만한 에너지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291

메가사이트는 단일 기업이 입주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진다. 특히 기

간이 정해진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개발 속도가 빠른 것이 유리하다. 다만 메가사이트 사용자들

은 즉시 착공이 가능한 용지를 찾는데, 미국의 경우 그러한 용지는 20곳 남짓 밖에 남아있지 않

다.292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공장 등 대규모 전력원이 필요한 공장은 가용 토지를 찾기가 더욱 

어렵다.  따라서 산업용 부동산 개발기업들은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개발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산업용 부동산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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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 공간

팬데믹 기간 활황이었던 주택판매는 금리인상 사이클이 시작된 직후 반전돼 가격 조정이 시작됐

다. 하지만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뛰고 자본 확보가 어려워지자 

매수 활동이 위축됐다.294 그 결과 팬데믹 기간부터 지금까지 다세대주택 임대 수요가 빠르게 증

가하고 있다.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다세대주택 임대료 상승률은 2019년 이후 20%를 넘었다.295

주택담보대출 구조, 가계소득, 중앙은행 정책 등을 토대로 지역별 주택시장 편차를 분석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주택시장은 대체로 △지나치게 빨리 움직인 지역 △가까스로 위기를 피

한 지역 △지나치게 느리게 움직인 지역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296 첫 번째로 분류되는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매수자들이 대출이자가 지금보다 낮았던 팬데믹 기간 접근이 용이했던 변동금리 대

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했다. 이후 금리인상이 시작되자 주택 가격이 급락했다. 미국과 프랑스는 

두 번째로 분류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주택구매자들이 2008년 주택시장 붕괴 이후 장기 고정

금리 대출을 받았다. 프랑스는 가계부채 자체가 매우 적다.297 따라서 미국과 프랑스는 여타 지역

에 비해 2023년까지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분류되는 영국과 독일에서는 

주택시장 변동성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격 추세의 변동이 이제 막 시작됐지만, 개발기

업들은 주택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298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이 글로벌 주택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펀더멘털 요인으로 작용

할 전망이다. 특히 임차인들과 생애 최초 구매자들의 결정에 임대료와 주택가격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가운데 지방 및 연방 정부들의 주택시장 대응방식이 주택 공급과 수요 간 균형

을 맞추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일 용지에 개발할 수 있는 유닛 수를 늘리는 등 

개발 우호적인 부동산 구역 정책을 실행하거나, 저금리 대출 및 세제혜택 등 재무 인센티브를 제

공하면 수급 균형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299  하지만 지방정부의 정책이 대부분 경색돼 있어 이 

같은 개발 활성화 정책이 광범위하게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300

전 세계적으로 건설비용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개발을 위한 자본조달도 어려워져 적정 가격의 

신규 주택 공급은 계속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주택착공 건수는 2025년에야 약 150만 건

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301 글로벌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집값을 감당하

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다세대주택을 임대해 거주하며 주택 구매의 기회를 엿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남을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용 다세대주택 수요가 강력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황

전망

294. Avison Young, “Q2 2023 US multifamily market overview,” accessed August 25, 2023.

295. Ibid.

296. Editorial, “The rich world’s housing crunch is far from over,” Economist, April 02, 2023.

297. Ibid.

298. Ibid.

299. World Economic Forum, “Here are five policies to help solve the global housing crisis,” March 24, 2022.

300. Emily Badger, “American cities have a conversion problem, and it’s not just offices,” New York Times, July 1, 2023.

301. Daniel Bachman, United States economic forecast, Q2 2023, Deloitte Insights, June 15, 2023.

https://www.avisonyoung.us/us-multifamily-market-overview#:~:text=The%20U.S.%20multifamily%20market%20continued,seen%20occupancy%20increases%20since%202019.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3/04/02/the-rich-worlds-housing-crunch-is-far-from-over
https://www.weforum.org/agenda/2022/03/how-to-solve-the-global-housing-crisis/
https://www.nytimes.com/2023/07/01/upshot/american-cities-office-conversion.html
https://www2.deloitte.com/us/en/insights/economy/us-economic-forecast/united-states-outlook-analysi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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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산되고 각국의 여행제한이 풀리면서 호텔 산업이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

다. 억눌 렸던 레저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호텔 객실 1개당 평균 매출이 팬

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 각각 14% 및 13% 증가했다. 다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여전히 팬데믹 이

전보다 7% 줄어든 수준을 보이고 있다.302

호텔 업계는 인력 부족과 공급망 어려움 속에서도 팬데믹 이전과 마찬가지로 최고 품질의 서비스

를 제공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303 2022년 말 기준 호텔업 인력은 팬데믹 이전의 84% 수

준으로 줄었으며, 자재 비용은 상승하는데 자본조달 옵션이 줄어 호텔 리노베이션에 차질이 빚어

지고 업그레이드에 투자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다.304 이 가운데 서비스 비용은 상승해, 지불한 

비용에 비해 받는 서비스가 충분치 않다는 불만이 호텔 이용객들 사이 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호텔 수요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레저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은 예

전보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 호텔 업계는 가격 대비 낮아진 서비스 품질에 대해 더 

이상 팬데믹, 인플레이션,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 수 없다.305 전 세계적으로 가계 재정이 불안정해

지면서 소비자들이 갈수록 가격에 민감해지고 있기 때문에, 호텔 업계는 가격 대비 훌륭한 서비스

를 제공하지 못하면 고객을 잃을 수 있다.

비즈니스 여행은 여전히 레저 여행보다 회복이 더디다. 여행객 수로 보면 레저 여행객 수가 훨씬 

많지만, 통상 호텔 업계 매출에는 비즈니스 여행이 훨씬 도움이 된다.306 만약 2024년 말까지 기

업들의 출장비 지출이 2019년 수준을 회복한다 해도(인플레이션 조정 기준), 비즈니스 여행은 팬

데믹 이전보다 10~20% 줄어든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307  미국과 유럽은 비슷한 추세를 보

이며, 2023년 말까지 출장비 지출이 팬데믹 이전의 2/3 정도만 회복한 후, 2024년 말이나 2025

년 초에야 2019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308

현황

전망

302. JLL, Global real estate perspective.

303. Eileen Crowley, Michael Daher, Steve Rogers, Matt Soderberg, Bryan Terry, Peter Caputo, and Maggie Rauch, 2023 travel industry outlook, Deloitte, 

accessed August 25, 2023.

304. Ibid.

305. Ibid.

306. Suzanne Rowan Kelleher, “Business travel will never bounce back to pre-pandemic levels, studies say,” Forbes, April 24, 2023.

307. Peter Caputo, Matt Soderberg, Eileen Crowley, Michael Daher, Maggie Rauch, Bryan Terry, Scott A. Rosenberger, and Upasana Naik, Navigating 

toward a new normal: 2023 Deloitte corporate travel study, Deloitte Insights, April 10, 2023.

308. Ibid.

https://www.us.jll.com/en/trends-and-insights/research/global/gmp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us/Documents/us-2023-travel-outlook.pdf
https://www.forbes.com/sites/suzannerowankelleher/2023/04/24/business-travel-comeback/?sh=5963dc2a44b2
https://www2.deloitte.com/us/en/insights/focus/transportation/corporate-travel-study-2023.html
https://www2.deloitte.com/us/en/insights/focus/transportation/corporate-travel-study-20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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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디지털 경제 관련 시설, 특수 주거시설, 생명과학 시설

2022년 디지털 경제 부문 부동산 수요는 대부분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 대규

모 데이터센터 운용기업)들로부터 나왔다. 이후 이들은 2차 또는 신흥 시장으로 진출

하기 시작했으나, 선진국에서는 가용 토지를 찾기 힘들고 전력비용도 상승해 확장 기

회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경제 부문 부동산 시장은 유틸리티 비용 변

동성에 크게 좌우된다. 유럽의 경우 지정학적 불안정 때문에 지난해 전기료 중간값이 

16% 상승했다.309 증가하는 디지털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데이터센터 부동산 네트워

크가 한층 확장되는 가운데, 광케이블 밀도와 품질, 클라우드 접근성 등이 신규 시설의 

위치를 정하는 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310

미국의 경우 기존 임대 단독주택(SFR) 임대료 상승세가 최근 들어 정체 양상을 보이

고 있지만, 하락하는 것은 아니어서 팬데믹 시작 후 26% 오른 수준이 새로운 기준선

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311 반면 임대용 다세대주택(BTR) 건설은 활황이다. 자가를 원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 보려는 소비자들의 임대주택 수요가 늘자 

개발기업들이 공급을 늘이고 있다.312 유럽에서는 전통적 다세대주택의 형태를 벗어나 

더욱 다양한 형태의 주택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 BTR이 일종의 틈새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 BTR 투자가 활발해 2023년 6월 기준 35억 

달러 이상의 자본이 유입돼, 투자 규모가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313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거주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 

되고 있다. 전 세계 인구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2015년 12%에서 2050년 22% 

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에 이르면 인구 6명 당 1명이 60세 

이상이다.314  따라서 향후 5년간 노인 요양시설의 매출은 6.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되지만, 영업비용과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315 장기

적으로 노인 요양시설의 마진을 늘리려면 재고 매물을 늘리고, 요양시설 내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 및 시설의 최고급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경제 

관련 시설

단독 및 다세대 

임대주택 

노인 요양시설

309. Cushman & Wakefield, “Insights on 2023 global data center market comparison,” accessed August 25, 2023.

310. Ibid.

311. Richard Berger, “US single-family rent growth continues to slow while BTR demand flourishes,” Globest.com, June 21, 2023.

312. Ibid.

313. JLL, Single family rental, June 2023.

314. World Health Organization, “Ageing and health,” October 1, 2022. 

315. Green Street, “Green Street’s US sector outlooks examine commercial real estate during capital markets upheaval,” press release, February 2, 2023.

https://www.cushmanwakefield.com/en/insights/global-data-center-market-comparison
https://www.globest.com/2023/06/21/u-s-single-family-rent-growth-continues-to-slow-while-btr-demand-flourishes/
https://www.jll.co.uk/en/trends-and-insights/research/single-family-rental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ageing-and-health
https://www.greenstreet.com/insights/press-releases/green-streets-u-s-sector-outlooks-examine-commercial-real-estate-during-capital-markets-uphea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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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급격히 가속화됐던 생명과학 산업의 성장세는 2023년 

들어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관련 시설에 대한 수요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능가하고 있

다.316 연초 은행권 파산 등 최근 불어닥친 경제적 역풍으로 생명과학 부문에 대한 벤처

자본 투자가 일부 위축됐으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약 15% 늘어난 수준이다.317 수

요가 늘어나자 생명과학 시설 신규착공 건수가 사상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공

실률이 상승하겠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을 한참 하회해 임대료 상승세를 부추길 것으

로 예상된다. 생명과학 기업들 사이 의약품에 대한 기저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

론이 향후 수개월간 지속되겠지만,318 금융시장 변동성이 심화되면 이 부문에 대한 정

부 및 민간 투자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

생명과학 

시설

316. CBRE, 2023 US life sciences outlook, April 2023.

317. Ibid.

318. Vicky Levy, “2023 global life sciences outlook: COVID, new laws, higher interest rates are shaping companies,” Deloitte, April 18, 2023.

https://mktgdocs.cbre.com/2299/319d505b-6d9d-4558-99a5-e6ebb83ca369-362256098/2023_US_LifeSciences_Outlook.pdf
https://www2.deloitte.com/us/en/blog/health-care-blog/2023/global-life-sciences-outloo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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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부문 액션플랜 제언
부동산 시장은 자산의 유형별로 상이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 일부 부문은 시장 현실과 구조 자체가 격변을 겪고 있는 반면, 

큰 변화가 없는 부문도 있다. 

앞으로 부동산 기업 리더들은 위험 요인을 줄이고 운영 및 규제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자본구조, 투자자 기대, 리스크 수용력 등을 고려해 보수적 또는 선제적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

협상력 강화: 현재로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만큼, 채권 투자를 통해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보

하고 전통적 자본조달원보다 더욱 장기적으로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

대체 자산 투자로 다각화: 비전통적 부동산 자산에 투자해 다각화를 추진하면 수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번 서베이 결과 부동산 소유주 및 투자자들이 향후 12~18개월 주요 타깃으로 삼은 부동산 자산 5개 중 4개가 

사무실·소매·산업·다세대주택 등 ‘4대 주요 부동산 자산’ 외 대체 자산으로 나타났다.

위험 관리: 주주 및 투자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면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자산의 시가평가(mark-to-

market) 변동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수 기회 포착: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나타날 수 있다. 부채가 적고 유동성이 풍부한 부동

산 소유주 및 투자자들은 지난 3~5년간 이미 경기침체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 진입점을 모색하고 있다. 국채 수

익률이 하락해 마땅한 안전 투자처를 찾기 힘든 환경에서, 베테랑 투자자들은 가치가 하락한 틈을 타 적극적으

로 부동산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다. 

대체 자본조달원 모색: 자본시장 여건이 불안정해져 은행 대출 기준이 엄격해진 만큼, 메자닌 펀드 및 선순위 채

권 발행 등 단기적 자금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 관계 및 믹스의 신중한 조율: 물가상승률을 따라잡기 위해 임대료를 인상하면 현금흐름은 유지할 수 있

지만, 임차인과의 관계도 신중하게 균형을 맞추며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정적인 임차인 믹스를 확보하기 위해 담보나 신용이 확실한 임차인과 계약하는 ‘크레딧 테넌트’(credit 

tenant)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위험 관리: 부동산 기업은 항시 채무 불이행 위험을 주시해야 한다. 그 여파로 직원 이탈과 주주 가치 악화뿐 아

니라 사업의 영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신중하고 철저한 자산실사: 고금리로 인해 이미 자산 가격이 일부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부동산 기업들은 용지 

선택과 자산 품질에 대해 더욱 철저한 실사를 이행해 단기적 안정과 장기적 성과를 사수해야 한다.

1) 보수적 액션플랜

2) 선제적 액션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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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부문 첨단기술 도입 현황 및 과제: 

낡은 시스템 쇄신과 스킬 격차 해소 시급

부동산 자산은 전 세계 실물 자산의 약 2/3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부동산업을 뒷

받침하는 기술은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319  

‘딜로이트 2024 부동산 전망 서베이’에 따르면, 전 세계 부동산 기업의 61%가 여전히 레거시 기술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레거시 기술에 의존하는 응답자 중 절반 가량은 현대화 계획을 수립했지만, 성공적인 이행은 복잡

한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동산업 데이터 중 73%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된다.320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부동산 기업들이 개별 목적에만 사용되는 낡은 레거시 기술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 세

계 부동산 기업은 평균적으로 보고 작업의 60%, 부동산 가치측정 및 현금흐름 분석의 51%, 예산 수립의 45%에 여전히 스

프레드시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21  이처럼 데이터 프로세스가 산발적으로 이뤄져 조직 내 상호 소통 능력이 제한

돼, 불필요한 중복과 비효율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 흐름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리다는 문제가 있다.

부동산 업계가 새로 도입하는 첨단기술의 10~20%는 이러한 기술 부채(technical debt)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의 경우 IT 예산의 60%가 기술 부채를 해결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322  하지만 부동산 서비스 기업 JLL에 따르면, 실시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및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는 부동산 기업은 전 세계 13%에 그쳤다.323

직원의 세대 다양성 부족, 시대에 뒤처진 직급 시스템과 인사 프로세스, 조직 문화 등도 부동산 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

고 있다. 딜로이트 서베이에 따르면, 부동산 기업 직원의 45%가 54세 이상으로 은행 및 보험 업계 총합 평균인 22%를 훌쩍 

뛰어 넘었고, 19~24세는 4%에 불과해 범산업 평균인 24%보다 매우 낮았다.324  게다가 부동산 기업 신규 직원 10명 중 3

명은 베이비부머 세대로, Z 세대 1명당 베이비부머 3명이 신규 채용되는 꼴로 나타났다.325  부동산 기업들이 선호하는 신규 

채용자의 역량이 데이터 애널리틱스, 소프트웨어 개발,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기술보다 재무, 세일즈, 부동산 관리 등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업은 타 산업과 첨단기술 스킬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326 

이에 따라 데이터 사일로를 없애고 데이터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2024년 부동산 업계의 필수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코

어 데이터를 비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커져 가는 재무 불안정 속에서 대차대조표를 개선하기 어렵다. 실시간 데이터 기반 의

사결정이 가능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데이터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적절한 데이터 툴을 

활용해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319.   Adrienne Sanders Kaye, “Proptech and real estate disruption: Unlocking innovation,” Columbia Business School, October 27, 2022. 

320.   Mike Gualtieri, “Hadoop is data’s darling for a reason,” Forrester, January 21, 2016.

321.   Altus Group, CRE innovation report, 2019.

322.   Ken Knapton, “Measuring and managing technical debt,” Forbes, August 10, 2022.

323.   JLL, “How real estate is raising its data game,” May 30, 2023.

324.   Jim Berry and John D’Angelo, “Preparing for the future of commercial real estate,” Deloitte, September 14, 2020.

325.   Ibid.

326.   Ibid.

https://business.columbia.edu/entrepreneurship/columbia-business/proptech-and-real-estate-disruption-unlocking-innovation
https://www.forrester.com/blogs/hadoop-is-datas-darling-for-a-reason/
https://www.peievents.com/en/wp-content/uploads/2018/12/CRE-Innovation-Report-2019.pdf
https://www.forbes.com/sites/forbestechcouncil/2022/08/10/measuring-and-managing-technical-debt/?sh=5e9e4f892c23
https://www.us.jll.com/en/trends-and-insights/workplace/how-real-estate-is-raising-its-data-game
https://www.deloitte.com/global/en/our-thinking/insights/industry/financial-services/future-of-commercial-real-estate-talent.html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 특집호

8503 부동산업 전망: 시장 구조와 자산 가치 격변

딜로이트 서베이 결과 부동산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첨단기술은 AI로 나타났다(그림 25). 응답자의 72%가 AI 솔루션

을 시범 도입, 초기 도입, 본격 도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생성형 AI의 활용사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생성형 AI는 부동

산 매매 자문, 임대 및 임차인 관리, 부동산 관리, 재무실사, 시장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 트윈 기술에 투자했다는 응답자도 67%에 달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하면 스마트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부

동산 활용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외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기반 자가실행 거래 프로토콜 등의 첨단기술도 부동산업에 

도입할 수 있다.

그림 25. 부동산 기업들의 첨단기술 투자 동향

참조: 반올림으로 총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The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4 Real Estate Outlook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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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들은 팬데믹 이후 비즈니스 환경에서 생겨난 새로운 위협과 흔치 않은 기회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일부 자산클래

스는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전반적인 자산운용업 성과는 다각적 압력을 받아 위축된 상황이다. 이처럼 운영 환경이 

열악해지자 다수의 자산운용사들이 대형 인수합병(M&A) 딜보다는 규모가 적고 전략적인 딜을 선택하고 있다. 또한 단기 프로젝

트로 눈을 돌리며 비용 절감과 혁신 사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

상품 혁신과 고객경험이 자산운용 업계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되는 한편, 인력관리, 기업 목적, 업무환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의무 등이 새로운 도전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지난 수년간 자산운용사들이 혁신적 첨단기술을 서둘러 도입해 왔으나, 이에 

필요한 거버넌스는 충분히 확립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당수 자산운용사들이 기술 거버넌스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만 규제가 강화되는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자산운용 업계는 2022년 힘든 한 해를 보냈다. 마진 압박뿐 아니라 높은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지정학적 불안정, 공급망 이슈 

등으로 인해 채권과 주식 시장이 동시에 약세를 보였다. 채권과 주식 시장이 동시 약세를 보인 것은 1990년대 말 이후로는 매우 

드문 일이다.327 사모자본은 여타 자산 클래스에 비해 선방했지만, 전반적인 자산 클래스는 전년 대비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자

산운용사들의 수익 모델은 운용자산(AUM) 규모에 좌우되므로, 약세장이 지속되면 대다수 자산운용사의 수익이 악화된다. 실

제로 ‘딜로이트 자산운용 업계 서베이’(아래 박스 참조)에서 올해까지 3년 연속 향후 1년 수익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심화됐다 

(그림 26). 올해 서베이 응답자 중 수익 개선을 전망한 비율은 10%에 그쳐, 2023년과 2022년의 20% 및 30%보다도 떨어졌

다.328 게다가 수익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 전망한 응답자는 오히려 늘었다.329 이처럼 올해와 내년 수익 전망이 비관적이지만, 시

장 변동성, 경제 전망, 지정학적 여건 등에 따라 전망이 바뀔 수 있다.330

그림 26. 자산운용사들의 2024년 수익 전망

참조: 반올림으로 인해 총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4 investment management outlook survey;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3 

investment management outlook survey;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2 global outlook survey.

딜로이트 자산운용 업계 서베이

딜로이트 금융서비스 센터는 2023년 6~7월 북미(미국, 캐나다), 유럽(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아시아태평양(호주, 

중국 본토, 싱가포르, 일본) 등 전 세계 3개 지역 10개국에서 운용자산(AUM) 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인 자산운용사 

재무, 위험관리, 규제 컴플라이언스, 운영, HR, 기술 부문 운영을 책임지는 임원 600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했다.

327. Gunjan Banerji, “Stocks and bonds are falling in lockstep at pace unseen in decades,” The Wall Street Journal, May 3, 2022.

328.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4 Investment Management Outlook Survey;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3 Investment 

Management Outlook Survey;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2 Global Outlook Survey.

329.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4 Investment Management Outlook Survey.

330. Ibid.

2021

2022

2023

대폭 개선 소폭 개선 동일 소폭 악화 대폭 악화

30%

20%

10%

48%

45%

28%

14%

14%

21%

6%

18%

33%

3%

3%

8%

https://www.wsj.com/articles/stocks-and-bonds-are-falling-in-lockstep-at-pace-unseen-in-decades-1165155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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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운용 부문별 현황 및 전망

1) 개방형 펀드: 마진압력 속 첨단기술 투자가 향방 가른다

전 세계 개방형 펀드의 AUM은 2022년 자본 유출과 시장 하락으로 인해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331
  

미국의 경우 특히 액티브 뮤추얼펀드 AUM이 24% 줄며332 2008년(36% 감소) 이후 최대폭 감소했다.333 인덱스펀드와 상장지

수펀드(ETF)도 각각 17% 및 10% 줄었다. 반면 머니마켓펀드는 0.4%로 소폭이기는 하지만 증가했다.334

액티브 뮤추얼펀드가 경기 하강에 강하다는 것은 최근 수년간 옛 말이 됐다. 미국 액티브 뮤추얼펀드에서 지난 9년 연속 자본 

순유출이 발생했고, 2022년 한 해에만 1조2000억 달러가 순유출됐다. 이는 과거 30년간 액티브 뮤추얼펀드에서 유출된 규모 

중 가장 크다.335 금리가 3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속도로 인상되자 액티브 채권형 펀드에서 자본이 대거 빠져나갔기 때문이다.336

2023년에는 미국 주식펀드 중 약 절반이 벤치마크(기준 수익률)를 웃도는 성적을 거뒀다. 이는 2013년 이후 처음이다.337  하

지만 동일가중(EW) 및 자산가중(AW) 기준 미국 주식펀드의 2022년 수익은 전년비 각각 1.4% 및 3.0% 줄어, 적어도 일부 대

형 펀드들은 벤치마크를 대폭 밑도는 성적을 보였음을 나타냈다.338 글로벌 주식 펀드들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영국 액티브 주

식펀드는 벤치마크를 평균 14.6% 밑돌았고, 유로존(8.4% 하회), 일본(3.7% 하회), 호주(1.5% 하회), 캐나다(벤치마크와 동

일)도 성적이 저조했다.339  다만 일부 채권형 펀드들은 주식펀드보다 선전했다.340 미국 투자등급 채권형 펀드와 고수익 펀드

들은 벤치마크를 평균 8.3% 및 0.02% 웃돈 반면, 국채 펀드는 4.6% 밑돌았다.341 유로존의 경우 유로화 표기 회사채 펀드와 

국채 펀드는 벤치마크를 0.9% 및 3.3% 웃돈 반면, 고수익 채권 펀드는 0.9% 밑돌았다.342 호주 채권형 펀드는 벤치마크를 평

균 0.8% 상회했다.343

331.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2023 investment company factbook,” 2023;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analysis.

332. Ibid.

333. Ibid.

334. Ibid.

335. Ibid.

336. Ibid.

337. Tim Edwards, Anu R. Ganti, Craig Lazzara, Joseph Nelesen, and Davide Di Gioia, “SPIVA U.S. Year-End 2022,” S&P Dow Jones Indices, March 7, 2023.

338. Ibid.

339. Maya Beyhan, Joseph Nelesen, and Davide Di Gioia, “SPIVA Japan Year-End 2022,” S&P Dow Jones Indices, April 03, 2023; Anu R. Ganti, Tim Edwards, 

Maya Beyhan, Davide Di Gioia, and Grace Stoddart “SPIVA Europe Year-End 2022,” S&P Dow Jones Indices, April 12, 2023; Tim Edwards, Anu R. Ganti, 

Joseph Nelesen, and Davide Di Gioia, “SPIVA Canada Year-End 2022,” S&P Dow Jones Indices, March 16, 2023; Tim Edwards, Benedek Vörös, and 

Davide Di Gioia, “SPIVA Australia Year-End 2022,” S&P Dow Jones Indices, March 13, 2023.

340. Ibid.

341. Tim Edwards, Anu R. Ganti, Craig Lazzara, Joseph Nelesen, and Davide Di Gioia, “SPIVA U.S. Year-End 2022.”

342. Anu R. Ganti, Tim Edwards, Maya Beyhan, Davide Di Gioia, and Grace Stoddart “SPIVA Europe Year-End 2022.” 

343. Tim Edwards, Benedek Vörös, and Davide Di Gioia, “SPIVA Australia Year-End 2022.”

https://www.icifactbook.org/
https://www.spglobal.com/spdji/en/spiva/article/spiva-us/
https://www.spglobal.com/spdji/en/spiva/article/spiva-japan/
https://www.spglobal.com/spdji/en/spiva/article/spiva-europe/
https://www.spglobal.com/spdji/en/spiva/article/spiva-canada/
https://www.spglobal.com/spdji/en/spiva/article/spiva-australia/
https://www.spglobal.com/spdji/en/spiva/article/spiva-us/
https://www.spglobal.com/spdji/en/spiva/article/spiva-europe/
https://www.spglobal.com/spdji/en/spiva/article/spiva-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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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펀드는 대형 펀드보다 시장 변화에 더욱 민첩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디지

털 네이티브 세대인 알파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첨단기술에 투자할 자본력이 더욱 막강하다. 이번 서베이에서도 적절한 디지

털 기술을 도입해 수익 전망이 밝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AUM 규모가 1조 달러가 넘는 자산운용사 소속 응답자들이 디지털 기

술 역량이 떨어지는 운용사 소속 응답자보다 높았다.344  하지만 펀드의 성적을 분석해본 결과, 기술 투자가 아직은 수익으로 직

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사들의 재무 성적은 AUM 규모에 좌우되기 때문에, 현재 AUM이 감소하면서 자산운용 업계 전반에 마진압력이 커

지고 있다. 그런 만큼 첨단기술, 특히 혁신적 신기술 투자를 대폭 늘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첨단기술 투자를 대

폭 늘렸다는 응답자 비율이 2021~2022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그림 27). 앞으로 기술 투자의 효과가 수익 개선과 고객 만족

도로 가시화되면, 대규모 기술 투자를 단행한 소수의 자산운용사들과 그렇지 못한 운용사들 간 격차가 한층 벌어질 것이다.

그림 27. 자사가 각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증대할 것이라 답한 응답자 비율

출처: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4 investment management outlook survey;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3 

investment management outlook survey;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2 global outlook survey.

2021년 2022년 2023년

인공지능 5% 13% 29%

클라우드 컴퓨팅 및 스토리지 29%20%10%

데이터 애널리틱스 7% 13% 26%

클라우드 외 데이터 확보 및 프로세싱 24%18%7%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5% 13% 23%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 5% 9% 23%

개인정보보호 20%13%5%

모바일 기술 23%7% 9%

사이버보안 9% 24% 38%

344.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4 Investment Management Outlook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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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는 개방형 펀드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28). 2022년 헤지펀드

와 사모펀드(주식, 벤처캐피탈, 채권, 부동산, 실물자산, 모태펀드, 세컨더리 포함) AUM

은 전년과 동일했다.345, 346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AUM은 이처럼 개방형 펀드보다는 양호한 상황이지만 2021년까지 각각 3년 및 5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다 2022년 증가세가 정체됐다.347

2022년 헤지펀드 수익률(펀드 가중치)은 -8.22%로 -21.6%를 기록했던 2008년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348 11개월 

연속 자본이 유출되면서 총 3,230억 달러가 빠져나갔다.349 이는 2021년 헤지펀드 AUM 총규모의 6%를 넘는 수준이다.350 

헤지펀드 수익은 2023년 초 잠시 플러스를 기록했으나, 이후 자본 순유출이 지속됐다.351

다만 자본 순유출과 마이너스 수익에도 2022년 헤지펀드 AUM은 줄지 않았다. 이처럼 이례적인 

상황은 일부 대형 펀드들이 수익을 독차지하며 펀드간 수익 격차가 극심했다는 의

미다. 시타델(Citadel)과 엘리엇(Elliott)이 대표적 승자로, 엘리엇의 펀

드들은 2022년 업계 평균을 웃도는 수익을 거뒀고,352 시타델의 주

력 펀드도 38%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업계 평균을 상회했다.353 

뿐만 아니라 시타델은 거래수익도 280억 달러에 달했고, 성

과급 수수료와 비용으로 120억 달러를 추가로 챙겼다. 이

는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수수료를 더 많이 낼 

투자자들이 있다는 의미다.354

345. PitchBook, “2022 Annual global private market fundraising report – XLS summary,” accessed July 27, 2023; BarclayHedge, “Hedge Fund AUM data,” 

accessed July 7, 2023.

346. Ibid.

347. Ibid.

348. BarclayHedge, “Barclay Hedge fund index,” accessed July 27, 2023.

349. BarclayHedge, The BarclayHedge fund flow indicator, February 2023.

350. Ibid.

351. bid; BarclayHedge, “Barclay Hedge fund index.”

352. Matt Smith, Fraser Irving, and Will Muoio, “Global Billion Dollar Club assets decline 5%,” With Intelligence, May 30, 2023.

353. Laurence Fletcher, “Citadel breaks records with $16bn profit,” Financial Times, January 23, 2023.

354. Ibid;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analysis.

2) 대체투자: 자산 유형별 각기 다른 궤적

https://files.pitchbook.com/website/files/xls/2022_Annual_Global_Private_Market_Fundraising_Report_Summary_XLS.xlsx
https://www.barclayhedge.com/solutions/assets-under-management/hedge-fund-assets-under-management/hedge-fund-industry
https://portal.barclayhedge.com/cgi-bin/indices/displayHfIndex.cgi?indexCat=Barclay-Hedge-Fund-Indices&indexName=Barclay-Hedge-Fund-Index
https://www.barclayhedge.com/hubfs/BH Fund-Flow-Indicator_FEB_2023.pdf
https://portal.barclayhedge.com/cgi-bin/indices/displayHfIndex.cgi?indexCat=Barclay-Hedge-Fund-Indices&indexName=Barclay-Hedge-Fund-Index
https://platform.withintelligence.com/hfm/now/global-billion-dollar-club-assets-decline-5?p=34464&a=535624
https://www.ft.com/content/10cdafc9-c906-45af-bf0f-21776cef3d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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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AUM 규모(단위 미화 1조 달러)

출처: Investment and Pensions Europe;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PitchBook Data, Inc; BarclayHedge;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ves analysis.

사모펀드는 2022년 3분기까지 1년 내부수익률(IRR)이 6.1%에 달해 여타 자산클래스보다 뛰어난 성적을 보였다.355 하지

만 사모펀드들의 자금조달 여건은 열악해졌다. 2022년 사모펀드들이 조달한 자금은 전년비 약 20% 줄었고,356 자금조달에 

성공한 펀드의 수도 약 41% 줄었다.357 2023년 1분기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아 조달액과 자금조달에 성공한 펀드의 수가 

전년비 각각 28% 및 32% 줄었다.358  지역별로 북미 펀드들은 2018년 이후 계속 조달액을 늘리는 데 성공했으나, 아시아

와 유럽은 지정학적 우려에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359  전반적으로 내년까지 높은 금리가 유지돼 사모펀드들의 자

금조달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기업가치와 자산가치가 하락해, 일부 펀드들은 가치가 상승할 때까지 자산의 보유를 유지해야 할 수도 있다. 이로 인

해 자본 배치가 위축돼 투자 유동성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금 조달액과 투자 유동성이 줄면 자산 가치가 하락한 

틈을 타 미집행 투자금을 활용해 신규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다. 2022년 사모펀드들의 미집행 투자금은 전년비 14% 줄어 

사모펀드 AUM 총액의 26%에 불과하다. 이는 2021년의 31%에서 줄어든 수준이다.360

355. PitchBook, “Global Fund Performance Report – As of Q3 2022 with preliminary Q4 2022 data – XLS summary,” accessed July 27, 2023.

356. PitchBook, “Q1 2023 global private market fundraising report – XLS summary,” accessed July 27, 2023.

357. Ibid.

358. Ibid; PitchBook, “Q1 2022 global private market fundraising report – XLS summary,” accessed July 27, 2023.

359. PitchBook, “2022 Annual global private market fundraising report – XLS summary,” accessed July 27, 2023.

360. Ibid.

개방형 펀드 별도운영계정(SMA) 및 폐쇄형 펀드(CEF) 사모펀드 헤지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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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iew.officeapps.live.com/op/view.aspx?src=https%3A%2F%2Ffiles.pitchbook.com%2Fwebsite%2Ffiles%2Fxls%2F2022_Global_Fund_Performance_Report_as_of_Q3_2022_with_preliminary_Q4_2022_data_Summary_XLS.xlsx&wdOrigin=BROWSELINK
https://files.pitchbook.com/website/files/xls/Q1_2023_Global_Private_Market_Fundraising_Report_Summary_XLS.xlsx
https://files.pitchbook.com/website/files/xls/Q1_2022_Global_Private_Fund_Strategies_Report_Summary_XLS.xlsx
https://files.pitchbook.com/website/files/xls/2022_Annual_Global_Private_Market_Fundraising_Report_Summary_XLS.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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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운용 업계 M&A 동향 및 전망

361.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analysis; Refinitiv Eikon.

362. Ibid.

363. Ibid.

364.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4 Investment Management Outlook Survey;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3 Investment 

Management Outlook Survey.

365. Ibid.

366. Ibid.

367.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4 Investment Management Outlook Survey.

368.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4 Investment Management Outlook Survey;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3 Investment 

Management Outlook Survey.

369. Matt Wirz and Leslie Scism, “Private equity taps insurers’ cash to speed up growth,” The Wall Street Journal, January 31, 2023.

370.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analysis; Refinitiv Eikon.

자산운용 업계 2022년 인수합병(M&A) 건수(완료 및 체결)는 643건으로 2021년의 616건에서 4.4% 증가했다.361 2023

년 1분기에도 324건으로 전년 동기의 307건에서 5.5% 증가했다.362 하지만 2022년 M&A 총규모는 전년비 대폭 감소했

다.363 한편 딜로이트 서베이 결과, 향후 6~12개월 내 M&A 활동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응답자 비율이 14%로 지난해 서베

이의 6%에서 늘었다.364 이에 따라 M&A 건수는 계속 늘겠지만,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운용 업계 여건 악화, 높은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불안정이 지속될뿐 아니라 자본조달비용도 상승해 대형 M&A 활동이 

위축돼 총규모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번 서베이 결과, 운영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플레이션(56%)과 지정학적 불안정

(58%)이 꼽혔다. 지난해와 비슷한 결과다.365 하지만 운영 여건이 악화되면 매력적인 M&A 기회가 발생해 소수의 대형 딜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성사된 프랭클린 템플턴(Franklin Templeton)-퍼트넘 인베스트먼트(Putnum Investment) 

M&A와 클레이톤, 두빌리어 & 라이스(Clayton, Dubilier & Rice)-포커스 파이낸셜 파트너스(Focus Financial Partners) 

M&A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향후 6~12개월간 소형 M&A 건수가 대형 M&A보다 훨씬 가파르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M&A가 희소한 만큼, 자산운용 업계의 M&A 관련 최대 우려 사안은 더 이상 통합과 전략이 아니다.366 지난해와 달리 

이번 서베이 결과, 응답자들이 꼽은 M&A 관련 최대 우려 사안은 기업실사와 밸류에이션, 거래 준비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전략적 소형 딜의 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부합하는 결과다.367 또한 M&A 관련 최대 우려 사안 두 가지 중 

하나로 규제당국 승인을 꼽은 응답자가 38%로 지난해의 19%에서 크게 늘었다. 이는 M&A 관련 규제 감시가 강화된 결과

로 풀이된다.368

자산운용 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M&A 추세는 사모펀드와 보험사의 결합이다.369 자산운용사들이 집행한 보험 관련 

M&A는 2023년 1분기 28건으로 전년 동기의 23건에서 늘어, 관련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음을 나타냈다.370 자산운용사-보

험사 결합을 통해 자산운용사들은 보험사의 방대한 현금보유고를 활용해 AUM과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고, 보험사들은 투

자 전문성을 확보해 포트폴리오 관리를 더욱 심화, 정교화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자산운용 업계 M&A 활동은 소형 딜 중심으로 이뤄지며 소폭 위축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술 역량 증강, 분

산 역량 구축, 규모확대를 통한 비용 절감, 신상품 확보, 소규모 사업부 분사 등이 M&A 활동을 촉진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변동성이 높고 마진을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대형 운용사들과의 경쟁이 힘겨운 소형 자산운용사들 사

이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wsj.com/articles/private-equity-taps-insurers-cash-to-speed-up-growth-11675128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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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운용 부문 첨단기술 도입 현황 및 

과제: 방대한 데이터와 투자 성과 간 연결
고리 모색
자산운용 업계는 독특한 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시장 평균을 능가하는 알파(alpha) 성과를 내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창출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기업 및 시장 수익률 관련 데이터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 첨단 애널리틱

스 및 인공지능(AI) 기술로 방대한 데이터와 투자 성과 간 연관성을 누구보다 재빨리 분석해야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패키지 투자상품, 자산평가, 투자전략, 테마형 투자, 오퍼링 운영 접근법 등을 통틀어 첨단기술을 활용한 

투자상품 개발 트렌드가 동력을 얻고 있다.  

우선 1990년에 처음 등장한 상장지수펀드(ETF)가 여전히 자산운용 업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첨단기술의 힘

을 얻어 가장 최근 등장한 혁신은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대신 펀드매니저 재량으로 투자 종목과 비중을 조정하는 액티브 ETF

로, 그 개념은 새롭지 않으나 데이터 애널리틱스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2023년에 눈에 띄게 급성장했다. 2022년 한 해 액티

브 ETF의 운용자산(AUM)이10.6% 증가했고,371 2022년 전 세계 ETF로 순유입된 자본 중 14.3%가 액티브 ETF로 순유입됐

다. 2022년 말 기준 전 세계 액티브 ETF는 1,878개를 기록했으며, ETF AUM 규모인 9조3,000억 달러 중 약 4,880억 달러

를 차지했다.372  2023년에는 뮤추얼펀드가 대거 ETF로 전환되면서 액티브 ETF가 급성장했다. 이제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

는 액티브 ETF의 폭이 넓어진 만큼, 상당수 자산운용사들과 투자자들은 액티브 ETF가 향후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373 

데이터 애널리틱스와 AI의 발전으로 등장한 또 다른 혁신은 다이렉트 인덱싱(direct indexing)이다. 다이렉트 인덱싱은 별도

운영계정(SMA)의 장점을 취해 변형한 것으로, 투자자의 입맛에 맞춰 맞춤형 지수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다. 다이렉

트 인덱싱의 투자 하한선과 자산평가 기준이 모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374  이 가운데 자산운용사들은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하거나 투자 하한선과 거래 빈도를 내세워 각기 차별화를 시

도하고 있다. 다이렉트 인덱싱은 자산 관리 및 투자 자문 업체의 기술 플랫폼에서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에 

새로운 경쟁 압력이 되고 있다. 다이렉트 인덱싱 상품 규모는 2026년까지 연평균 12.3% 증가해 8,250억 달러에 이를 것으

로 전망된다.375  이처럼 다이렉트 인덱싱을 통해 AUM을 확대하는 추세가 강화되면, 액티브 및 패시브 펀드들의 AUM을 둘러

1) 투자 상품 및 포트폴리오 혁신

371. ETFGI, “ETFGI reports actively managed ETFs listed globally gathered net inflows of US13.40 billion during December 2022,” press release, January 20, 

2023; ETFGI, “ETFGI reports the global ETF industry gathered US$856 billion in net inflows in 2022,” press release, January 12, 2023.

372. ETFGI, “ETFGI reports actively managed ETFs listed globally gathered net inflows of US13.40 billion during December 2022;” ETFGI, “ETFGI reports the 

global ETF industry gathered US$856 billion in net inflows in 2022.”

373. Trackinsight, Global ETF Survey 2023, May 15, 2023, p. 13.

374. Nicole Jao, “Interactive brokers debuts direct indexing tool,” Ignites, May 03, 2023; Schwab, “Schwab delivers enhanced direct indexing capabilities 

to RIAs,” press release, June 08, 2023.

375. Donnie Ethier, Michael Manning, John McKenna, Bing Waldert, The case for direct indexing: Differentiation in a competitive marketplace, Cerulli 

Associates, December 1, 2022.

https://etfgi.com/news/press-releases/2023/01/etfgi-reports-actively-managed-etfs-listed-globally-gathered-net
https://etfgi.com/news/press-releases/2023/01/etfgi-reports-global-etf-industry-gathered-us856-billion-net-inflows
https://etfgi.com/news/press-releases/2023/01/etfgi-reports-actively-managed-etfs-listed-globally-gathered-net
https://etfgi.com/news/press-releases/2023/01/etfgi-reports-global-etf-industry-gathered-us856-billion-net-inflows
https://etfgi.com/news/press-releases/2023/01/etfgi-reports-global-etf-industry-gathered-us856-billion-net-inflows
https://www.trackinsight.com/global-etf-survey/2023
https://www.ignites.com/c/4047894/522954?&referrer_module=article&referring_content_id=4084304&referring_issue_id=528653
https://pressroom.aboutschwab.com/press-releases/press-release/2023/Schwab-Delivers-Enhanced-Direct-Indexing-Capabilities-to-RIAs/default.aspx
https://pressroom.aboutschwab.com/press-releases/press-release/2023/Schwab-Delivers-Enhanced-Direct-Indexing-Capabilities-to-RIAs/default.aspx
https://www.cerulli.com/resource/white-paper-the-case-for-direct-inde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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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성과가 뛰어나면 고객경험도 개선되는 후광 효과가 있다. 하지만 성과를 넘어 맞춤화와 소통의 시의적절성 등도 고객 만

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첨단기술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377 고객들은 다른 산

업에서 경험한 첨단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에게서도 비슷한 수준의 고객경험(CX)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뛰어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자산운용사들은 수익 전망이 한층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78 고객경험에 선도적인 자

산운용사들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펀드 성과 보고 △시의적절하고 분명

한 고객 소통 △고객 불만의 매끄러운 해결 △장기적 고객 관계 지향 △고객 선호도 및 피드백의 충실한 반영 등 기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379 일례로, 미국 증권사 에드워드 존스(Edward Jones)는 개인 맞춤화와 세금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투

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를 늘렸다.380  또 상당수 자산운용사들은 고객경험 개선을 책임지는 고위 임원 직책을 신

설하기도 했다.381 

고객경험은 특히 생성형 AI로 향후 수년간 큰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고객 분류를 초세분화하고 

고객의 과거 소통 기록과 포트폴리오 정보를 분석하면, 더욱 빠르고 정확하고 개인 맞춤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LLM

은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과 통제 능력을 강화해, 포트폴리오 보고 프로세스를 극적으로 고도화하고 맞춤화할 수 있다. 또 자체 

성과 데이터를 활용하면 생성형 AI의 ‘환각’(hallucination)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다.

첨단기술의 이점을 충분히 누리려면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애널리틱스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전략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은 다소 복잡한 일이다. 우선 기존 데이터뿐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도 신호 대 잡음비(signal-to-noise ratio, S/N)

가 낮아 신호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 잠재적 투자 신호를 지닌 데이터 출처를 제공하는 업체도 급격히 많아져, 수많

은 정보 속에서 알파 신호를 잡아내기가 오히려 어려워졌다. 게다가 수많은 데이터세트에서 투자 인사이트를 뽑아내려면 데

이터 과학자와 증권 애널리스트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이들은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서로 매우 다르다. 따라서 자산운

용 업계 또한 또 한 번의 디지털 전환을 수행하려면 프런트, 백, 미들 오피스뿐 아니라 재무, 정보기술, 리스크 관리 등을 담당

하는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다. 일례로, 티 로우 프라이스(T. Rowe Price)는 모든 사업부에서 도입할 수 있는 AI 파일럿

에 대한 투자를 단행했다.382

싼 새로운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기존 ETF나 뮤추얼펀드에 맞춤화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

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모간스탠리, 블랙록, 뱅가드, 프랭클린 템플턴, JP모간 체이스 등 대형 운용사들은 다이렉트 인덱싱 역

량을 구축했다.376

2) 고객경험 개선

376. Joe Morris, “BNY Mellon breaks into direct indexing,” Ignites, June 7, 2023; Kendra Thompson, Sandeep Mukherjee, Ferishta Sahebzada, Shaun 

Goffenberg, Next on the horizon: direct indexing, Deloitte, June 2022.

377. Tony Gaughan, Gavin Norwood, Andy McNeill, Nina Laney, Peter Evans, Engaging the whole firm: Improving client experience in institutional and 

wholesale investment management, Deloitte UK, 2019.

378.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4 Investment Management Outlook Survey.

379. Tony Gaughan, Gavin Norwood, Andy McNeill, Nina Laney, Peter Evans, Engaging the whole firm: Improving client experience in institutional and 

wholesale investment management. 

380. Edward Jones, “Edward Jones continues transformational journey by expanding offerings for clients,” news release, August 15, 2023.

381. Nicholas Pratt, “Asset managers to focus on client experience,” FundsTech, April 5, 2023.

382.   T. Rowe Price, “Earnings transcript Q2 2023,” July 28, 2023,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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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nvestors.troweprice.com/static-files/f05eb1f1-fdcb-4b3b-823a-4d27fa43d6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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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모든 자산운용사들의 최종 목표지만, 목표만을 보고 통제 없이 비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되면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자산운용 업계는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수익을 추구하려면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할 뿐 아니라 여타 금융산업에 

비해 규제가 한층 까다롭기 때문에 거버넌스와 내부 통제도 간과할 수 없다. 이 가운데 파괴적일 정도로 혁신적인 첨단기술까

지 등장해 복잡성이 증대하고 있다. 

2024년 선도적 자산운용사들은 디지털 전환 프로세스에서 두 가지 핵심 첨단기술인 생성형 AI와 양자 컴퓨팅에 대한 투자

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딜로이트 서베이에 따르면, 자사가 디지털 전환의 잠재적 이점에 대해 완전히 또는 거의 완

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에 달해 2022년의 44%에서 늘었다.383  이러한 핵심 첨단기술 도입은 동력이 강화

돼, 2025년까지 생성형 AI나 양자내성암호(post-quantum cryptography, PQC) 등의 역량을 갖추지 못한 자산운용사들

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우선 자산운용 업계 생성형 AI 도입은 2024년 한 해 눈에 띄게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고객 맞춤형 종

목 선택, 투자 성과 보고서 작성, 위임장 작성, 자문 플랫폼 강화, 디지털 비서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384 생성

형 AI는 비용이 많이 들고 고도의 코딩 기술이 필요했던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과 달리, 초기 도입 시 특별한 코딩 기술이나 

높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이버 위험과 LLM 환각 문제, AI 거버넌스 등 

수반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양자 컴퓨팅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해 이제 신생 단계를 벗어난 만큼, 자산운용 업계의 도입 속도도 가팔라질 것으로 기대된

다. 이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지는 않지만,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수익 창출과 고객경험 개선을 위해 선제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

다.385  양자 컴퓨팅 기술을 도입하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포트폴리오 최적화, 리스크 최소화, 복잡한 파생상품 측정 등 역

량을 강화해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다.386 또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AI 능력을 강화하고, 고객 피드백과 행동방식을 거의 

실시간 분석해 고객경험을 개선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387  자산운용 업계의 양자컴퓨팅 기술 도입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JP

모간 체이스,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스, HSBC 등 대형 운용사들은 이미 팀을 꾸려 관련 기술의 활용사례를 탐색하고 있다.388  

이들은 자산운용 업계 전반에 양자 컴퓨팅이 도입되는 초기 몇 년간은 정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커들 또한 양

자컴퓨팅 기술을 이용해 미리 탈취한 암호화 정보를 해독할 위험이 있으므로,389 이 또한 방어 태세를 미리 갖추는 것이 필요하

다. 전체 데이터 인벤토리와 각 데이터의 민감도, 저장 장소와 보안 방식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양자내성암호로의 전환 과정

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존의 시스템과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운영 효율화

383.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4 Investment Management Outlook Survey.

384. Hugh Son, “JPMorgan is developing a ChatGPT-like A.I. service that gives investment advice,” CNBC, May 25, 2023; Fred Chan, “Chinese fund manager 

issues first AI chatbot-assisted earnings report,” Ignites Asia, April 24, 2023; Dom Lawson, “ChatGPT presents 'a lot of opportunities': Amundi COO,” 

Ignites Europe, May 2, 2023; Business Wire, “Orion advisor technology goes live with industry’s first ChatGPT integration,” press release, May 10, 

2023; Porter Fraker (Managing director, Boosted.ai), video interview with the author, July 6, 2023.

385. Dr. Colin Soutar, Scott Buchholz, Doug Dannemiller, Mohak Bhuta, Industry spending on quantum computing will rise dramatically. Will it pay off?, 

Deloitte Insights, July 27, 2023.

386. FM contributors, “Harnessing quantum computing for financial analysis and risk management,” Finance Magnates, April 13, 2023.

387. Jonathan Ruane, Andrew McAfee, and William D. Oliver, “Quantum computing for business leaders,” Harvard Business Review, January-February 

2022; Aaron Raj, “Here’s how quantum computing can enhance financial services,” Techwire Asia, January 18, 2023.

388. Greg Noone, “Who are the early adopters of quantum computers? Big banks, that’s who,” Tech Monitor, January 12, 2023.

389. Nancy Liu, “‘Harvest now, decrypt later’ concern boosts quantum security awareness,” SDxCentral, September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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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ukpark@deloitte.com

02-6676-3722

박지숙 파트너

금융기관 운영혁신 컨설팅

금융기관 IT전략 컨설팅

금융기관 EA ( Enterprise Architecture ) 및 

응용 Architecture 수립 컨설팅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컨설팅 부문

anghyan@deloitte.com

02-6676-3625

안상혁 파트너

금융(은행/보험) 운영혁신 Operation Transformation/PI

Risk & Compliance(은행/증권 FRTB)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컨설팅 부문 리더

컨설팅 부문

junepark@deloitte.com

02-6676-2917

박준홍 수석위원

Libor Transition 및 금리,FX 컨설팅

전략적 자산배분 및 시뮬레이션 컨설팅

바젤 FRTB 및 KICS 등 금융규제 컨설팅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리스크 자문 부문 

jessicakim@deloitte.com

02-6099-4437

김진숙 파트너

신용 리스크 규제 준수·자본 최적화 및 디지털 혁신 자문

글로벌 리스크 관리 자문

AI 리스크 관리 자문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리스크 자문 부문 

yookang@deloitte.com

02-6676-2960

강유석 파트너

금융기관 신용/ALM 리스크 산출 업무 및 시스템 구축 컨설팅 

금융기관 규제 및 내부자본 관리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리스크 자문 부문 

soohwakim@deloitte.com

02-6676-2152

김수환 파트너

Basell III 도입 시스템 구축

보험사 K-ICS 도입 시스템 구축

국내 선도 보험사 IFRS17/IFRS9 시스템 구축 컨설팅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리스크 자문 부문 

jojun@deloitte.com

02-6676-2921

전종무 파트너

금융기관 내부통제 진단 및 개선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 구축

운영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 컴플라이언스 업무 고도화

상시감사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리스크 자문 부문 리더

리스크자문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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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jang@deloitte.com

jleem@deloitte.com

02-6676-1428

02-6676-1785

장호 파트너

임지훈 파트너

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 매각 및 평가 자문

구조조정 기업 실사

금융기관 세무조정 및 세무자문

금융기관 세무조사 대응 및 조세불복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재무 자문 부문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세무 자문 부문 

syeum@deloitte.com

jungylee@deloitte.com

02-6676-2125

02-6676-2166

염승원 파트너

이정연 파트너

자금세탁방지(AML) 및 제재(Sanction) 관련 자문

무역금융 자금세탁방지(TBML) 관련 자문

금융기관 부정조사 및 방지 프로세스 및 감사시스템 구축 자문

정기 금융정보교환(FATCA/CRS)관련 자문

금융기관 내부통제 및 데이터분석

금융기관 세무조정 및 자문

금융기관 합병 분할/인수 관련 세무자문

금융기관 세무진단/세무조사지원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재무 자문 부문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세무 자문 부문 

재무자문 부문

세무자문 부문

dongylee@deloitte.com

cheolkim@deloitte.com

02-6676-2304

02-6676-2931

이동영 파트너

김철 파트너

금융기관 M&A 자문

금융기관 해외 자회사 인수 자문

금융기관 COVID-19 관련 기업평가 및 구조조정

금융기관 세무조정/자문/조사 대응

보험사 IFRS 17 도입 세무 자문

금융, FinTech, Big Tech 관련 세제 개선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재무 자문 부문 리더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세무 자문 부문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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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전략본부

금융산업별 리더

jaehoson@deloitte.com

hyuchang@deloitte.com

02-6676-2502

02-6676-1168

손재호 본부장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장형수 파트너

제반 인증(Assurance) 업무 제공

M&A 및 경영 지원 Consulting 제공

금융기관 회계감사

Internal control 및 compliance 업무

경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경영정상화 업무

딜로이트 성장전략본부 본부장

금융산업 리더

tajo@deloitte.com

02-6676-3322

조태진 파트너

금융지주 K-GAAS/PCAOB 외부감사 

금융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

은행 및 자본시장 리더

byoshin@deloitte.com

02-6676-1225

신병오 파트너

금융기관 외부감사 및 회계자문

국내 선도 보험사 IFRS 17 도입 전략 및 시스템 구축 컨설팅

기타 경영실사 및 경영전략 컨설팅

보험산업 리더

yunghong@deloitte.com

02-6676-1204

홍윤기 파트너

금융기관 M&A 자문

금융기관의 해외 자회사 매각 자문

해외 금융기관 인수자문

자산운용업 리더

yongkwon@deloitte.com

02-6676-2040

권용원 파트너

부동산 개발 자문

개발자산 Transaction

개발사업 시행대행(Project Management)

개발사업 전략 컨설팅

부동산업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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